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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메세나의 기본개념

제 1절 메세나의 의미

「메세나」라는 말은 로마제국의 대신으로서 문예보호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한 메세나

스(BC67 - AD8년)라는 인명으로부터 유래하는 프랑스어로서, 본래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원조」를 의미하는 말이다. 역사상 메세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켈

란젤로 등 르네상스의 대예술가를 지원한 휘렌체의 메디치家를 자주 거론한다. 지금에

와서는 보다 광의로 해석되어 스포츠 지원, 사회적, 인도적 입장에서의 공익사업지원도

메세나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어원과 역사적 의미는 뚜렷하지만, 현대용어로서의 메세나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간단

하지 않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도 이 말이 다시 활발하게 사용되게 된 것은 기업의 문

화지원이 화제에 오르게 된 근 십년 내지 이십년 전부터이고, 현대용어로서의 메세나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지금도 떠들썩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도형이면서도 강력한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많은 서구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특히

문화에 열성적인 나라이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에 필요한 재원의 99%를 공공지출

로서 조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기업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의욕이 높

아지고, 한편으론 국가의 막대한 문화예산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이 곤란해지는 사정까지

생겨 기업메세나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0년, 문화지원을 위한 기업의 전국조

직인 ADMICAL(상공업메세나 추진협의회)이 발족되어 프랑스 기업이 문화지원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메세나, 즉 기업의 문화지원에 대한 본연

의 모습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논의하기를 좋아하는 나라로서 다양한 현대적인 메세나론이 있다. 그 주요 논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화에는 자유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사상과 창조의 자유에 국

가가 개입한 적은 없으나, 문화의 모든 문제를 국가에 의지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 기

업메세나는 문화의 다양성을 길러준다.

②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와 능률의 사회이지만 경쟁에 의해 자극되는 소비욕구

는 사회에서의 모든 관계를 힘의 관계 , 즉 황량한 대립관계로 바꾸어 버릴 위험이

있다 . 결국 시장법칙만이 존재할 경우 , 문화는 일개 상품의 지위로 격하되어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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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가, 시인 등은 생활의 터전 및 그 창작목표, 방향 등을 상실해 버리기 십상이다.

기업이 그 자금과 善意의 일부로 문화를 후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의무이다.

③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메세나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전

략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메세나에 의해 기업 이미지가 창출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지명

도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은

메세나에 몰두하는 동기를 상기한 전략적인 목적에만 두지 말고 문화라는 파트너와 멋지

고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는 일에도 힘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④ 기업이 후원받는 예술가와 관계를 깊게하면 할수록 또 기업메세나가 단순한 금전적

단계를 초월하면 할수록 기업시민으로서의 메시지는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기업메세나라는 것은 기업이 예술문화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메세나란 기업이 예술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예술을 위해 위험을 대신한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문화의 상업화가 큰 손을 흔들며 버젓이 활보하는 일본의 문화상

황으로 보자면, 프랑스식의 메세나 논의는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말로서「메세나는 무상이면서 익명의 행위가 아니면 안된

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메세나를 행하는 기업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도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포스타와

카달로그에 기업의 로고와 이름을 넣는 것도 「책임을 나눠 갖는 기업의 共同署名」으로

인정받고 있다. 메세나는 절대로 현실에서 유리된 관념론이 아니고 위에서 살펴본 ①부

터 ④까지의 논점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기업과 문화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접점을 모

색하는 진지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업메세나협의회의 명칭에 메세나라는 용어가 쓰여지게 된 경위

를 살펴보면, 메세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990년 일에서는 메세나협의회가 발족한 후, 「메세나」라는 용어가 문화지원활동의 키

워드로서 각광을 받자 순식간에 새로운 일본어로서 시민권을 획득, 매스컴을 필두로 사

회일반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990년 4월 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서 개

설한 「아트 매니지먼트」 강좌에 비즈니스맨을 포함한 많은 수강자들이 쇄도하자 신문

은 「메세나, 밀지마 ! 밀지마 !」라고 크게 다하였고, 나가노켄(長野縣)의 어느 도시에서는

새로 개관하게 될 문화회관의 호칭에 대해 주민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메세

나 홀」이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 1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메세

나」라는 프랑스어가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 그 덕택에 협의회의 활동도 순

조롭게 진전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메세나라는 말의 의미, 특히 기업메세나의 개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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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본의 일반시민들이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에서 「기업메세나협의회」라는 이름이 정해지기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일

본에는 서구류의 메세나라는 전통은 없다. 「문화지원」이라든가, 「문화옹호」라고 하는

것은 너무 딱딱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이미 완전하게 일본어화한 「스폰서」라는 영어가

있다. 스폰서는 본래 「엄숙하게 서약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 말로서

「비영리적인 사업에 공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제회의에서도 「메세나」라는

프랑스어는 자주 「스폰서 쉽(Sponsor Ship)」이라고 영역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스

폰서」라는 말이 오로지 「텔레비젼, 라디오 등의 광고에 돈을 낸다」라는 의미로 사용

되어 왔다. 결국 「기업스폰서협의회」하고 명명했을 경우, 그것은 이미 포화상태인 문화

의 상업화를 더 한층 부추기는 단체라고 간주될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여

러 가지 궁리 끝에 日佛문화서미트가 탄생하기까지의 사정도 있고 해서, 차라리 「메세

나」라는 아주 새로운 말을 협의회명으로 택하여 새로운 문화지원의 사고를 확대해 나가

자는 취지를 살리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메세나」의 대상범위는 예술문화, 특히 창조·창작지원에 국한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ADMICAL을 필두로 세계 각국에 유사한 협의회는 많지만, 그 어느 경우

도 지원대상을 예술문화활동에 한정하고 있다. 거대한 경제대국이면서도 문화적으로는

小國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문화상황 개선에 조금이라도 공헌하고자 하는 발기인 일동

의 결의가 표시된 셈이다.

기업은 단순한 자금지원의 영역을 넘어서 예술문화와 깊은 관계를 갖고 自社의 아이덴

티티(Identity )와 이미지를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몽활동과 함께 하부구조의 기반

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메세나협의회의 제1차적 활동목적이라 할 수 있다.1

제 2절 기업문화

기업문화라고 하는 말은 corpor ate culture를 번역한 것으로, 매우 애매모호하게 사용되

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먼저 「컬쳐(Culture)」라든지 그 역어인 문화의 정의 자체가 다양하고 애매한 데다가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 그 의미가 더욱 불분명해 진다. 또 경제와 문화를 서로

대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경제를 경영의 절대적 가치로 하고 있는 기업

1 『메세나백서 91』(기업메세나협의회편, 동경, 1991년)의 제1장 총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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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왜 문화와 결합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 기업문화의 개념을

가일층 애매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 것인가.

기업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고 있는 T .Deel, A .Kennedy의 『Corpor ate culture』

에서는 기업의 문화란 기업환경, 이념, 영웅, 의례와 의식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강한 기업문화를 지닌 조직은 명확한 이념과 가치 및 부하와의 커뮤니

케이션이 있고, 또한 영웅을 통해서 강력한 경영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상(史

上) 최장의 번영기록을 갖고 있는 기업조직은 모두 이 원리에 맞는 조직운영을 하고 있

다고 논증하고 있다.

또 같은 시기에 베스트셀러가 된 T .J .Peters, P .H .W aterman Jr .의 『In Search

Excellence』는 전 미국의 43개 최우량회사의 실례로부터 「최우량기업의 8가지 조건」

이라는 것을 도출하고 있다. 즉 최우량기업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우수한 기업문

화를 갖고 사원을 아끼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이다.

우메자와(梅澤正)는 『기업문화의 창조』에서 기업문화의 내용을 「사원 행동지침의

상위개념」 = 「기업문화」로, 「조직멤버에 공통적인 사고, 행동양식 (바람직한 차원에

서의 개념)」 = 「조직문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혁의 기업문화』에서 고오노(河

野豊弘)는 기업문화를 「기업의 종업원에 의해 굳게 믿어지는 가치관, 의사결정 방법, 사

고방식, 행동패턴으로서 사풍(社風), 즉 회사의 공기라고 말할 수 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문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 그것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 하나는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이 기업풍토적인 것 , 이념·전통 혹은 정신

면 등의 이른바 사풍 (社風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 다른 하나는 기업에 의한

문화활동이라고 할 경우 대개는 기업의 문화지원활동을 가리키며 ,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신이 바로 기업문화라는 것이다 . 이러한 개념상의 혼동 때문에 , 「기업문화가 번창

하고 있다」는 신문의 기사내용은 기업이 문화지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다 . 즉 풍토로서의 기업문화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 기업이

문화와 관계하고 있는 것을 기업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 필자의 생

각으로 기업문화라 하는 것은 기업내에 존재하는 지적 축적과 감성적 축적의 총화로

서 , 그것의 많은 부분은 무형이고 그 일부만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유형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표라든가 명문화된 기업원칙 (corpor ate pr inciple)이라든가 기업이념

(corpor ate philosophy )등이다 . 그리고 기업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업풍토가 있으니까

지적 축적이 있고 , 지적 축적이 있으니까 기업풍토가 가능하다고 하는 상호작용의 관

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업문화의 새로운 정의로서, 세 번째로 「기업내의

지적 내지 감성적 자산의 축적」을 추가하고 싶다. 필자는 이것을 「경영자산」의 하나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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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문화가 무대전면에 나서게 되기까지를 時系列的으로 추적해 보면, 경제고도

성장기에 사회가 요구한 것은 효율 좋은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었으며, 이러한

회사들에 졸업반 학생들이 많이 몰렸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제1차, 제2차 석유파동을 겪

으면서 고능률은 경영에 있어 당연한 전제이고 그 위에 요구되는 것이 의미성이라든가

개성이었다. 기업도 법인격이어서 이 문제를 자연인인 개인에 비유하면, 재능있고 능력이

높다는 사실 위에 자립적인 개성, 혹은 매력적인 개성이 요구되게 되어, 결국

CI(Corporate Identity )의 시대가 도래하였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문화 관

련 사업을 추진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시장개척이라든지 인재채용을 용

이하게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 이미지제고 전략은 1970년대로부터 80년대에 걸쳐 CI붐이 일어나면서 뚜렷해졌다.

CI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이미지를 창출하려고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회사 이름 내지 마크 디자인을 변경하여 일반에 어필하는 것이 곧 CI활동이라고 하는

등, 이를 現象的으로만 이해하던 시기도 있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미 그와 같은 시대는

지났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CI붐과 거의 같은 시기에, 혹은 약간 늦게 기업풍토(또는 社風)가 기업의 경영 및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어 기업문화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업문화가 스포트 라이트를 받지 않더라도, 기업풍토와 기업문화가 기업을

받쳐주는 정신이며, 그 골격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로부터, 또는 고객으로부터, 사원으로부터의 의문이 제기되어 그 개념정의가 새

롭게 모색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2

제 3절 필앤스로피 , 코퍼레이트 필앤스로피

원래 필앤스로피(Philanthropy )는 희랍어 「philo = 사랑하다」와 「anthropy = 인류」

의 합성어로 「Philosophy (智를 사랑하다 = 철학)」와 대치되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明治

時代 초기에 외래사상으로서 들어온 이래 「박애, 자선, 자선적 행위」라 번역되었기 때

문에, 이후 적십자사의 전업적인 활동이라 해석되어 왔다. 구미에서는 「사람들이 행하는

2 『기업은 문화의 파트롱이 될 수 있는가』(福原義春, 동경, 求龍當, 1991년)의 제2장 「기업
문화라고 하는 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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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행위의 총칭」으로 주로 개인적 자선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개인의 경우와 구별하여 코퍼레이트 필앤스로피

(Corporate Philanthropy)라 표현하며, 그 의미도 「기업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업무의

일환으로써 행하는 사회 공헌활동의 총체」라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코퍼레이트 필앤스로피를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이

라고 하는 「얼굴과 모습」으로 실천하고 있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즉 기업시민은 미

국 500년 개척사 속에서 배양된 독특한 이념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시

민으로서의 코퍼레이트 필앤스로피는 일본은 물론 유럽에도 없는 새로운 기업행동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① 기업은 그것이 입지하고 있는 「場」을 사회로부터 제공받으며, 또한 비즈니스를 전

개하는 「기회」를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아 존립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익의 일부는 당

연히 사회에 환원되지 않으면 안된다(기업의 사회환원론).

② 기업도 개인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의 하나이다. 따

라서 그 직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기업시민권론).

상기한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지구규모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고

도 보편적인 기본개념의 하나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업시민이라는 개념은 당연

히 코뮤니티의 인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보다도 코뮤니티가, 정부보다도 시민이 먼저 존재한 나라이다. 국가보다 시

민사회가 300년이나 빨리 성립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미국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자치단

체와 국가의 역할이 각각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끊

임없는 영향을 미쳐왔다. 즉 각 개인이 삶의 주장과 권리를 확고히 한 시민의식을 기르

고, 시민주체의 사고와 행동을 생활화하여 국가를 움직여 왔던 것이다.

저명한 사회학자인 로버트 베라는 『마음의 습관』이란 책 속에서, 미국적 개인주의와

사회참가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미국인은 기존 사회질서가 미국의 이상추구에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국가적 난국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항상 새로운 사회생활의 비젼을 찾는다. 이 새로운 비젼을 찾을

때, 그들은 유럽과 같은 정당의 정책이나 제안 선택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시민에

의한 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독립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

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

정치참가와 시민정신의 표현에 다름아닌 이러한 사회운동은 시장이라는 私的 권력과

정부라는 정치권력의 사이에 있는 『무정의의 중간지대』에서 활동한다. ……그것은 상

대적으로 조직화가 느슨한 공공의 공간에서 발전되어 여론을 형성하며, 이러한 에네르기

넘치는 사회운동이 새로운 공공제도를 창출하고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생활에 강력한 변

화를 가져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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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氏가 지적하고 있는 「공권력과 私권력의 중간지대」는 말할 것도 없이 코뮤니티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하는 코뮤니티에 축적된 「마음의 습관」(시민

의 전통정신, 책임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자정작용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시민은 그러한 코뮤니티와 「마음의 관습」에 호응한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3

3 『기업과 문화』(加藤秀俊편, 21C에의 뉴매니지먼트 제5권, 동경, 總合法令, 1993년)의 제11장
「기업시민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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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럽의 메세나 동향

메세나활동은 이제 일종의 유행이 되고 있다. 공적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메세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은 불과 2, 3년 전의 일이다. 각 메스컴에서도 메세나에 관한 기사

를 활발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메세나활동은 선진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으로서, 금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歐洲評議會의 모든 가맹국들의 경우, 금후의 문화예술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리라 생각되

며 일반국민들의 관심 역시 계속 높아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세트 테이프, 석판화,

연극과 콘서트 티켓 등, 수익이 올라가는 상품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는 문화산업의 발

달을 가져다 주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수익과 관련이 없는 교육과 보건위생과 같은

사회적 수요도 확대되어, 다액의 공적 및 사적 자본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한다면, 기업은 문화예술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이미지 제고

를 꾀하는 것이 기업생존의 유효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세나활동이 활발하게 된 기본적인 요인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밖의 요인으로서 요 몇년 사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자

유주의적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본장은 유감스럽게도 유럽 메세나 동향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었는데, 앙케이트 조사에

대해 무회답 혹은 매우 애매한 회답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답을 준 나라에서도

확인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이다.

세금에 관한 구체적 수치 역시 수록할 수가 없었다. 물론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부

에 대해 세금공제가 이루어질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공제대상이 된 금액의 총액을 알

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정도가 문화예술에 관한 공제인지, 또한 자선사업,

사회사업, 과학과 의학 연구 등에 관한 공제는 어느 정도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들에 대

해서는 알 길이 없다. 하물며 메세나와 관련해서 지출되는 선전, 코뮤니케이션 비용과 그

밖의 일반 선전비와의 구별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들이 겨우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몇 개의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 각국에서 행한

앙케이트조사 결과 정도이다. 즉 핀란드와 프랑스 정부가 행한 앙케이트와 포르투갈과

서독의 경영자 연맹이 행한 앙케이트, 그리고 몇 개의 대기업 대표와 직접 인터뷰를 통

해 얻은 수치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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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작업을 곤란케하는 요인이 두 가지 있다. 먼저 하나는 서독과 프랑스에서 흔히

보이는 경향으로, 기업들 중에는 메세나활동비의 정확한 수치를 공표하고 싶어하지 않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공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주주 혹은 조합원들로부터의 부

정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국민들에게 自社가 부자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기 때

문에, 혹은 他社와의 경쟁상 自社의 코뮤니케이션 전략이 간파되는 걸 피하기 위해 등

여러 가지이다. 따라서 금후 앙케이트조사에서 유효한 회답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을 엄숙히 약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앙케이트조사에 대

한 각각의 회답은 반드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사실이다. 각 나라 혹은

기업들에 따라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정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궁전을 본사

로서 사용하고 그 곳을 일반공개하지 않는 기업에 의한 궁전 改修 비용이나, 혹은 어떤

기업이 자금을 제공하는 예술행사의 선전비 등의 경우, 그것을 문화지출 비용으로서 간

주할 것인지 어떤지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또한 시간 제약상, 본격적인 메세나활동에 관한 세제 지침서를 작성할 수가 없었다.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지침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인지도 아직 확실치가 않다.

왜냐하면 기업의 문화지출에는 비록 미미한 것일지라도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고, 대

부분의 나라에서는 세무당국이 그러한 지출을 사업비로 묵인하고 있거나 대체로 승인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대하게 되면 유럽의 메세나활동

과 관련된 일반적 경향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지금 어떠한 것이 행해지고 있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절 메세나 활동의 지출면에서 본 최근동향

구주평의회 가맹국 중, 적어도 주요국가에 있어서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업의 메

세나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델란드, 영국, 이탈리아의 최근

추이는 다음과 같다.

<네델란드>

1980년 - - - - - - - - - - - 115만 길더 (64만 6,000 ECU)

1985년 - - - - - - - - - - - 1500만 길더 (646만 ECU)

1986년 - - - - - - - - - - - 2000만 길더 (862만 ECU)

1990년 - - - - - - - - - - - 5000만 길더 (2155만 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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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976년 - - - - - - - - - - - 60만 폰드 (81만 ECU)

1984 - 1985년 - - - - - 1500만 폰드 (2000만 ECU)

1985 - 1986년 - - - - - 2000만 폰드 (2700만 ECU)

1986 - 1987년 - - - - - 2500만 - 3500만 폰드 (3400 - 4700만 ECU)

<이탈리아>

1981년 - - - - - - - - - - - 15억 프랑스 프랑 (2억 1750만 ECU)

1984년 - - - - - - - - - - - 30억 프랑스 프랑 (4억 3500만 ECU)

1986년 - - - - - - - - - - - 40억 프랑스 프랑 (5억 8000만 ECU)

1987년(예측) - - - - - - 45억 프랑스 프랑 (6억 5250만 ECU)

* ECU (European Currency Unit . 유럽 통일결제 통화단위)

프랑스와 서독의 추이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정확히 나타낼 수가 없지만, 앙케이트조사

결과를 보면 메세나활동이라는 「유행」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오

스트리아, 포루트갈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 유행이 최근의 일이고, 그 수준도 아직 높은

편은 아니다.

다음, 메세나활동에 따른 지출의 절대치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1986년의 경우, 전술한 나라들 이외 다음과 같은 지출이 있었다.

프랑스 : 약 5억 프랑스 프랑 - - - - - - - - (7250만 ECU)

(1985년에는 3억 5000만 프랑스 프랑)

스위스 : 1억 2000만 - 1억 6000만 스위스 프랑 - - - - - - (6900만 - 9200만 ECU)

덴마이크 : 7500만 크로네 - - - - - - - - - - - (960만 ECU)

필랜드 : 4000만 필랜드 마르카 - - - - - - (780만 ECU)

이 밖의 가맹국들에 대해서는 그 대략적인 수치조차도 파악할 수가 없었다. 단 오스트

리아,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등에서는 메세나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메세나활동을 행하고 있는 기업수는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한 나

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인구가 거의 같은 나라끼리도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메세나

활동 기업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 키프러스,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이

슬랜드에서는 100社 이하, 네델란드, 영국에서는 약 100社정도, 오스트리아, 덴마아크, 프

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는 100社에서 1000社 사이, 서독에서는 단발적인 문화활동을

포함해 1000社 이상, 그리고 핀랜드에서는 200社에서 2000社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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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미국의 경우, 메세나활동 기업수는 2만 5천社를 넘고 있다.

각국의 문화지원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公的出資에 대해 민간부

문의 문화예술지원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영국 3- 6%, 네덜란드 7%, 핀

랜드 2%, 덴마아크 2%, 스위스 10- 13%, 프랑스 2%이하, 터어키 3% 정도이다.

하지만 메세나활동은 앞으로 발전을 계속해, 더욱 활발해지리라 예상된다. 기업선전비

총액과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메세나활동비용 총액을 비교해 보면, 메세나활동이 증가

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1986년의 선전비 총액은 45억 길더

였고, 메세나활동에 의한 문화지출은 2000만- 8000만 길더 (계산되는 비용에 따라 차가

생긴다) 였다. 이에 대해 스포츠에의 스폰서비용은 1억 7500만 길더나 되고 있다.

기업이 광고선전비의 5%만을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메세나활동에 충당한다고 하면,

금액면에서 3배가 증가된 2억 2500만 길더가 된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러한 바램은 결코

꿈이 아니란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업메세나 활동비는 프랑스나 영국의 8

배에서 10배 정도나 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각국의 메스컴에서는 메세나활동을 자주 가시화하고 있다. 적어도 스

웨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그렇다. 최근 미국의 어떤 잡지사가 이탈리아의 메세나활

동에 대해 특집기사를 낸 적이 있다.

또한 세제면에서 메세나활동을 장려하는 법안이 가결되기도 하고 (이탈리아, 포루트갈),

이와 비슷한 법안이 준비 중이거나(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혹은 지금까지 의회가

기각시켜온 조문에 의해 메세나활동을 규정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검토되고(스웨덴, 이탈

리아) 있기도 한다.

이러한 메세나활동의 진전상황을 보게되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떠오른다. 유럽에 있

어 메세나의 지원자는 누구인가? 왜 기업이 메세나의 지원자가 되는가? 기업은 반대 급

부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의 선택은 어떻게 하며, 그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음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2절 메세나활동의 지원자

(1) 메세나의 지원자 (m éc è ne )는 누구인가 ?

왜 메센느 (m éc è ne )가 되는가 ?

과거에 있어선 메세나의 지원자라 하면 대개 왕실이었다. 따라서 금일 공적기관이 문화

예술 분야에 충당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메세나」란 용어를 사용해도 그리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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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기관이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그것이 어

떤 형태이었던 간에)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기업에 의한 문예지원의 경우, 「메세나」라는 용어가 적당한가 아닌가는 그

기업의 자본, 경영에 국가와 공공단체가 관여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어

떤 기업이 상업활동을 행하고, 상법에 따라 다른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같은 회계와 세금

의 규칙을 지키는 한, 그 기업에 의한 문화예술에의 지출은 다른 사기업과 같은 조건

및 제한 하에서 「메세나」라 불리어도 좋을 것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법률로 혹은 그 사회적 지위에 의해, 공익단체에 이익의 일부를 지불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공익단체 속에는 오래 전부터 문화기관이나 문화조직

이 포함되어 있다. 그 예로 서독과 이탈리아의 경우 저축공제은행을 들 수 있다. 이탈리

아에서는 기업이익의 30%를 공익단체에 지불토록 되어 있고, 그러한 은행 수는 30개를

넘고 있다. 그 중의 하나, 이탈리아 최대규모의 토리노은행이 문화예술에 소비한 비용은

110억 리라(750만 ECU)였다. 이 사실을 보게되면 이러한 메세나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인스터튜트·뱅카리오·상·파울로·토리노와 몬테·파스키 은행이라

는 적어도 두 개의 대은행이 그 특수한 사회적지위로 인해 준비금을 보충한 나머지 이익

을 사회적 사업단체나 혹은 과학적·문화적 활동에 충당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때문

에 토리노은행은 5건의 문화재 수복사업에 이익금을 지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은행내부

에 문화, 과학, 예술을 위한 재단을 창설하였다. 이 재단의 세비는 150억 리라 (1000만

ECU)를 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당한 금액을 自社의 종업원 및 회사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문화활동 원조에 충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기업은 급여총액의 1%를

「기업위원회」에 납입하게끔 되어있다. 위원회는 그 일부(25% - 30%)를 종업원들의 문

화활동에 충당한다. 스웨덴의 경우, 이러한 의무조항은 없지만 (기업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오래 전부터의 전통적 관행으로서 이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메세

나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그들이 특히 시민의식이나 사회적인 센스가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스웨덴 기업의 경우는 아주 어려운 노동환경 하에서, 숙련조동자를 유인하여 자

사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일환으로서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독,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프랑스와 같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는 「메세나」라는 용어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

각된다.

기업은 또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 문화예술에 대해 재정원조를 하는 경우도 있

다 . 이것은 메세나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 아울러 가장 드문 예이기도 하다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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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名도 팔지 않고 반대급부도 바라지 않는 메세나활동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형식으

로 장려되고 있으며, 국가가 그 비용의 일수를 부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주주에게는 재산낭비라 생각되기도 하고, 종업원 및 조합원들에게는 상대를 잘못 선택한

인심쓰기라 간주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업원들은 임금인상 형태로 그 이익

을 향수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메세나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경영자들은 그 활동내

용에 대해 그다지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금액면에서 순수한 형태의 메

세나활동 비용은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닐 것이다. 상당히 대폭적인 세금 공제액을 인정하

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 금액의 전부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다. 하지만

기업이 문화예술에의 원조에 대해 어떤 형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 반대급부의 내용 역시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①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문화시설측의 답례

- 기업의 종업원이나 고객들에게 연주회 및 연극의 좌석을 확보해 준다.

- 궁전이나 대형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세미나, 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기업이 출판지원을 한 서적들을 기업의 주요고객들에게 기증한다.

② 기업제품이나 기업명 선전

- 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카탈로그, 프로그램, 포스터 등에 기업명 인쇄

③ 기업의 이미지 제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그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가 「문화적 프로젝트」의 이니셔티브를 잡는 경우조차도 있다. 예를

들어 전람회 및 축전의 적극적인 선전, 유명한 플레스코畵, 성당, 궁전의 수복 등이다. 혹

은 산업투자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의 경우, 어떤 훌륭한 사업에 社名을 연결시키는 것

은 종래의 상업적인 선전보다도 훨씬 더 국내외에 자사의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킨다고 생

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이미지 제고가 간접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탈리아의 예가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 이미지는 기업만이 아닌, 기업의 본사가 있는 도시, 지방, 나라에까

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수출이 촉진되며 고

객, 관광객,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부터 투자가들을 불러들이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대신 약간이라도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경우 「메세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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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스포츠 이벤트와 같이

「스폰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란 문제제기이다. 이에 대해, 유럽에 있어

서의 기업의 문화지원을 가리키는 말로는 「스폰서」보다는 「메세나」란 용어를 보급시

키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스포츠이벤트의 「스폰서」광고는 대개 도발적이며,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것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스

폰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기업이나 광고회사들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도 스포

츠이벤트에서 자행해왔던 수법을 그대로 동원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실은 지원을 받는

쪽에 「반대급부」를 요구할 때 기업은 가능한 한 사양하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

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주주와 종업원들의 체면상 어떤 기업일지라도 최소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메세나」와 「스폰서」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반

대급부가 있는 이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양자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게 매우 어려

워진다. 기업과 지원을 받는 조직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된 시점에서, 「스폰서」라 불러

야만 하는 것일까? 하지만 과거의 왕후들이 그 당시 최고 음악가들과 계약을 맺은 것처

럼, 메세나활동은 계약이라는 개념과 무관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반대급부의 크기를 재어

그 크기가 매우 크고 눈에 띠는 것이라면 「스폰서」부르고, 작고 소극적인 것이라면

「메세나」라 불러야만 하는 것일까? 이 경우,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문화적 프로젝

트」를 갖고 있음으로써 손에 넣는 명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이를 계

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그 나라의 말 속에 「메세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

에 대해 「메세나」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반대급부 요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소극적인 것이 되리라 기대된다.

개인자격으로 행하는 개인의 메세나활동은 특수한 것이다. 이 경우, 가계의 문화교양비

를 메세나활동비에 집어넣는 것은 논외로 한다. 즉 개인에 의한 예술작품 구입, 연극관

람, 음악감상, T V의 문예프로 감상 등에 드는 비용이 메세나활동비일 수는 없다는 것이

다.

개인이 반대급부를 원치않고, 자기의 수입 및 재산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

한 비용총액은 실제 총액의 어느 정도인지,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앙케이트에

대한 회답의 대부분이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세부당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활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세금공제액은

나라에 따라서는 상당히 고액인 경우도 적지 않다. 바로 이점이 개인의 메세나활동을 적

극적으로 추진시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그 영향을 계산해 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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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개인일수록 공제가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

도 없다. 소득세율이 60%일 경우, 공제가능한 1000프랑을 지출했다고 한다면, 기부자가

400프랑, 국가가 600프랑(국고지출)을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율이 25%를 넘지 않는 납세

자의 경우, 같은 금액일지라도 납세자 본인은 750프랑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최근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즉 세

금공제 대신에, 기부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세금을 되돌려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이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문화예술보다도 자선시설(신체장애자,

제3세계에의 원조기관)이나 의학연구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밖에 많은 나라에 박물관, 오케스트라, 페스티발, 혹은 기존 재단 등의 친목회가 있

다. 개인회비는 소액이지만,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있

다. 이렇게 모인 자금이 문화예술 분야에 쓰여지게 되면 집단적인 메세나활동 행위가 되

는 것이다. 친목회는 운영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활용함으로써, 통상적으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을 통한 메세나활동도 흔히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매우 유복한 어떤 개인이 생전

혹은 유언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여, 거액의 자금을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경우가 과거에

는 종종 있었다(유럽에서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기업이나 제조회사의 설립자가 자본금의 90%에서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러한

재단의 자금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그루벤키안 재단」, 독일

의 「붓슈재단」, 덴마아크의 「칼스부르그 재단」과 「쯔몰구 재단」 등이 그 좋은 예

이다. 이것은 고전적인 메세나 전통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창립자가 아

직 살아있을 경우, 보통은 본인 스스로가 자금배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단을 단지 중개

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메세나의 진정한 지원자는 바로 재단설립자인 것이다. 그

러나 설립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재단은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 의해 운영되

기 마련이다. 그리고 재단 그 자체가 메세나의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는 예가 급증하고 있다. 즉 별도의 법인으로 하여금 설

립자금을 운용케하고, 그 후 매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기업이 보충하여 그

운용 역시 법인에 맡기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재단은 중개자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고, 설립자인 기업이 메세나의 진정한 지원자가 되는 것이다.

개인이 설립한 재단의 경우, 설립초기에는 한정된 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

에서의 활동전개를 위해서는 별도의 자금을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단의 책임자들은 기금모집의 역할, 때로는 문화프로젝트에의 참가권유 및 안내인의 역

할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재단은 아마도 「나폴리 99재

단」일 것이다. 바랏크 부처가 창립한 이 재단은, 설립당시의 기금이 매우 보잘것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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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개인참가 방식을 채용한 이후, 최초 기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지원금을 모

을 수가 있었다. 부처는 친목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친목회에의 개인회비만으로도 최

초기금의 3배를 모아 재단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있었다. 부처 스스로가 선택하는 프로젝

트에 대해서도 실로 다양한 출자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납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단도 아마 메세나의 지원자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재단은 실제 메세나활동

에 의해 모아진 자금의 재분배자, 즉 중개자일 뿐이다, 이 경우 「중개자」란 말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폴리 99재단」이 선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출자하는 것은 바랏크 부처의 바이탈리티와 진지함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이 신뢰가 없다면 출자할리 만무하다.

⑵ 메세나활동을 행하는 기업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

계약관계 혹은 이와 비슷한 관계를 토대로 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메세나 활동

이 전개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메세나활동에 관심을 표시하는 기

업수가 아직 적은 곳도 있지만, 이탈리아나 영국, 프랑스와 같이 그 기업수가 늘어난 나

라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7, 8년 전까지만 해도, 메세나활동이라 하면 런던과 그

주위에 있는 몇 개의 대기업들(은행, 보험회사, 다국적 기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

만 현재 메세나활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지점이나 중소기업까지도 지방문화의

발전에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메세나활동을 행하는

기업의 행동 역시 일반인들에게 잘 이해되게끔 되었다.

스웨덴의 문화부장관은 「스웨덴에서 금후 메세나활동은 스포츠 이벤트보다도 더욱 더

문화적인 사업에 그 관심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왜냐하면 「극

장은 때때로 초만원을 이루는 데 비해, 경기장은 늘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메세나활동 목표는 실로 다양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먼저 자사 종업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고객에게는 예술관련 서적 및 석판화를 선물하거나 연극, 전람회

초대를 통해 인간적 유대를 확보하며, 일반대중에게는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와 같은

선전효과를 노릴 수 있다. 선전비용은 대개 기업자신이 부담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

화지출과 거의 같은 액수의 「보급」예산이 추가되기도 한다. 혹은 선전비를 추가로 들

이지 않고, 멋진 문화행사나 예술작품, 유명한 건축물의 개·보수작업에 기업명을 올림으

로써 일반대중에의 선전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대기업이 유명인사와 교제하려고 하는 예도 종종 있다. 유명인이야말로 유행을 만

들어 내고, 어떤 사회적 평판을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업은 잘

알고 있다. 이 밖에 일국의 혹은 수개국의 국민을 타켓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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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스치나예배당의 개수공사나 밀라노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수복작업 등과 같이, 「문화적인 프로젝트」가 잘 알려져 있는 경우이다. 어떤 지방이나

어떤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정신」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

다.

지원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양하다. 메세나활동에 의한 문화예술에의 지원에는, 한가지

계획에 대해 한 번만의 원조를 하는 경우와 어떤 문화단체에 대해 이미 결정된 계획을

토대로 몇 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원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예로서, 스웨덴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 입단시킨 단원들의 보수를 보증하고 있으며,

덴마아크에서는 어떤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로마 법왕청에서는 커다란 예술작품의 개수가 행해지고 있다.

몇 번의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분야도 알 수가 있었다. 예를 들

어 프랑스에서는 메세나 지원단체인 ADMICAL이 1985년에 다음과 같은 수치를 발표하

였다.

조형예술 - - - - - - - - - - - - - - - - 46%

음악 - - - - - - - - - - - - - - - - - - - 24%

문화유산 - - - - - - - - - - - - - - - 8%

페스티발 - - - - - - - - - - - - - - - 7%

연극 - - - - - - -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 - - - - - - 11%

<핀란드의 중앙통계국의 앙케이트 조사결과 (1984년)>

미술 (예술작품의 구입 포함) - - - 52%

연극, 무대예술 - - - - - - - - - - - - - - 10%

음악 - - - - - - - - - - - - - - - - - - - - - - 10%

장식미술 - - - - - - - - - - - - - - - - - - 6%

문학 - - - - - - - - - - - - - - - - - - - - - 6%

건축 - - - - - - - - - - - - - - - - - - - - - 3%

영화 - - - - - - - - - - - - - - - - - - - - - 3%

사진 - - - - - - - - - - - - - - - - - - - - - 2%

무용 - - - - - - - - - - - - - - - - - - - - - 1%

기타 - - - - - - - - - - - - - - - - - - - - - 6%

포르투갈에서는 최근 AIP (포르투갈산업협회)가 행한 앙케이트에 의하면, 문화유산의 보

존 및 출판과 음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벨기에, 영국에서는 지원금이 여러 문화사업에 분산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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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한 가지 테마와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다. 여러 계획들에 원조금을

분산시키는 기업은 보다 많은 선전효과를 그 반대급부로서 기대하지만, 각각의 사업에

충당된 금액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지원을 받는 측은 여러 메세나기업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카탈로그, 포스터 등에 게재되는 기

업의 선전 스페이스는 분할되기 십상이다.

이 밖에 기업, 특히 대기업은 단독으로 지원을 하던가(이탈리아), 어떤 프로젝트에서 주

도권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몇 개의 협력회사와 함께 지원(스웨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어느 경우도, 소수의 프로젝트에 다액의 지원금을 할당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메세나기업을 필요로 하는 문화조직의 요청을 받아 지원을 하게 된

다. 기업(대개 대기업)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해 사내에 전문적인 부

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내에 「이미지부」라든지 「코뮤니케이션부」

를 설치하거나, 프로젝트 연구 및 지원을 주임무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도 하고(이탈리

아, 프랑스, 서독, 덴마아크), 외부재단과 협력하여 몇 가지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도

한다(나폴리, 프랑스 재단), 이러한 방법을 취하게 되면, 기업은 자사의 이념과 전략에 호

응되는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가(특히 문화유산 수복

의 경우)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 메세나활동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참가하게 된다,

즉 문화단체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금을 할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력, 제품 및 서

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지원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플레스코畵를 수복하

기 위해 화학제품을 제공하거나, 건조물 수복을 위해 엔지니어 팀을 파견한다. 혹은 제전

개최를 위해 관리자를 파견하거나, 조각가에게 산업 불량품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한편, 기업이 현장의 감독역을 맡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동회와의 합의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복현장(이탈리아), 도로나 도시계획 공사에 앞서 행하는 유적조사현장(프

랑스) 등의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본격적인 공동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한 계약관

계나 책임분담 문제가 따르며, 당연히 문화유산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해당당국의 감

시도 받기 마련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 판단하면 메세나활동은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를 끌어들

일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며 ,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해 문화사업을 솔선해

서 지원하려고 스스로를 부추기는 정열이 솟아오르게 한다 . 현재 개인주의의 나라 이

탈리아가 과거 유럽 메세나활동의 우등생으로 되돌아 온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코 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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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니다.

제 3절 메세나활동의 지원을 받는 자

⑴ 주저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

크고 작은 각종 메세나활동의 지원자들에 대해 지원을 받는 쪽이나 문화예술의 전문가

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지원의 대상은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대단히 많다. 자칭 크리에이터, 아니 어찌보면

진정한 크리에이터인 예술가, 몇 백명의 스텝을 이끌고 있는 문화시설의 디렉터, 오케스

트라의 지휘자, 연출가, 무대감독, 문화유산의 공적·사적 소유자, 어떤 하나의 예술작품,

역사적 건조물 등, 실로 다양한 면면들이다.

행정당국이 메세나 활동을 지원하는 나라도 많고, 이를 메스컴이 기사화 함으로써 메세

나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역시 증가 일로에 있다.

하지만 요 몇 년 전만해도 문화예술 관계자들 중에는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대해 소극적

이고 적의조차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주저함과 적의의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오늘날 그 주저함과 적의가 바뀐 것처럼 보

이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금후 어떠한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

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이데올로기적 배려에 의한 신중함

국가는 문화발전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국가만이 담당하는 의무이다. 국가는

공정하고 결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는 문화문제에 대해 발언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또한 어떤 문화조직이나 단체와 관계가 없는 위원회의 의

견을 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원회의 정부권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임

하는 것조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신뢰성이 아주 강하다.

이에 비해 기업은 문화예술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기업의 역할은 경제를 움직

여, 구매력을 분배하고 공적인 문화예산이 윤택해지도록 세금을 내는 일이다. 따라서 기

업은 직접적으로 문화영역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어떤 독일의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공적인 돈은 순수하고, 민간의 돈은 더럽다」라

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의 쟉크 랑씨는 경제와 문화를 결합시키려 하면 자본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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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히고 만다고 비난한 바 있고, 독일의 어떤 잡지에서는 「목을 맨 천사」라는 타이틀

로 이를 풍자한 바 있다.

⊙ 기업의 무지에 대한 불안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는 메세나활동을 행하는 기업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 무지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① 프로그램의 내용, 혹은 작품 구상 그 자체에까지 간섭하려는 것은 아닐까

② 흥행성이 있는 대규모 행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③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현재의 창작활동을 무시하고 골동품과 같이 오래된 것만을 선

택하는 것은 아닐까.

⊙ 실제면에서의 위험성

① 메세나활동에 의한 지원을 이유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②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많은 메세나지원자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너무 많

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⑵ 왜 변한 것일까 ?

문화단체의 책임자들은, 기업 소유주나 경영자 중에는 부르조아적, 순응적, 보수적인 문

화만이 아닌, 예술적인 창작활동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덴마아크의 루이지아나재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메세나지원자

가 문화예술활동에 방해가 될만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

카탈로그, 포스터 혹은 이제 막 복원된 그림에 기업명을 올리는 것이 반드시 예술가의

자립과 대립되는 사항만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문화예술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게 되

었다. 예술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근 핀랜드의 보험회사가 기업과 예술가와의 교류회

를 기획한 적이 있다. 여기에 초대된 예술가들은 회사간부가 완전히 자유롭게 프로그램

을 작성토록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독 「문화기금(Kunst Fonds)」의 간

부는 산업계가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은 오늘날 아무근

거도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영국의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페라 연출이나 페스티발의 선전 등, 민간의 메세나지원자가 재정면

에서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 기획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행사도 적지 않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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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기업이 화제에 오름으로써, 그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작품 및 행사가 선전되는

경우도 있다. 즉 기업이 어떤 이벤트의 제작을 원조하고 있다고 신문에 발표되면, 관객동

원에 도움이 되는 경우이다. 고객이나 종업원을 위해 어떤 전람회를 기획하면, 결과적으

로 미술관내에 전시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메세나기업의 결정은 공적인 문화행정기관보다 반드시 무계획적인 「케세라 세라」식

은 아니다. 보통 기업의 수속이 문화행정기관의 그것보다 간단하고 구속도 훨씬 더 적다.

그리고 민간의 원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적원조를 받을 수 없을 때 위안이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메세나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이탈리아의 오릿베티社, 몬테디송社와 같은 대기업들은 회사에 들어온

요청 전부를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많은 개인들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아직도 메세나기업의 지원을 거절하고 있는 곳은 오직 국립

극장 뿐이다. 그리고 동국의 어떤 기업에서는 너무나 많은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후 전화요청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⑶ 금후의 예상

메세나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문화의 당사자들은 메세나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경

험 축적이 가능해지고, 메세나기업과 의미있게 교제하는 것조차도 가능하다. 그러나 메세

나의 지원을 받는 자가 어떤 불편함이나 불안감, 의존감 등으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감정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격앙될 때, 문화적·예술적 창조활동은 완전히 자유

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메세나기업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자극도 되지만, 그

것에 완전히 의존해 버린다면 문화예술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규모가 큰 문화시설의 책임자는 운전자금이나 출자금의 대부분이 공적기관의 보조대상

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정기적으로 갱신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조자금으로서 메세나활동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는 문예관계자들은 민간의 메세나활동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

다. 메세나 덕택으로 문화예술활동을 개시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를 갖고 있는 공적·사적 소유자는 머지 않아

그 문화유산의 유지, 수복을 위해 메세나를 요청하는 주요 단체가 되리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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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의 지원을 받는 측은 아마도 가까운 시일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것이

다.

① 메세나지원자로부터 비교적 안정된 자금을 얻는다. 즉 수년에 걸친 계약관계(세제면

에서의 필요가 있다면)가 촉진될 것이라 예상된다.

② 메세나지원자와 계약관계와 같은 명확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쌍방간의 계약내용

을 명시할 것이다.

③ 유능한 절충상대를 필요로 한다. 대기업은 문화예술분야의 고문을 고용하고, 중소기

업은 외부의 전문가에게 상담하게 될 것이다. 외부의 전문가란, 가능한 한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직원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메세나

대리업자라도 좋다.

제4절 메세나 활동의 중개자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반대급부의 문제는 차치하고, 기업·개인을 불문하고 메세나지원

자가 어떤 작품이나 프로젝트의 성격 및 본질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격 및 본질을 파악해 적당한 지원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서는, 정보통으로 유능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개자가 필요하다.

한편, 예술가나 문화단체 역시 어떤 기업에 접근해야 좋을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제시

하면 지원을 받기 쉽게 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

또한 중개자를 필요로 한다.

⑴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은 옛부터 이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자기자금이나 모금을 이용하여 메세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

서 말한 것처럼, 재단법인에 따라서는 메세나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측 사이에서 중개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법인회계를 통해 자금이 회전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법인이 완전히 독립된 입장에서 지원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데이터

뱅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스스로 중개역을 도맡아 쌍방에게 정보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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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나폴리 99」와 같은 재단은 주로 후자와 같은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재단법인과는 다른 명칭을 지닌 기관이 재단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역할, 규약, 사회적 지위 등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 공익법인이나 영국의 챠리티기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은 문화예술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또한 문화예

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과 교육 및 과학연구, 자선, 보건위생, 사회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통계상 서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

핀랜드와 스웨덴에는 이러한 재단이 많지 않은 반면 덴마아크에는 1만개 이상이나 있

다. 그리고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에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공익재단인 경우가 많

다. 스위스와 스페인에도 약 5000개 정도의 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공익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공헌하고 있다. 재단법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주평의회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

나, 혹은 각국에 조사를 재촉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라에 따라서는 그 설립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비영리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을

국영조직 내에 편입시키고 있는 곳도 있다(예를 들면 영국의 Charities Aids Foundation

이나 스페인의 Centro de Fundaciones 등과 같이). 이러한 조직들은 법률, 재정, 세금에

관한 정보제공, 회보발행, 연구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민간의 재단법인들이 모여 하나의 단체

를 만든 경우도 있다. 그 명칭은 Club de la Haye 이다. 상당히 폐쇄적인 단체로, 일년에

한번 특정한 테마를 갖고 연구회를 열고 있다.

⑵ 기업의 메세나협의회가 중요해지고 있다 .

기업의 메세나협의회가 중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프로젝트 그 자체

에는 출자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메세나활동의 촉진과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① 행정당국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프랑스와 영국)

② 자료 배부 및 연구회, 세미나, 회의 개최

③ 메세나활동의 방법에 관한 연수프로그램 작성 및 그것에의 참가

④ 회원에 대한 정보제공, 문화프로젝트를 정보처리한 데이타뱅크 설립 (네델란드, 프

랑스)

⑤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조언

1951년, 서독에서 세계 최초로 이러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동협회는 BDI(독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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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지원을 받아, 현재 회원이 500社를 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72년에 비슷한 목

적을 갖는, 그러나 경영자 단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ABSA (예술지원기업협의회 :

Association for Business Sponsor ship of the Arts )가 창립되었으며 현재 회원수는 180

社이다. 프랑스에서는 1979년말에 ADMICAL이 창립되어 회원은 90社, 네덜란드에서는

1985년 「예술지원자협회(Stichting Sponsor s Voor kunst )」가 설립되어 1987년 초에는

50社 이상이 참가하여 반대급부를 바라는 메세나활동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벨기에에

서는 1986년에 프라만語의 「Stichting Voor kunst - Promotie」가, 계속해서 1987년에

는 이와 비슷한 프랑스語系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스웨덴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업협회가

동국의 산업연맹내에 곧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포루트갈에서도 AIP (포루트갈산업협회)

의 지도하에 이와 비슷한 설립 움직임이 있다.

이들 중 일찍이 설립된 협회를 보면 총회, 이사회 등의 심의기관은 회사 대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관의 책임자들은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에만 출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피해 어떤 기관만이 자의적으로 우

대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의 기업메세나협의회는 프로젝

트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메세나협의회는 이러한 예방책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 안에

기업측과 문화시설측 쌍방이 책임자를 두는 한편, 직접 「프로덕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메세나기업 각사가 출자한 것으로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에 충당된다.

이러한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국가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과 같이

지역레벨에서 기업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있는 곳도 있다.

⑶ 개인이 만든 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회비를 모아 그것을 재분배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개역을 수행하고 있는 친목회

에 대해선 이미 설명하였다. 재단(「나폴리99」)이나 페스티발의 운영자금이 된다든지,

혹은 미술관의 작품구입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오스트리아에 현저함, 일반적으론

「박물관친목회 세계연맹」의 회원, 영국에서는 아주 넓은 의미의 「유산」을 지금도 유

지하는 「내쇼날 트러스트」운동).

이와 같은 메세나대리업의 등장을 통탄하는 사람도 있지만, 메세나활동에는 수요공급관

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일종의 「시장」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대개

의 경우, 당사자는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기를 바란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양자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시장」이 생김으로 인해,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 활동에 보이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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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 대리업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서독,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에서는

數社, 스위스에서는 1社,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다수(파리만 20社 정도)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제 5절 국가와 메세나활동

⑴ 전반적인 동향

유럽에서는 스웨덴처럼 문화행정당국이 경제와 문화의 밀착관계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메세나활동의 진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 이유는 제3절의

「메세나활동의 지원을 받는 자」에서 밝힌 것처럼 지식계급이나 문화예술계의 걱정·불

안과 상통한다. 또한 정치, 행정 담당자가 현재 갖고 있는 책임과 권력을 계속해서 보지

하고 싶어한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요컨대 메세나활동의 진전에 의해 그 책임,

권력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메세나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된 대부분의 가맹국들은 현재 「메세나활동

에 호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① 문화예술분야에 충당되는 자금을 늘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공공비의 증가가 불가

능하다.

②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과 같이 나라에 따라서는 중요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

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재 보호와 관련되는 제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

려고 할 경우, 지금보다 자금이 10배 이상 필요하게 된다.

③ 유럽의 몇몇 정부는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이 국가보다 생활의 현실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민간의 메세나활동이 「기동성, 뛰어난 리스크의 예지능력, 비순응주의」의 장점

을 살려 관료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병폐를 불식시킬수 있다고 평가한다.

불행중 다행으로 , 정부는 주요부분에 대한 출자와 대규모 문화단체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그리고 메세나기업은 특별한 혹은 단발적인 행사에 참가하고 ,

또한 일반인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획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당연한 것

이지만 ,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 예술교육 , 자국문화의 해외 보급 등에 대해 책임

을 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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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활동 덕택에 공적예산 부담은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경감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메세나활동이 등한시하기 쉬운 문화활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

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① 기업이 보수적이고 순응주의를 중시하는 나라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의 추진

② 이른 바 대중문화의 발전, 현재의 상황에서는 메세나기업이 대중문화를 지원하는 메

리트는 대규모 페스티발이나 전람회 지원만큼은 크지 않은 것 같다.

메세나활동이 활발해지면, 이처럼 공적예산의 우선순위가 다소 바뀔 가능성이 있다. 메

세나기업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에 따라서는 메세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상의 대책

이나 세제 이외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혹은 금후 그러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정부

도 있다.

⑵ 세제 이외의 조치

0 정부가 출판을 전제로 한 조사, 연구를 장려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이것은 메세나 활

동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기업과 문화인, 정치가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0 메세나기업이 원조한 문화사업을 국가가 후원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메세

나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문화사업 중에서 정부가 후원 가능한 사업을 총리부가 선택한

다. 정부의 후원이 있게 되면 메스컴에서도 이에 대해 주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

의 선전이 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기업은 정부의 후원을 받기 쉬운 프로젝트를 선정하

려 든다. 결국 이것은 느슨한 간접적인 행정감독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메세나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측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0 재단이나 공익법인을 후원한다. 정부가 이러한 단체에 부과된 여러 제약들을 줄여주

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정부가 제출하여 현재

(1987년 6월) 의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단이 인가를 받을 때까지의 시험기간을 단축한다(현재는 최저 3년간).

② 유가증권의 보유량 증가를 허가한다.

③ 공익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의 대리자로서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대폭

적인 세금공제를 해준다. 즉 개인의 경우는 소득의 5%(현행 1.25%), 기업의 경우는 총매

상고의 0.03%(현행 0.02%)를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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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적시설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인정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

할 경우, 기부라든가 유산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0 프로젝트별 출자방식을 채용한다. 이러한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문화단체 쪽에서 메

세나지원자들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게끔 될 것이다. 국가가 문화단체의 적자를 메꾸어주

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문화단체는 이른바 「이권」이 보증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 이고,

따라서 별도로 보조자금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0 공동출자정책

① 미국에서는 뛰어난 문화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기업에 의한 지원금 1- 3달러에 대

해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전미예술기금)가 1달러씩의 지원금을 준다.

② 영국의 BSIS (Business Sponsorship Incentive Scheme) 제도는 이와 좀 다르다.

BSIS제도는 민간주도형의 매칭 그라운드(matching ground)로 , 국가는 문화프로젝트 그

자체가 아닌 기업을 지원한다. 즉 처음으로 메세나활동을 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

원금 1폰드 당 1폰드씩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메세나활동을 행한 적이 있는 기업

에 대해서는 지원금 3폰드 당 1폰드씩을 주는데, 그것도 문화예산의 전년도비의 증가분

에서 산출된다.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하나의 프로젝트에 2만5천폰드의 상한선이 설정되

어 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영국정부는 4백만폰드를 넘는 자금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으로부터 8백만폰드의 지원금을 빼낼 수가 있었다. 참고적으로, 메세나활동에 처음

참가한 기업은 536社, 경험기업은 232社이다. 영국의 문화부장관은 이 제도를 기업에 소

개하고, 공적보조의 분배역할을 ABSA에 위임하였다.

③ 프랑스에서 최근(1987년 3월)에 만들어진 공동출자제도는, 영국이 아닌 미국의 제도

를 모델로 하고 있다. 즉 지원을 받는 것은 기업이 아니고 문화사업의 발기인으로, 그 발

기인은 스스로 민간의 협력을 약속받아 놓아야만 한다. 이 제도에 충당된 공적원조(1986

년에는 4천만 프랑<580 ECU> )는 문화부의 각 부처가 관리하는 보조금예산에서 나온 것

이다. 각 부처에 프로젝트의 선택권이 위임되어 있고, 선택된 프로젝트는 문화부장관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4개의 공식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행정당국

이 한쪽 손으로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형상과 같다. 즉

어떠한 이유로 메세나기업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게 되면 공적원조 역시 전부 취소가

됨으로써, 결국 프로젝트의 발기인은 궁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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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르투갈의 문화부장관도 공동출자정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⑶ 세제조치

1)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메세나활동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바라는 메세나활동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① 세금우대조치의 대상은 기업만으로, 개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메세나활동에 의한 지출은 대개 상업거래와 관련된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③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지원을 받는 쪽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인 경우에는

공제가 된다.

④ 세무당국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출을 사업비로 간주해, 과세수익에서 공제하고 있

다.

⑤ 메세나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의 평가에 따라, 과세원칙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 것

인가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조사시 만난 기업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그리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 서독의 경우,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큰 편이다. 이론상으로는 「지원한

금액에 상당」해야만 하며, 예를 들어 기업명이 다른 기증자와 아무런 구별도 없이 기증

자 명부에 게재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겨진다. 오스트리아도 서독과 비슷하다.

- 영국의 경우, 적어도 원칙면에서 정부의 요구는 더욱 더 엄격한 것 같다. 「지원의

유일한 동기」는 선전이라는 반대급부이며, 지원하는 측이나 지원을 받는 측이나 지원금

을 투자라고는 간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술작품의 구입이나 부동산(문화유산)에 대

한 기업지원금은 공제조치에서 제외된다.

- 이탈리아에서는 메세나활동비가 「그것에 걸맞는」 수입을 수반할 때, 비로소 선전

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그 선전비를 지불한

연도내에 공제를 받든지, 아니면 3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받든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

다.

- 아일랜드에서는 기업의 예술옹호를 위한 비용은 반드시 세금 공제대상이 된다. 단

그 비용이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지출이라는 것을 세무당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예

를 들면 선전활동의 일환이라는 것 등).

- 프랑스에서는 2, 3년 전부터 세무당국의 방침에 따라 상당히 유연한 조치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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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져 왔다. 앞서 소개한 심의중의 법안은 이러한 세무당국의 조치를 승인하고, 나아가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원금의 공여는 기업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의 선전과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지원금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사용되고, 매상고나 예상되는 이점과

균형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안이 채택된다면, 지원금이 사업에 직접 이익을 가져다 주게끔 사용되는 한, 문화행

사나 예술적인 문화유산 보호에 관련되고 있는 것만으로 공제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예술가의 오리지날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의 적립을 시작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단 그 기간은 최고 20년 간으로, 그 사이에 작품을 일반공개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2)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기부 및 지원

원칙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할 것 없이 마찬가지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다르

다.

⊙ 원칙

어떠한 경우라도 기부금은 기부하는 자가 얘기를 꺼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금

을 말한다. 이른 바 자발적인 세금이며, 국가에게 있어서는 세금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기부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없다. 금전적인 반대급부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 적용되는 영역은 다음에 드는 예와 같이 광범위하다.

- 프랑스에서는 기부를 받는 것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작품, 조직으로 특히 문화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앞서 말한 법안에서는 공제대상을 예술적 유산이나 문화적 환경보

호에 참가하고 있는 조직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영국에서는 기부를 받는 자는 「챠리티」로 불리우는 조직이지 않으면 안된다(후술

하는 「영국의 메세나사정」참조). 만약 법적인 명칭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등록

할 필요가 있다.

- 아일랜드에서는 경제담당부처의 인정이 필요하다. 지원을 받는 단체는 예술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조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서독에서는 私法上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조직에 대한 기부는 공법상의 조

직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법상의 조직은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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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이탈리아에서는 지원을 받는 측은 매우 많지만, 상당히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 공제의 한도

기업과 개인에 따라 다르고, 또한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다.

① 기업

- 스웨덴과 노르웨이에는 공제가 없다.

- 아이랜드, 핀랜드, 덴마아크에서는 금액면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 포르투갈과 프랑스에서는 총매상고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규칙이 어느 정도 엄격하냐는 지원을 받는 측의 장르 및 국내규칙(스위스의 경우)에 따

라 서로 다르다.

- 터어키,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공제액은 이익에 대

한 비율로 정해져 있다. 숫자적으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지원을 받는

측의 쟝르가 특정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서독에서는 상기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택일한다.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키프러스에서는 특히 지정된 시설이나 문화재를 지원할 경우,

상한선 없는 총괄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개인

- 스웨덴, 핀랜드, 아이슬랜드의 경우 공제가 없다.

- 금액면에서 상한을 정해 놓은 나라도 있다. 이를 과세소득액에 대한 비율과 조합하

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액수는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공제가능성과 그 액수는 특정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의 보전, 정비를 위한 지원(스페

인), 지정된 혹은 인정된 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 등(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적 재산에 대한 기부의 경우, 공제에 한도가 없다).

- 프랑스에서는 비례공제 원칙이 고액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세금

환부를 검토중이다.

3) 메세나활동에 대한 기타 세제조치

0 엄밀한 의미에서는 메세나활동이라 할 수 없지만, 국가에 대한 예술작품의 物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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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고 있다. 단 정부가 해당작품을 수납하는 것이 조건이다.

- 프랑스에서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대신에

- 이탈리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 대신에

- 벨기에에서는 상속세 대신에

- 스페인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의 소득세 대신에, 과세기준의 30%까지

0 기업이 구입한 예술작품의 감가상각은 현재 서독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단 그 대상은

무명예술가의 작품만으로 단가가 2000 독일마르크 이하의 것에 한한다. 이것은 프랑스에

서도 검토중에 있다.

0 역사건조물의 구입, 유지는 여러 가지 특혜 대상이 된다.

① 개인소유의 경우

- 서독과 영국에서는 아무런 특전이 없다.

- 문화유산이 풍부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② 기업소유의 경우

- 서독에서는 수리비에 대해 연 10%의 감가상각이 인정되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현재 아무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전술한 심의중의 법안에서는

개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특전을 기업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단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

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이탈리아에서는 기업소유, 개인소유를 불문하고 공제 상한선이 없다(1982년의 제521

법). 그러나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적용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렵

다.

0 문화적으로 가치가 많은 건물양도도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1986년 8월 28일의 법률에 의해, 어떤 건물이 문화예술기관에 양도되어 문화예술에 관련

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고정자산세의 면제대상이 되고 있다. 단 경제기획원장관과 문

화부장관이 공동법령으로 그 건물이 확실한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한

한다. 스페인에서는 어떤 문화유산의 사용권이 양도되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제외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0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아닌, 증여 및 유산기

증을 받은 자가 면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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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여품이나 증여물의 성질에 따라서는, 수취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재의 증여나 유산기증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다

(1982년 512법 참조). 또한 영국에서는 국유재산으로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 토지, 건물,

예술품에 대해 면제해 준다. 단 수취인은 문화재를 국내에 보관하고 일반공개해야만 한

다는 조건이 따른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수증자가 누구이건 간에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증여 및 유산기증은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기간에 조건이 붙어있

다.

② 또한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는 측을 고려한 예도 있다.

- 아이랜드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다니며 개별장학금을 받고 있

는 학생. 장학금은 개인전시회의 비용 및 학비에 충당된다. 단 메세나지원자가 예술

가 개인에게 주는 선의의 원조는 세무당국에 의해 예술가의 직업상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 영국에서는 「챠리티」

- 서독에서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조직

- 이탈리아에서는 공익법인이나 인정을 받은 협회, 단 문화재를 5년간 증여자가 지정

한 목적으로 활동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 프랑스에서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 단 경제담당부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한한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적기관

0 재단 등에는 그 밖의 특전이 있다.

① 소득세율의 인하나 소득세 면제

② 영국, 서독,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와 같이 개인, 기업을 불문하고 증여자가 과세소

득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혹은 프랑스와 같이 더 많은 고액의 공제를 받기 위한 유일

한 방법은 재단 등의 조직에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부를 하는(중개자를 매개로, 또

는 그 감시하에서) 것이다.

③ 이상의 특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 문화예술을 위해 모인 자금을 분배한다고 하는 재단의 「공정한」 성격을 재인식 시

킨다.

- 재단 등의 조직은 메세나활동으로 모인 자금이 메세나지원자가 바라는 대로 사용되

며 결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행정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상기한 특전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이

다.

- 32 -



④ 한편 이러한 조직들은 정부의 관리하에 놓여 있다. 그 관리가 어느정도 엄격한가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 영국에서는 「챠리티」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지만, 연간의 회계보고를 「챠리티

위원회」에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 프랑스에서는 공익법인 및 재단의 인가수속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자

격은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의 관리는 오늘날

에도 상당히 느슨한 편이다.

- 이탈리아에서는 자금을 모으거나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매우 엄

격한 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 6절 몇 가지 제안

끝으로 이번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사항을 요약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기로 한다.

이는 1987년 4월 필자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리스본에 모인 구주평의회 가맹국

문화고관들이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다.

⑴ 주요 확인사항

1) 여기에 열거한 통계자료는 불완전하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국을 비교하기

란 매우 어렵다.

2) 메세나활동의 상대적, 절대적인 규모가 다르고 메세나활동의 형식도 나라에 따라 또

한 한 국가 안에서도 대단히 다양하다.

3) 문화예술 발전 재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크고 또한 계속 증대되고 있다.

4) 그 수요가 현재 예측되는 핏치로 증대된다면, 머지 않아 공적예산만으로는 이에 대

응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보완적인 자금이 요망되는 바이다.

6)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유익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 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기

업이 이 점에 주목하여 다액의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자원할 가능성도 있다.

7) 지금까지 메세나기업이 요구해 온 반대급부는 예외없이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었다.

문화관련 종사자들이 메세나활동에 대해 갖고 있었던 불안, 주저함 등은 실적을 쌓아감

에 따라 감소,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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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예술에의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에 대해 특정한 세금공제가 인정되고 있는 나라

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기업·개인을 불문하고 그 제도를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

황이다. 한편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듯이 메세나활동이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반대급부(선전이나 기업이미지 제고 등)를 수반할 경우, 기업은 그 지출을 바로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다.

⑵ 몇 가지 제안

1) 적어도 라틴어권 국가들에서는 「메세나」와 「스폰서」의 의미상의 차이가 확실하

다. 여기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전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메세나활동은 존재하

지 않으며, 또한 요구한 반대급부와 그 결과로서 얻은 반대급부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수 있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스폰서」와는 별도로 「메세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 득책이라 생각된다. 만일, 앵글로 섹슨어권의 나라들이 「스폰서리제이션」이란 용어

로 통일한다고 하면, 「메세나」와 같이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교조사를 행하는 것이 좋다.

0 메세나활동을 통해 지원해 본 경험이라든지 메세나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를 알기

위해, 기업 및 문화활동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포

르투갈에서 행한 조사례를 참고하면, 조사 그 자체가 메세나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0 또한 재단도 조사대상으로 해야한다.(제4절 「중개자」참조)

① 이번 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난 각국의 재단수와 중요도의 차이, 법적 성격의 차이.

문화예술영역에서의 활동내용의 차이 등을 설명하기 위해

②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의 다양한 규칙을 필요에 따라 통일하기 위해

0 또한 메스컴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해야만 한다. 메스컴이 갖고 있

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와 공권력으로부터 어느 만큼 독립해 있나에 대응하여, 그것이 메

세나활동을 장려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조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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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가맹국의 정부, 특히 아직 메세나활동에 무관심한 정부는 문화발전을 위해 메세

나활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도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 주었

으면 한다.

0 공적예산을 계속 늘여나갈 의지가 있다는 것, 그 대상은 메세나활동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없는 분야, 혹은 세간의 열광적인 관심이 없어지면 곧바로 메세나활동의 대

상에서 제외되어 버릴 분야를 우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배려한다.

0 앞으로 창출될 메세나활동의 새로운 지원형태를 수용할 것. 이것은 메세나활동이 그

목적에서부터 일탈되어 버리거나, 왜곡되어 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4) 정부의 관심을 법률이나 규칙으로 명문화한다.

0 더욱 더 대폭적인 세금공제를 제공한다. 공제제도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을지도 모르

지만, 이 제도가 공시될 경우 기업측이나 지원을 받는 측, 그리고 여론에 심리적인 효과

를 가져다 준다.

0 관민 공동출자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이 경우 정부는 메세나활동을 감독하는 것이 아

니고, 또한 메세나활동의 지원자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

지 않는다는 확고한 자세를 굽혀서는 안된다. 관과 민이 각각 주도권을 발휘해, 계약과

같은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여지를 남겨놓고 싶다.

5) 메세나활동의 지원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메세나협의회를 설립하도록

장려해야만 한다. 이미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협의회 구성원 각

자가 쌓아온 경험의 공유 및 보급,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자주성의 존중이 그 목적이다.

6) 끝으로 구주평의회 사무국이 유럽의 이익이 되는 문화예술적 대프로젝트를 위해, 유

럽내외에서 메세나활동을 불러 일으키는 이니시어티브를 잡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 걸친 기업의 협력을 의미하며, 공적보조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가능하다.4

4 『유럽의 메세나』(기업메세나협의회, 大野朗子역, 동경, 1991년)의 제1부 「유럽 메세나
활동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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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메세나활동의 실제 (Ⅰ ) - 미국 , 유럽

제 1절 미국의 메세나

⑴ 역사적 배경

미국의 문화지원 구조는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문화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기업메세나는 어디까지나 부가적

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민간부분(개인, 재단, 기업 등)이 메세나활동의 주체이며 정부 보조금은 결코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유럽의 메세나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코뮤니케이션

활동으로서의 메세나가 중심적인 데 비해 미국에서는 필앤스로피(독지, 박애)가 세계에서

도 아주 회귀할 정도로 뿌리 깊은 전통이 되어 있고, 기업메세나도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부활동이 기본이 된다.

원래 미국은 왕가 등 중앙권력의 탄압을 피해 도망 온 사람들이 신대륙에 들어와, 자치

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권력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아

주 강하다. 교육 등의 사회복지 일반에 대해 유럽에서는 정부가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정부의 개입은 극단적일 정도로 억제되고 있다. 문화에 대해서

도 1965년,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전미예술기금)가 설립될 때까지 정

부에 의한 문화지원은 거의 제로에 가까왔다.

오늘날 세계에서도 일류에 속하는 교향악단이라든지 미술관 등은 19세기 말부터 20세

기에 걸쳐 재산을 모은 실업가들이 미국인의 계몽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대학, 병원, 연

구소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또한 개인재단을 만들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문화활동은 극히 소수의 유복한

독지가와 재단이 뉴욕, 보스톤, 시카고 등의 도심부에 있는 소수의 문화단체를 지원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1950, 60년대에 들어와 미국경제는 황금시대를 맞이하여 예술감상인구가 증대하였다.

한편 문화 그 자체가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

다는 사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65년, 그 동안 문화행

정에 대해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던 연방정부가 NEA (전미예술기금)를 만들어 문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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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으로도 확산되어 주, 시의 문화국 數와 문화예

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기업에 의한 문화지원이 시작된 것도 바로 그 무렵이다. 「체스 맨하탄 은행」의 회장

이었던 D. 록펠러는 NEA창설의 계기가 된 「무대예술의 경제기반에 관한 리포트」속의

제언을 채용하여, 세계 최초의 BCA (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s , 예술지원기업위

원회)를 조직하였다.

1960 - 197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운동의 첨예

화를 배경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선적인 기부를 확대하여 사회공헌활동 전반에 걸쳐 적

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특히 70년대에는 문화향수 인구의 증가 및 국제문화교류확

대에 대응하여 활발한 문화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BCA 발족 당시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오케스트라나 미술관, 오페라 등이 지원대상의 중심이었지만 점차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메세나 실시기업도 대기업만이 아닌 전국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 경기가 전반적으로 후퇴하자, 자선적 기부 뿐만아니라 기업홍보 및 광

고활동과 문화를 한 쌍으로 묶어 기업과 문화 양자에게 유익한 파트너쉽이 모색되기 시

작했다.

현재 그 규모의 크기나 프로젝트의 다양성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비견할 나라가 없는

메세나대국이 되고 있다. BCA의 추정에 의하면, BCA가 창립된 1967년 당시에는 기업메

세나의 전체금액이 겨우 2200만 달러였는데, 현재는 6억 달러를 상회하는 기부금 및 그

에 버금가는 일반 영업경비가 메세나활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⑵ 문화단체의 수입구조

문화지출의 주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미국의 문화활동 자금원에 대해 개관하기로 한

다. 다음은 각 예술분야 전체의 수입구조이다.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분
흥행수입,

기금운용 이익 등

민간부문의 기부

개인 기업 재단 기타

공적보조

(NEA , 주, 시, 기타)

오페라 45.6 18 5.9 5 8.9 5.7

극단, 극장 61.6 6.9 6.1 5.5 7.2 8.9

교향악단 59.3 31.5 9.2

자료 : Cultur al T rends Vol.5, Policy Institute, PP 68 - 69

오페라는 1986 - 87년 극단·극장은 1988년, 교향악단은 1987 - 88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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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문화지출의 내역

1) 연방정부

예술에 관해 문화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은 없다. 1965년에 설립된 NEA가 연

간 예산 1억 7500만 달러(1991년 예정)를 갖고, 정부기관으로서 미국의 문화활동을 지원

한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단,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의한 기부가 문화단체 운영비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NEA는 금액면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을 따름

이다. 또한 기금이면서도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연방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독립성·영속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NEA는

정치한 지원대상 선고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험적인 활동이나 민속예술, 개

인활동을 하는 예술가나 문인 등과 같이 민간스폰서가 붙기 어려운 대상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예술발전에 공헌해 오고 있다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칭(matching)」이라고 하는 NEA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

터 동액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그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사실

상 NEA예산은 2배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은, 「본래의

문화파트롱」이라 생각되고 있는 비정부부문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계기와 판단기준의

하나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의 메세나에서도 이러한 시

스템이 일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NEA 이외의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문화관련 지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연방정부의 문화지출>

1989년(단위 : 100만 달러)

0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스미소니언학술협회 245.9

내쇼날 갤러리 39.5

Institute of Museum Services 21.9

0 기타 지원

전미예술기금 167.7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 s

전미인문과학기금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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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케네디 무대예술 센터 5.2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미술위원회 0.5

Commission of Fine arts

역사보존기금 30.5

Historic Preservation Fund

공공방송협회 228.0

Corporation or Public Broadcasting

* 합계 879.6

출전 : CULT URAL T RENDS. VOL.5, Policy Studies Institute, P . 61

2) 주정부

주정부의 문화국(State Art s Agencies ) 예산을 합하면 2억 6833만 1294달러(1989년 회

계연도)나 된다. 주정부 문화국 예산은, 1965년에는 5주(뉴욕주, 노스 캐롤라이나주 등)

합계가 겨우 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0년에는 56(50개 주와 프에르토르코, 괌

등)까지 확대되었다.

주정부의 문화국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와 시민의 감상기회 확대를 중점

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단체에 연간운영자금 혹은 특정사업자금의 보조금

교부, 개인예술가에 대한 지원금,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기술적 원조, 일반시민에 대

한 문화정보 제공 등이다.

3) 시 등의 자치단체

市나 코뮤니티의 문화국도 수 없이 많지만, 미국 전역에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그 정확

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대체로 3000 정도는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전미 지역문화

국 연락협의회」(National Assembly of Local Art Agencies ) 멤버의 600에 가까운 단체

는 전속 스텦을 갖추고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2400개는 볼런티어를 베이스

로 지역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페스티발의 실행위원회와 같은 단체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이들 코뮤니티 문화국은 공적인 기관이 1/ 4, 시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면서도 민간의 것

이 1/ 4, 나머지 절반 정도는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기관일지

라도 공적자금만이 아닌 민간자금도 도입되고 있다.

- 39 -



예산은 모든 기관을 합쳐 5억 달러라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 2/ 3는 NEA와 주정부 문

화국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기업, 개인의 기부 및 사업수익 등 다양한 자금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시 등, 자치단체의 순수한 문화지출 합계는 그 1/ 3인 1억 6000달러 정

도라 생각된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문화단체에 대한 지급금 교부, 예술가에 대한 주거 및 제작장소제

공, 문화단체에의 볼론티어 파견, 시민에 대한 문화정보 제공, 시민문화강좌 개최, 문화시

설 건설에 관해 민간의 코디네이터 혹은 페스티발 이벤트 주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4) 재단

미국은 세계적으로 재단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20세기 초 포드, 록펠러,

카네기 등의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재단이 점차 확산되어 이젠 3만개 이상을 넘게

되었다. 포드재단과 같은 대형재단은 민간부문 비영리활동의 리더로서 여러 사회문제, 혹

은 제3세계에 대한 지원 등을 행하고 있다. 재단 전체를 보면, 기부금 총액은 67억 달러

(1989년, 『기빙USA』 1990년 판)나 된다. 재단센터가 404개의 대표적인 대형재단을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14.5%가 충당되고 있다. 따라

서 연간 9억 7천 달러가 재단의 문화지원액이라 추정된다.

5) 개인

0 기부

미국은 개인에 의한 기부 역시 세계에서 가장 성행하고 있다. 일반시민은 5달러, 10달

러에서부터 10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의 자금을 여러 문화단체에 기부해 오고 있다. 특히

수천 달러의 고액기부자의 경우는 특별 대우를 받게 되어, 단체의 연차보고서나 팜플렛

등에 있는 「기부자 리스트」에 게재된다.

미술관 등, 문화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도 기부의 한 수단이다. 연간 20달러 - 30달러로

미술관 회원이 될 수 있고, 혹은 1000달러 이상의 고액회원이 되어도 좋다. 회원은 기부

금으로서 신고할 수 있고, 게다가 통상적인 기부와는 다른 특전이 있다. 예를 들어 회원

본인은 언제나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계간지, 작은 격월간 책자, 기프트 샵에서의 카드

류의 디스카운트, 콘서트, 강의에 관한 안내서 등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고액회원이 되

면 부속미술관에서 매년 개최되는 리셉숀에의 초대, 「Cur ator s T alk (학예관에 의한 특

별강좌)」에의 초대, 특별 살롱에의 출석 등, 파트롱(patron )과 미술관계자가 만드는 소사

이어티의 일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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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단체 등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가능한 한 개인 지원자와의 접촉 기

회를 만들고 있다.

0 볼런티어 활동

기부와 마찬가지로 성행하고 있고, 또한 문화단체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민들의 볼런티어 활동이다. 미국에서는 기부와 마찬가지로 불론티어활동이 일반적, 일

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18세 이상의 미국인은 볼런티어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

해 1인 1주일에 2.1시간을 볼런티어 활동에 쓴다는 통계가 있다(1987년, Independent

Sector조사, 대상은 18세 이상의 미국인 2755명). 미국에서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기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지 볼런티어활동에 참가하며, 비즈니스맨일지라도 한 사람이

몇 개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문화단체의 운영 역시 이러한 볼론티어활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필에서는 볼런티어활동을 보다 명확히 조직화하기 위해 1980년 위원회를 결성했다. 그

결과 현재는 400명 이상이 이 볼런티어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홍보, 자금모금,

악단의 경영 및 운영, 볼런티어 그 자체의 운영 등 이 이 네 가지가 주된 활동영역이다.

예술관계의 볼런티어 소개기관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ABC(예술과 기업협의회, Art s & Business Council)이 대표적이다. 1975년 설립된 이래

시티뱅크, 액슨社, 필립모리스社 등의 기업과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 21개 도시

에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참고적으로 영국의 ABSA는 수년 전에 이 단체의 프로그램

을 도입했다.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의 문화에 대한 볼런티어 장려 프로그램을 기획·운

영한다. 문화단체에도 뛰어난 경영수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학, 세무 등의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즈니스맨은 환영을 받는다. 물론 이러한 전문가들만이 아닌 홍보, 티켓

판매, 잡일 등에 있어서도 볼런티어는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들면, 1975 - 86년까지 연간 1030社에서 모인 비즈니스맨이 볼런티

어활동으로서 2200만 달러 이상의 일을 했다. 그들의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만도 1959개

나 된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볼런티어 수, 프로젝트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ABC와 같은 단체 이외에도 시 등의 행정기관 및 근무처 기업이 볼런티어활동을 중개,

주선하기도 한다. 사회에의 공헌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시간 중의 볼런티어활동을 유급으

로 인정하는 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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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및 기업재단

미국기업의 메세나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그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금전적 기부 (헌금, 회비)

② 비금전적 기부 (부동산, 물품 등)

③ 무료 혹은 특별 할인요금으로 自社상품 및 서비스 제공

예 : 호텔, 법률·세무상담, 창고, 운수, 컴퓨터, 소프트·엔지니어 파견, 소재 등

④ 콘서트, 전람회 등의 이벤트 협찬

⑤ 종업원의 볼런티어활동 장려 및 그 기회 소개·주선

⑥ 종업원이 기부한 곳에 대한 matching gift (동액기부) : BCA의 조사에 의하면, 255社

가 문화관계의 동액기부를 시행하고 있다.

⑦ 공공방송에 있어서의 예술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용 프로그램 감상지침서 무료작성,

배부

⑧ 사옥의 일부를 예술활동에 무료개방

⑨ 기업의 예술지원을 장려하는 캠페인

⑩ 시민의 예술지원을 장려하는 캠페인

11 문화단체의 자금모집 지원 (광고활동 대역 등)

12 예술작품의 제작위탁

13 현재 살아 있는 작가의 작품구입

기업 및 기업재단의 기부총액은 연간 약 50억 달러라 추정되며, 이는 법인소득(세금을

빼기 이전)의 1.72%에 해당한다(1989년, 『기빙USA』 1990판에서). 기업의 기부금이 어

느 분야에 쓰여지나를 대표적인 기업 365社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문에 37%, 의

료·복지 관련분야에 29%, 지역관계에 13%, 문화부문에 11%, 기타 10%가 된다. 단 100

만 달러 이상의 고액기부의 경우는 교육관계, 특히 대학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기부금액은 50억 달러의 11%에 해당하는 6.5억 달러 정도라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기부는 1970년에는 8억 달러 정도(세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소득의 1%)였는데,

70년대부터 80년대 전반에 걸쳐 순조롭게 신장되어 86년에는 제일 많은 51.7억 달러(세

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소득의 2.34%)에 달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는 약간 저하 내지는

평행상태를 유지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부의 우선순위가 초등교육이나 마약, 홈

레스 등의 다른 사회문제에 경사됨으로써, 기부에 의한 문화지원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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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배경으로 최근 성행하고 있는 것이 광고선전비를 이용한 스폰서쉽이나 마케팅활

동과 관련된 메세나(상기 활동리스트의 ④에 해당)이다. 기부의 경우는 요구단체가 너무

많아 특정단체에 대해 100만 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주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러나 영업경비를 활용한 스폰서쉽에 의해 寄附部와 문화사업부, 판매촉진부 등이 연계하

여 규모가 매우 큰 이벤트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미지 향상이라는 메리트

도 있어 이러한 지원활동이 앞으로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BCA는 세계 최초의 메세나협의회이다. 1967년 문화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쟁을 거쳐

NEA가 설립되었고, 주의 문화국이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당시 체스 맨하탄 은

행 회장이었던 D. 록펠러씨를 중심으로 몇 개의 기업이 모여 뉴욕에 BCA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후 회원수도 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국 메세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BCA 이외에도 미국 전역의 11곳에 이와 비슷한 조직이 생겨나 각 지역에

서 독자적으로 메세나의 계몽, 보급활동을 해오고 있다.

BCA의 조사에 의하면, 1969년에는 기업메세나활동 총액이 2200만 달러에 불과하였는

데, 1982년에는 5억 600만 달러, 1989년에는 6억 3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⑷ 기업메세나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BCA는 1989년 미국기업 1007社를 대상으로 각사가 1988년에 행한 메세나활동에 대해

전화조사를 하였다. 다음은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1) 사회공헌활동, 메세나활동 실시율

·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공헌활동을 행했다. 84% (합계37억 달러)

· 메세나활동을 행했다. 35% (37억 달러의 17%

= 합계 6억 3400만 달러)

기업메세나 총액 중 67%는 중소기업(연간매상 100만 - 2500만 달러의 기업)에 의한 것

이다.

2) 메세나활동 기업의 업종

· 제조업 31%

· 소매업 21%

· 서비스업 17%

· 도매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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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및 부동산 5%

· 기타 18%

3) 메세나활동을 한 회사의 입지

· 동부 40%

· 남부 33%

· 중서부 14%

· 서부 13%

4) 왜 메세나를 하는가

① 기업은 공공서비스나 볼런티어활동의 리더가 되어야만 한다 : 87%

②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 81%

이하, 회답이 많은 순위

③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④ 지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⑤ 예술의 발전을 위해

⑥ 기업활동을 프로모트하기 위해

⑦ 예술교육을 위해

⑧ 종업원과의 관계개선,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5) 기업메세나의 대상분야

· 오케스트라 16%

· 미술관 16%

· 연극 12%

· 무용 8%

· 오페라 8%

· 기타 음악 7%

· 도서관 7%

· 문화시설 5%

· 공공방송일반 4%

· 공공방송 특정사업 4%

· 예술교육 프로젝트 3%

· 기타(역사적 기념물의 보전, 공예, 민속예능, 영화, 시, 영상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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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세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1988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 메세나비용을 증액 예정 21%

· 현상유지 61%

· 감액 예정 13%

· 잘 모르겠다 5%

(1988년도 실적을 1985년도와 비교하여 : 메세나 실시기업 대상)

· 85년보다 늘었다 41%

· 85년도와 같다 30%

· 85년도보다 줄었다 10%

· 잘 모르겠다 19%

7) 메세나활동 비용의 출처

YES NO

· 세금공제 이전의 소득 80% 18%

· 일반경비 28% 68%

· 기업재단 20% 74%

· 광고비 17% 80%

· 홍보비 14% 83%

· 종업원의 기부 14% 82%

· 마켓팅비 9% 88%

8) 메세나費의 금액을 결정하는 요인

· 전년도의 배분 72%

· 동업종 他社의 동향 16%

· 동규모 他社의 동향 4%

· 개개 프로그램의 필요경비 4%

· 잘 모르겠다 3%

9) 메세나 프로그램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① 사장

② 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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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부담당부장

④ 주주

⑤ 중간관리직

⑥ 종업원

⑦ 거래처, 일반시민

10) 지원프로젝트의 선고

· 지역성이 같은 것 우선 90%

· 전미레벨의 것 우선 1%

· 별로 개의치 않는다 8%

·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1%

· 「새로운」단체를 지원한다 43%

· 전위적, 혁신적인 것을 지원한다 14%

· 특정사업보다 연간활동자금의 지원 우선 66%

· 他社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협찬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73%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

· 종업원 복지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 27%

· 관계없다 72%

· 잘 모르겠다 1%

<종업원의 볼런티어>

· 자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종업원이 볼런티어활동을 하도록 장려한다 31%

· 특별히 장려하지 않는다. 67%

· 잘 모르겠다 2%

· 문화관계 조직·단체에 대한 종업원의 기부와 동액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

지 않다 92%

· 직접 응모해 오는 비영리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쉽다 62%

⑸ 기업의 메세나 관계자

미국기업은 근래 20년간 사회공헌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종래 주

로 사장실에서 결정해 왔던 기부문제를 다룰 전문부서를 독립시켰다. 대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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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스텦 몇 명과 부장이 안건을 심사하여, 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는 곳이 많다.

문화지원에 특히 열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 문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기부부나 마켓

팅부와의 연대를 통해 메세나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고 있다. 또한 미술품 구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 기업도 있다. 기업재단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과 연대를 취할 수

도 있다.

미술관 등, 기부를 받는 측의 문화단체에도 디벨롭먼트라 불리우는 자금모집 전문부서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들의 임무는 정부, 재단, 기업 등의 지원 프로그

램에 대한 응모서류 작성, 자산가 등 예술파트롱의 동향을 탐색하면서 민간 비영리문화

단체의 운영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단체의 경우는 기업전문의 담당자가 기

업의 문화부나 기부부에 직접 프로젝트안을 들고 가 기업의 파트너쉽을 요청하기도 한

다. 또한 비즈니스와 아트 사이의 간격을 메꾸는 콘설턴트회사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존

재한다.

학문분야에 있어서는 예술운영학, 예술관리학, 미술관학, 미술관경영학, 비영리단체경영

학 등 문화의 경영과 관련된 분야들이 있고, 졸업생들은 각지의 미술관이나 오케스트라

등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문화단체에 근무하여 그 관리자가 된다, 또한 문화경제학이

라고 하는, 경제학의 입장에서 문화를 분석하려고 하는 분야도 있으며 아크론 대학에 설

치된 문화경제학회는 유럽 각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학회조직 및 운영을 하고 있다.

⑹ 세제

이상과 같은 민간의 문화지원활동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연방정부에 의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라는 간접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내국세입법 501조(C)에 의하면 복지, 종교, 과학,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는 통상 민간비영리단체라 불리운다. 문화와 관련된 단체는 이 501조(C) 3의 교육을 목

적으로 한 단체 안에 포함된다. 이러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되면 내국

세입청으로부터 비과세의 특전을 받게 된다. 그 조건이란 단체수입이 특정 개인에게 돌

아가지 않을 것, 입법이나 선거에 관한 정치적 선전, 캠페인, 선거후보자의 선전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 등이다. 1989년 현재 이러한 단체수는 미국 전체에 46만 4138개나 있

다.

또한 이들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는다. 이들

단체에 대한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을 우대함으로써, 세금의 재분배에 의한 민주화를 정

책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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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기부금

현금에 의한 기부금은 조정총소득의 50%, Capital gain 자산에 의한 기부는 조정총소득

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인정된다. 그리고 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의 이월이 가능

하며, 차년도 이후의 조정총소득으로부터 그 연도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공제가 인정된다.

2) 법인이 현금을 기부한 경우

법인의 자선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부의 공제한도액은 기부금 공제 및 이자, 배당

에 대한 특별공제 이전 과세소득의 10%이다. 그리고 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의 이월이

인정된다.

3) 법인이 물품을 기부한 경우

자사상품은 제조원가로, 고가미술품은 시장가격으로, 유가증권류는 시장가격으로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된다.

4) 법인이 기타경비(광고비 등)로부터 문화활동에 자금제공을 한 경우, 필요경비의 조

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액 損金算入이 가능하다.

5) 개인의 예술활동에 대한 우대조치

0 개인예술가가 상이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① 복지, 과학, 교육, 문화에 관한 활동인 것

② 응모한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선발된 것

③ 상을 받은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좋은 것

④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받은 것

이 네가지 조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세입으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좋다. 즉 비과세가

된다.

0 어떤 파트롱이 예술가 등에게 조건 없이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수령자인 개

인예술가의 수입에 넣지 않아도 좋다. 단 예술가 1인당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기증자가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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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영국의 메세나

영국에서 수집한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는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만한 메세나

활동상의 몇가지 공적이 인정되며, 이 점이 구주평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0 주요 메세나기업을 ABSA (Association for Business Sponsorship of the Art s )라는

협회에 결집시킨 것

0 공적인 보조를 메세나기업에 직접 결합시키는 공동지원제도를 설치한 것.

0 메스컴과 메세나지원자와의 밀접한 관계

⑴ 메세나기업

민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공적인 원조보다 작다. 1986 - 1987년도에 영

국의 행정당국 및 민간기업에 의해 행해진 문화지원은 다음과 같다.

· 정부 - - - - - - - - - - - - - 3억 2100만 폰드(34%)

· 지방자치단체 - - - - - - 5억 8200만 폰드(63%)

· 민간기업 - - - - - - - - - 2500만 폰드(3%)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정부가 58%, 지방의회(Region )이 4%, 군의회(District )가 38%이

며, 민간기업의 지원은 100만에서 150만 폰드에 불과하다.

몇년 전까지 영국 메세나활동의 중심은 대기업으로 런던과 영국동부에 본사를 둔

은행 , 석유 , 정보 , 담배 등의 업계가 주체였다 .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메세나활동을 중

소기업이나 지점 레벨에서도 행하게끔 되었고 , 그 활동지역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

고 있다 .

경영자는 문화예술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관심이 많은 분야를 그 활동대상으로 선택하

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른 바 「유행」을 좇아 메세나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경우 기업메세나활동은 요 10년 사이에 급속하게 발전했다. 다음의 숫자는 반대

급부가 있는 메세나활동, 즉 스폰서링에 관한 것이다.

· 1976년 - - - - - - - - - - - - - 60만 폰드

· 1984 - 1985년 - - - - - - - 1500만 폰드

· 1985 - 1986년 - - - - - - - 2000만 폰드

· 1986 - 1987년 - - - - - - - 2500만 - 3000만 폰드 사이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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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링 비용에 예술작품 구입비 등을 추가하면 아마 5000만 폰드를 상회할 것이다.

1976년 9월 이후, 주요 메세나기업은 ABSA에 가맹하게 되었다. 이 협회가 설립된 목

적은 문화예술측이 바라는 것을 기업측에 전달하고, 양자의 결합이 가져다 주는 유익성

을 가르키는 것이었다. 양자관계의 기초는 서로 협력하며, 서로에게 유익한 파트너 쉽이

다. 현재 협회에는 약 180社가 가맹하고 있으며, 이 중 고액의 회비를 내고 있는 50社는

파트롱이라 불리운다. 메세나활동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연구에 대해 ABSA의 조언을 구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ABSA는 메세나활동의 지원자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당국 및 의

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ABSA는 또한 프랑스나 네델란드에 있는 同種組織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스웨덴 산업재단과 벨기에 프라만어권의 同種協會로부터 상담

을 받았다.

ABSA는 8년 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콩클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회 문화프로

그램의 질, 재정지원을 한 행사의 가치, 최초의 메세나활동, 젊은 예술가 지원 등에서 괄

목할 만한 성과를 낸 10社가 상을 받는다. 그리고 메세나활동 요청을 가장 효과적으로

행한 문화조직에 대해 11번째의 상이 주어진다.

ABSA는 1985 - 1986년도에 가맹각사가 행한 사업일람표를 작성했다. 활동은 실로 다

채로운 영역에 미치고 있다. 다음은 여러 문화활동에 관여한 기업수이다.

활동영역 기업수

연주회, 오케스트라, 합창단 - - - - - - - - - - - - - 58

오페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예술관계단체 지원 - - - - - - - - - - - - - - - - - - - - 42

극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페스티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예술가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콩클 - - - - - - - - 34

수집품, 콜렉션 - - - - - - - - - - - - - - - - - - - - - - - 31

예술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미술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다양한 음악행사 - - - - - - - - - - - - - - - - - - - - - - 23

예술전람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발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무용과 마임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영화와 비디오 - - - - - - - - - - - - - - - - - - - - - - - 14

문학, 도서관, 출판 - - - - - - - - - - - - - - - -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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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에 사용된 건물수복 - - - - - - - - - - - - - - - - 10

레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민족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특징적인 것은 동일부문 내의 매우 많은 문화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는 기업이 數社있

다는 점이다. 이탈리아에 비해 지원이 「흩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탈리아의

경우, 대기업은 단독으로 메세나활동을 전개하며, 극히 한정된 몇 개의 기획에 지원을 집

중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⑵ 정부와 메세나활동

1) 세금

0 반대급부가 있는 메세나활동

반대급부가 기업의 이미지 향상, 광고보도 활동의 전개, 상품 선전이 되어 투자가 아닌

사업비로 간주되는 것은 이윤을 산출하기 전의 사업비에 계상된다.

0 기업 및 개인의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은 기부

①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은 공익사업(챠리티)에 대한 기부에 한한다. 그것도 군이나

지방행정당국에 본부를 둔 「챠리티 위원회」에 이미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에 한한다.

② 「챠리티」인정을 받은 문화단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마련되어 있다.

- 「챠리티」에 대해 :

· 소득세와 자본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부가가치가 「챠리티」활동목적에 맞

게 쓰여진 경우에 한한다.

· 「챠리티」가 받은 기부나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 개인이 기부한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3년 이상의 서약을 기초로 한 기부(deed of

covenant )의 경우 공제액은 매우 크다. 직접기부를 한 경우 감세액은 연간 100폰드로 제

한한다. 급여소득자에 의한 직접기부의 경우, 급료로부터 그것을 빼는 회사도 있다. 회사

는 징수한 금액을 「챠리티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리인은 기부자가 지정한 「챠

리티」에 재분배한다.

- 기업이 기부한 경우 법인세가 공제된다. 조건은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년 이상

의 협약에 의한 기부에 한한다.

- 무조건 기부의 경우, 주식회사라면 보통배당금의 3%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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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술작품, 역사적 건조물, 문화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물 등을 문화조직에 기

부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2) 정부와 메세나기업의 공동출자

1984년 10월 예술부장관 가우리경은 예술발전을 명목으로 공적 보조를 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이른바 BSIS (Business Sponsor ship Incentive Scheme)제도가 바로 그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새로운 메세나활동의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 그리고 이미 활동

을 하고 있는 지원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공헌을 재촉하는 것이다.

① 이미 기업메세나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음과 같은 공적보조가 행해지고 있다.

- 그 기업이 처음으로 메세나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금 1폰드에 대한 공적보조는 1폰

드가 된다.

- 이미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지원금이 증가될 경우, 지원금 3폰드에 대한

공적보조는 1폰드가 된다. 단 3000폰드 이상의 증가가 전제.

- 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보조의 초고액은 2만 5천 폰드.

② 지금까지의 성과

- 새로운 메세나기업 536社, 기존 메세나기업 232社가 이 제도를 이용

- 각 프로젝트에 주어진 공적보조의 평균은 약 700폰드이며, 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평

균치는 1만 7천 폰드이다.

- 최근 2- 3 년 사이에 공적 보조금 400만 폰드에 대해, 민간의 지원금으로서 약 800만

폰드가 거출되었다.

- 보조 및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는 영국내 각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이르고 있

다. 예를 들어 1986년 7월에 BSIS제도의 대상의 된 64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수도권에서

행해진 프로젝트는 15개이며, 13개는 전국규모의 프로젝트, 36개가 지방의 프로젝트였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음악 19, 극장 15, 페스티발 11, 무용 7, 미술 4이다.

③ 다음의 주 가지는 장관이 ABSA에 위탁한 사항으로 BSIS제도 운영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문화예술의 영역만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계몽, 보급활동을 행할 것.

- ABSA에 위탁된 지원금에 상당하는 공적보조를 줄 것.

A B SA는 이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것 같다 . 이 협회는 메세나기업에

보조금이 배분되는 기회를 포착하여 , 지방 및 런던에서 예술도서관청과 협력하

여 많은 리셉션을 개최했다 . 메스컴도 이 제도를 크게 기사화함으로써 문예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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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쇄도하게 되었다.

⑶ 참고자료 : 영국의 메세나활동에 관한 법제도와 세제도

영국의 메세나활동에는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식이 있었다. 즉 공익사업

(챠리티)에 대한 기부라는 간접적인 형식과 산업계나 상업계의 스폰서라는 직접적인 형

식이 바로 그것이다.

1)「챠리티」에 관한 법제도

「챠리티」의 조직과 운영은 1960년에 만들어진 챠리티법의 규제를 받는다. 「챠리티」

는 반드시 회사라는 법적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활동목적과 어떠한 감독

(행정이나 사법적인 것)을 받고 있나에 따라 「챠리티」로서의 지위가 규정된다. 「챠리

티」에는 여러 가지 특전이 부여된다. 하지만 그 지위 및 특전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뿐만 아니라, 「챠리티위원회」라고 하는 공적

조직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챠리티」는 두 개의 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하나는 「챠리티위원회」의 행정감

독, 다른 하나는 재판소나 「챠리티위원회」가 직접 행하는 사법감독이다.

0 「챠리티위원회」의 행정상의 권한

동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적어도 2명은 변호

사여야만 한다. 위원회의 재정자금은 약 650만 폰드로 적고, 인원 역시 330명으로 많지

않다. 매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주요활동내용>

- 「챠리티」 등록부의 관리

이 등록부는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다. 등록신청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

은 아니다 (단 유명한 대학이나 미술관 등의 「예외적인 챠리티」는 제외). 신청을 한 어

떤 조직이 분명히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위원회가 체크한 후에 등록이 받아들

여지는 것이다.

「챠리티」는 「빈곤에 대한 투쟁」, 「종교보급」, 「교육활동」, 「기타 사회에 유익

한 활동」이라는 4개의 등록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문화와 연구 영역에서 활동하는

「챠리티」는 「기타 사회에 유익한 활동」부문에 포함된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챠리티」로 등록되면 , 먼저 그 활동내용의 일부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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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나 「챠리티위원회」의 엄격한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세제상 상당한 특전

이 주어진다(후술).

- 「챠리티위원회」는 「챠리티」의 활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챠리티」를 직접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의 해명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

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위원회는 「챠리티」의 회계장부를 검사한다.

- 위원회는 「챠리티」의 이사들에게 상담역이 되기도 한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방챠리티의 등록부를 보관하고 있다. 이

러한 지방챠리티를 조사할 권한도 갖고 있다.

0 「챠리티」에 대한 사법감독

① 재판소 혹은 「챠리티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재판소의 개재 : 일반적으로 기부금의 사용방법을 둘러싸고 「챠리티」의 이사와

기부자가 대립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

③ 「챠리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특별한 사태발생시 재판권을 행사

- 동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청원 혹은 소송전문인의 발의에 따라 「챠리티」 운영을 개

선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 관리부실, 공금횡령 등이 폭로될 경우 책임이사의 해임 및 임명권

- 「챠리티」 사이에서 행해지는 부동산, 동산 거래의 인가권 및 「챠리티」자산에 중

대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재산양도의 허가권.

0 「챠리티」의 권리와 의무

① 「챠리티」는 자산의 일부를 動産에 투자할 권리를 갖는다. 단 이 투자는 「챠리

티」의 공동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기금에는 재분배되기 전의 이익과 배

당금이 들어가게끔 되어있다.

② 「챠리티」에는 「챠리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는 동위원회가 제출되어 검사를 받는다. 또한 「챠리티」는 일반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이 보고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1985년의 「챠리티법」에 의해, 지구내의 「챠리티」에 대한 「챠리티위원회」의 감사

가 강화되었다. 이후 「챠리티」는 상세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챠리티위원회」와

본거지에 있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다.

0 「챠리티」의 활동

1985년말 시점에서 「챠리티」의 등록수는 15만 4천 개나 되고, 주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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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위생 문제(들어온 기부금액이 최대규모인 200개의

「챠리티」 중 69개), 사회활동(53개), 국제원조(29개), 종교사업(24개). 매년 약 70억 -

90억 폰드를 기부형태(현금, 서비스, 부동산 등)로 모으고 있다.

2) 「챠리티」 및 「챠리티」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세제상의 취급

「챠리티」가 받는 세제상의 우대는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면세액(주로 법인세)은 연

간 1억 5천만 - 2억 폰드나 된다. 게다가, 이에 내국세입국(Inland Revenue)이 주식수입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대체해 「챠리티」에 직접 지불하고 있는 1억 5천만 폰드가 추가된

다. 이 밖에 서약기부(deed of covenant ) 제도에 의한 개인 및 기업의 기부에 대해 국가

재정이 지불하는 공제액은 1억 3천만 폰드나 된다.

0 「챠리티」에 주어진 세제상의 특전

챠리티로 등록된 때부터 다음의 특전이 주어진다.

①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챠리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동산 수입

및 이윤, 배당금에 의한 동산수입도 면제대상이 된다. 또한 「챠리티」가 지원을 받는 자

를 위해 행하는 상업활동(charity shop)이나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소득도 면제된다.

② 자본의 잉여가치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단 그 잉여가치는 「챠리티」가 규정한

공익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쓰여져야만 한다.

③ 부가가치세에 대해 「챠리티」는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는다. 無稅의 기증물 판매이

익만은 예외이지만,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챠리티」에

한한다.

0 「챠리티」에의 기부시 받는 세제상의 취급

① 현재 「챠리티」에 기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회에 한해서 한꺼번에 전

액을 기부하는 방법(one - off gifts )이며, 다른 하나는 서약(deed of covenant )에 의해

미리 기부시기를 정해 수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밖에 1987년 4

월 6일부터 새로운 payroll giving이라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급여소득자가 자

기가 선택한 「챠리티」에의 기부금을 급료에서 자동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② 개인이 기부할 경우 받는 세제상의 특전

- 일반적으로 「챠리티」에의 기부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미술관,

도서관 , 공공의 진열미술관과 같은 국가유산의 보호에 관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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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설에의 증여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어느 한도액을 초

과할 경우엔 기본세율 30%).

- 서약(4년 이상)에 의해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과세율을 곱한 액수가 소득세에서 공

제된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29%이고, 200폰드의 세금을 납입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이

연간 100폰드의 기부를 할 경우, 「챠리티」에 71폰드만을 보내주면 된다. 「챠리티」가

세무당국(내국세입국)에 대해 공제분 29폰드를 청구하게 된다.

- 1986년 3월부터 기본세율을 넘는 비율로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개인은 상한없이 공

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었다(상한액 1만 폰드가 철폐되었다). 앞의 예로 설명을 하면, 기

부하는 개인이 「챠리티」에 71폰드를 건네주고 「챠리티」가 나머지 29폰드를 내국세입

국에서 받는 것까지는 같다. 단지 이 경우엔, 개인이 세무당국에 대해 「기부금액수×기

본세율」과 「기부금액수×실제의 과세율」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987년 4월 6일부터 새로운 payroll deduction schemes 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의

도하는 바는 개인에 의한 기부금의 증액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기업은 종업원으

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기부금의 액수를 급료로부터 자동적으로 빼낼 수가 있다. 단

그 금액이 연간 120폰드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기업이 모은 기금은 대리점(charity

agency )에 전달되며, 이를 통해 기부자가 지정한 「챠리티」에 배분된다. 이 제도에 의한

기부는 연간 약 2200만 폰드가 된다.

③ 회사가 기부할 경우에는 받는 세제상의 특전

- 회사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서약(기간은 4년 이상)에 의한 기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 1986년 3월부터 회사(단 주주가 5인 이하인 비공개회사 제외)가 행하는 단1회의 기

부(one - off gift s )는 서약에 의한 기부와 똑같은 원칙에 따라 세금공제의 대상의 된다.

단 기부금 액수가 회사 평균 배당금의 3%를 넘어서는 안된다.

3) 산업계의 직접적인 메세나활동에 대한 세제상의 취급

① 직접적인 메세나활동으로서 「챠리티」이외의 어떤 문화단체에 자선적인 기부를 행

할 경우, 세제상 아무런 특전도 받을 수 없다.

②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기부할 경우 , 기부는 순수

한 상업적인 스폰서쉽 활동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한 지출은 사업수입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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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서 공제된다. 단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붙어있다.

- 지출전액을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에 충당한다.

- 그 사업수입과 관계가 있는 지출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③ 이 밖에 미술품 구입은 본래 자본금의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이익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회사는 미술품을 빌려오는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경

우 임대비용은 사업비로 간주된다.

④ 실제로 내국세입국은 미술품 구입이 기계나 공장 구입과 같이 기업활동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여간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만약 인정할 경우는 감가

상각을 할 수 있다.

⑤ 이러한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기업은 「챠리티」에의 기부라는 수단을 선택한다.

그렇게 하면 상업적인 성격을 띤 기부일지라도 틀림없이 법인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제 3절 프랑스의 메세나

오래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정부당국이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여러 분야에서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과거 수세기 역사 속에서 중앙정부 및 수도가 담

당해 온 역할은 대단히 크다.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지방도 독자

성을 주장하게끔 되었다. 문화의 영역에서는 지방자치체(특히 시, 군, 면)가 이미 오래 전

부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실적이 있다는 사실과 문화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이 그 배경에 있다.

정부의 문화당국은 여러 촉탁제도를 설치함으로써, 정부이외의 단체들이 문화에 대해

인적, 재정적 지원에 책임을 갖게끔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이외의 단체란 시군면,

도, 지방, 법원, 문화재 소유자, 메세나기업 등을 가르킨다.

⑴ 문화에 대한 지출내역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창작 및 문화의 모든 영역에 참가하여,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를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행정기구가 다양화되고

참가하는 장면도 늘어났다 . 196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문화부 예산은 6.5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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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이는 국가예산 증가율의 2배나 된다. 현재, 문화예산은 국가예산의 0.86%를 차

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군면은 오래 전부터 문화활동을 지원해 왔다. 많은 기관들을 직접 지원하

고, 또한 봉사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해 왔다. 현재, 지방자치체의 지출총액은 정부의

액수보다 약간 많다. 특히 음악, 서적, 문화유산의 보호와 운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지

원의 방법은 두 종류이다. 먼저 하나는 개인의 활동으로 여기에는 기부, 유산증여, 문화

적인 활동에 개인이 공헌하는 방법과 박물관, 고고학적 연구, 건축물의 수리복구, 지역역

사의 이해, 사회 활성화 등을 위해 몇 사람이 힘을 모아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

나는 기업의 참가방법이다. 중소기업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히 전국규모의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지원활동이 대단히 활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명성을 드높이는 수

단이 되고 있다.

민간레벨에서는 어떠한 문화정책이 취해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그 형태라든지, 특히

메세나활동이 활발한 분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문화에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대략적인 숫자밖에 파악되고 있지 않다. 특히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

분이 많다. 기업이 문화에 충당한 비용은 1년에 약 5억 프랑(7250만 ECU)정도라 생각된

다. 이것은 공적보조금의 1.5%에 해당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숫자에 불과하

다.

⑵ 메세나활동에 대한 행정측의 입장

문화부는 1979년부터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해 문화부는

프랑스 주요도시에서 메세나활동에 관한 최초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으며, 비슷한 시

기에 「프랑스의 메세나활동」이라는 팜프렛을 발행하여 기업경영자들에게 법제, 세제상

의 규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각 기업들이 메세나활동이 가져다 주는 이점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이 무렵부터 문화부는 신문잡지라든지 이미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업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의 메세나활동에 대한 최신의 완전한 자료를 전부 갖추었다.

80년대 초, 특히 관리직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메세나활동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

어 문화부가 연구자들에게 배포했던 자료가 활용되게끔 되었다.

1985년 문화부에 의해, 문화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

2차 앙케이트 조사가 실시되었다 . 이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통계보고서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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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였다(1985년의 메세나기업에 관한 앙케이트 참조). 같은 해, 「메세나, 그 이용

법」이라는 권유 팜플렛이 대대적으로 기업, 법인, 메스컴에 배포되었다. 더불어 「기업

의 메세나활동에 관한한 법률, 세금 안내」라는 팜플렛도 배포되었다.

1987년 3월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자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매칭그

라운드(matching ground)」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정해진 몇 개의 부문에서 문화기획에

민간이 출자할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내는 형식이다. 시험적으로 그 비율은 부문별로 정

해져 있다.

이 방식이 채용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① 현대예술의 전람회

② 정부가 관리하는 박물관 운영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행동

③ 역사적 건조물의 운용과 공시

④ 학회의 출판물

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 전시회

⑥ 수출전문서의 공동출판과 판매촉진

⑦ 전국규모 혹은 국제규모의 연극, 음악, 무용, 페스티발

⑧ 젊은이들에게 크리에이터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획

문화장관은 메세나활동의 최고회의 구성원을 지명한다. 이 회의는 기업, 예술가, 지방의

원, 중앙행정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메세나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4개

의 위원회가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1987년에는 이러한 메카니즘에 대해 문

화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2% (약 4000만 프랑스 프랑, 즉 580만 ECU)가 충당될 예정이

다. 1년 째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다음 해 이 비율은 배증될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메세나활동 장려책을 간략화, 통일화하

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987년 1월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 임무를 죠르쥬·페브로씨라고

하는 실업가에게 맡겼다. 同氏의 결론은 법안으로 정리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그 내용은 다음 항의 세금에서 소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메세나활동을 장려함에 있어 더욱 더 커다란 책임을 맡게 되었다. 특히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활동에 관해서는 그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이러한 자각은,

예술문화부문과 기업 사이의 정보교환의 장 혹은 협조의 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출자에 의

한 지방문화청 설립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몽페리에, 아누시, 랑스, 브레스트 등

의 몇 개의 市는 시 자체가 이러한 지방문화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관계자

와 기업을 접근시켜 메세나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전임스텦을 고용하고 있다. 파리시의

문화사업부에는 IBM社 출신의 메세나활동 전문가가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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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세금

어떤 개인이 자선, 교육, 과학, 사회, 가정, 문화의 각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나 조직에

기부했을 경우 소득세가 공제된다. 현재 심의중인 법안에서는, 기부를 받는 측에 대해

「박애, 스포츠, 혹은 예술적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보호에 협력하는 자」라는 1節이 새

롭게 추가되어 있다. 공제상한은 과세소득의 1.25%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라면 5%까

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는 공제를 받을 경우, 공제한도를 기부금의 25%이하, 혹은 600프랑스 프랑

(87ECU) 이하라고 하는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현재 심의중인 법안에

서는 세금지불 2년 째부터 상한을 1200프랑스 프랑으로 올리고, 면세율을 58%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이 국가에 예술품을 기증할 경우, 증여세와 그에 부수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상속세라든지 증여, 분배와 관련된 세금 등은 일부 혹은 전부를 현금 대신에 예술품이나

특별한 콜렉션으로 납입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회의 견해이다. 이 제도(「증여」

와 「물납」)는 1968년 12월 31일의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5년간은 재산세가 부과되었었는데 고미술품, 예술품, 콜렉션

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호지정을 받은 역사박물관의 소유자는 수복공사 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그 유지나 수복을 위해 차금을 했을 경우, 이자를 할인해 주기도 하고 그 밖에 여

러 가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건조물이 공개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메세나활동의 지원을 받는 측으로서, 혹은 그 중개자로서 가

장 적절하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들 법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가 면제된다. 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입만이 과세소득으로서 간주되지만, 그 세율 역시

특별히 낮게 책정된다(45%가 아닌 24%). 전술의 법안에서는 이것조차도 완전히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이 자선, 교육, 과학, 사회, 가정, 문화의 각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나 조직에 재정지

원을 했을 경우, 과세이익에서 공제된다, 공제 한도액은 그 해 매상고의 1000분의 1이다.

지원을 받은 조직이 공인된 연구기관이라면, 그 한도는 1000분의 2까지 높아질 수도 있

다.

1985년에 재정에 관한 법률이 성립된 이후, 공익법인과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인

은 문화부와 경제기획원의 양해를 구할 경우 1000분의 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되

었다.

이번 법안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손질하고 있다. 먼저 모든 경우에 대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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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1000분의 2까지 높이려고 한다. 사실상 이것은 문화부와 경제기획원의 「승인」절

차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익조직, 고등교육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

립·사립 예술학교에 대한 자금원조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0분의 3까지로 한다. 그 밖

에 기업이 장기계획을 세워 메세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넘는 출자금은 3

년에 걸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나 스포츠 행사기획을 위해 기업이 출자한 비용은 선전비와 마찬가지로 경상비용

으로서 장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단 그 기업이 참가했다고 하는 사실이 명확한 것이지 않

으면 안된다. 실제로 경상비용으로 처리하는 기업과 그것을 주저하는 기업이 나오고, 징

세하는 세무당국에 따라 그 해석에 차이가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1985년 4월 세무담당

국은 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내용이 잘 알려져, 결과적으로 기업과 문

화관계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었다.

현재, 세법상의 세금공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메세나기업은 대단히 적다. 따라서

메세나의 주된 활동비용은 기업의 선전비, 광고비, 코뮤니케이션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일련의 메세나활동 촉진정책 중에는, 구입한 예술작품을 구입한 후 10년만에 정

부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 한해 일반공개를 조건으로 그 가격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는 항목도 들어있다. 또한 기업발전과 연결되는 역사건조물의 유지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납세자들이 세금공제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담이 되는 국고지출은

현재 밖에 계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문화부문이 받는 임

팩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1984년에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의 합계가 약 13억 프랑

스 프랑(1억 8850 ECU) 정도였다. 머지않은 장래에 관계당국(세금담당국)에 제출된 증명

서류를 조사해 보면, 시민의 선택이 실제로 어떠한 것이었나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는 정보시스템의 발달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⑷ 메세나기업에 관한 앙케이트조사 결과

문화, 코뮤니케이션부에는 모든 관계분야의 연구와 예측을 담당하는 국이 설치되어 있

다. 메세나활동, 문화의 사회학과 경제학, 문화정책 등도 여기서 취급하고 있다. 이국에서

는 1985년에 메세나활동의 실태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메세나기업

80社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총 360社 )의 회답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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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계학적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기업을 경제부문별로 분류하여 메세나활동

결과와의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 및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메세나기업의 프로필

어느쪽이냐 하면 대기업이 많다(매상고 특히 고용자수가 많은 대기업). 이 중 절반 이

상이 다국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조직이 다국적이거나 수출업무를 행하고 있다). 또

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1945년 이전에 창업한 기업이며,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많다.

2) 지원하고 있는 문화영역

문화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분야는 실로 넓지만, 메세나기업은 특히 클래식 아트와 조형

예술 부문을 지원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보급이나 문화유산 보호보다는 창

작활동 지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3) 지원 대상

예술가, 작가, 음악단체, 연극단체 등 모든 기관과 행사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

규모 페스티발, 국립박물관, 파리 오페라극단 등, 이미 평판이 나 있는 것이나 위험성이

적은 것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4) 메세나활동이 행해지는 지역

메세나활동은 균형있게 프랑스 전역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동부와 동남부에서 약간 더

활발하지만, 이것은 그 곳에 문화시설, 기업, 은행 등이 많기 때문이다.

5) 지원방법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보조금, 상금, 장학금, 제작의뢰, 콩클 등이 재정지원이다. 이밖에

會場 제공, 자재기부 등의 현물지원이나 기술지원도 행해지고 있다.

6) 기업 내의 책임부서

경영진 특히 사장의 역할이 크다. 사단법인이나 중개업 등의 재단이 실제로 행동을 일

으킬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되어 있는 자가 관여하는 것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7) 기업의 동기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명성을 얻기 위해, 혹은 새로운 코뮤니케니션 수단을 개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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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메세나활동을 행하고 있다. 사회환경에 좀 더 잘 동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시장획득, 시민정신, 기업내 활성화 등을 그 동기로 들지는 않았다.

기업의 대부분은 메세나활동에 대해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코

스트가 많이 들고 복잡하여 리스크를 수반하는 투자라고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회답한

기업의 84%가 문화활동 결과,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답하고 있다

(퍼블리시티 효과, 외부의 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계성립 등). 또한 아래의 의견에 대해서

는 거의 전원일치로 찬성하고 있다.

① 메세나활동은 바이탈리티의 징표이다.

② 메세나활동은 문화적 다원성의 한 요인이다.

③ 문화생활의 질은 모든 사람과 관련되는 것이다.

⑸ 메세나활동의 중개자

1) 개황

메스컴에서 메세나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 이며,

그 결과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중개자

들은 경영에 관한 고등교육을 받고 예술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젊은이 이다. 또한 코뮤

니케이션이나 광고보도부문의 조직이 메세나활동 전문의 새로운 부서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또한 메세나 전문의 정보지도 간행되었다. 배포처는 메세나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과 앞

으로 실행하리라고 생각되는 기업, 그리고 메세나활동을 통해 지원활동을 확대하려고 하

는 문화·스포츠·자선관련 조직이었다. 이러한 정보지 중의 하나인 월간『스폰서링과

메세나통신』의 구독자는 150개의 기업과 메세나 관련의 에이젠트들이다.

2) 중개자의 종류

① 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전문가

파리시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했다. 이 밖에

파리 오페라극단, 아비뇽 페스티발 등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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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한 전문가

메세나활동 콘설턴트로서도 활동한다. 「대중과 코뮤니케니션」의 창립자인 안느·마

리·찌보씨는 공공기관과 예술가 및 기업들을 모아 공동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 고관이었던 크로드·모라르씨는 ABCD社(ABCD는 각각 예술, 예산, 코뮤니케이

션, 발전의 머리글자)를 창립하여 문화부문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기획들을 기

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③ 기업의 협회

기업책임자가 클럽을 만들어 다양한 레벨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DMICAL은 이러한 클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며, 또한 역사도 오래된 단체이다. 1979

년에 창립된 이 단체는 사회윤리로서의 문화 메세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기업메세나를 테마로 한 회의라든지 페스티발을 주최하고, 정기간행물이나 많은

전문서적(법률, 세금과 관련된 것, 메세나와 T .V, 메세나활동 연감 등)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모범적인 활동을 한 기업이나 예술가를 표창하기도 하고, 파리 및 지방에서 협회내

부의 정보를 전해주는 회합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학과 제휴하여 전문가 양성강좌에

협력하기도 한다.

이 협회에는 약 90사가 가맹되어 있다. 협회의 회장인 쟉크·리고씨와 4명의 전속직원

이 협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창설이래, 타국의 비슷한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

다. 즉 ABSA (런던), Kulturkreis (케른), Stichting voor kunstpromotie(브뤼셀), Stiching

Sponsors voor Kunst (암스테르담), 미국의 BCA등이다.

④ 정보지

정보지에는 내용이 전문적인 것과 잡다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것이 있다. 전자 속에는 인

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메세나활동이나 지원요청에 필요한 테크닉을 게재하는 것도 있으

며, 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스폰서링과 메세나 통신』이 있다.

이 『스폰서링과 메세나통신』은 1986년 7월에 창간되어, 12페이지에 걸쳐 다양한 정보

를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국내의 스포츠, 국외 스포츠, 전문 대리점이나 살롱

에 관한 뉴스, 법률 및 세금문제, 국내외의 문화소식, 안내광고, 기업소개(내용은 코뮤니

케이션, 스폰서링, 메세나 담당부서, 특정정책, 예산, 실시형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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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조사연구국에서는 1985년부터 그 달에 보도된 메세나 활동에 관한 신문, 잡지

기사를 요약하여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분류항목은 短信, 일반기사, 메세나활동에

관한 의견 표명, 문화부문별 행사분류, 메세나와 시청각, 정치와 메세나, 사단·재단법인

뉴스, 기업정책 등이다. 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소개되는 기사는 80 - 200 페이지에 이르

고 있다.

⑤ 교육

몇 개의 상업·경영 고등교육기관이 메세나활동 전문강좌 및 학과를 설치했다. 그 중에

서 고등상과전문학원(Ecole des Hautes Etudes Commerciales )이 유명하다.

예술과 비즈니스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인 교육기관도 몇 개 설립되었다.

예를 들면 전술의 ABCD社의 크로드·모라르씨가 설립한 문화행정고등학원, 국제예술경

영고등학교 (ESIAG) 등이다.

⑥ 전문적인 행사

ADMICAL이 매년 개최하는 회합이나 페스티발 이외에도 「MIDEM인터네소날」의 프

로모터가 1986년 11월, 칸느에서 최초로 메세나 전문페어를 개최했다.

(「SPONCOM」 = 스포츠와 메세나의 국제시장) 전시장은 메세나활동에 관한 확실한

정책을 갖고 있는 기업, 문화와 스포츠 및 박애를 목적으로 한 조직, 전문적인 중개자,

미디어 관계의 4개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페어는 1988년 1월 또 다시 칸느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제 4절 이탈리아의 메세나

⑴ 메세나 지원자

오랜 전통에 의해 메세나지원자는 대단히 많다 그리고 요 10년 사이에 그 수는 급증하

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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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앗시타리아社

0 同社는 거대 보험회사이다. 상원의원이기도 한 사장 피에라치니씨는 동사의 문화활동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① 이탈리아의 예술적 문화유산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사실 그 수요에 부응하기만 한

다면 기업이 어떤 수단을 강구할지라도 기업에 대한 평가는 좋아질 것이다.

② 새로운 기업 선전수단으로 활용 T .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종래의 선전수단은 이

제 너무 낡은 방식이라 생각한다.

③ 대중을 상대로 한 스포츠 경기의 스폰서와 비교할 경우, 문화행사에 대한 스폰서는

소수의 사람들 어필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보다 좋은 이미지가 확실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④ 또한 고객, 에이젠트, 그리고 피보험자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단 이들에 대한 이벤트

의 입장권 분배나 문화시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등의 실제적인 행위는 그다지 중

요시 하고 있지 않다.

0 피에라치니 사장은 요 몇 년 사이 수행해 온 문화활동 덕택으로 이탈리아에서의 同

社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0 同社의 메세나활동은 최대한의 선전효과를 올린다는 아주 명쾌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목적달성을 위해 同社는 다음과 같은 행사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① 음악페스티발의 재정지원

② 미술전람회의 재정지원

③ 본사의 콜렉션 구입

0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同社는 기본적으로 단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지

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소수의 파트너를 선택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부 및

도시와의 공동사업에도 뛰어든다.

2) 오리벳티社

0 본업은 타이프라이터, 계산기 등의 기계메이커로, 현재 정보기기 및 엘렉트로닉스에

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0 同社가 아주 오랫동안 본업 이외의 문화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기까지는 창립자인 카

밀리요·오리벳티(엔지니어)와 그의 아들 아도리아노·오리벳티의 개성에 의한 바가 크

다. 본업 이외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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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연구에 대한 재정지원(1945년 - 1955년)

- 르·코루뷰제 운동과 현대건축 국제회의에 참가

- 오리벳티의 주요공장이 있는 이브레아시에서 이탈리아 최초의 현대도시계획 입안

② 이브레아시에서 사원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음악, 영화, 도서관, 현대예술전 등)

전개

0 1960년 아도리아노·오리벳티씨 사망 후, 후계자로 취임한 뷔센티니 교수(현 경제기

획원 장관)는 국내외에서의 계산기 관련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다른 분야와 관련된 개발

정책을 실시했다.

그는 문화활동을 통해 오리벳티社 및 이탈리아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것 자체가 同社

를 위해서도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일본에 공업디자이너, 그래

픽 아트 디자이너 등을 보내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

기도 하고, 이탈리아의 예술문화 전문잡지인 Spazio를 간행하기도 했다. 오리벳티社의

디자인을 소개한 서적이 일본에서 12만 5천부나 팔렸다.

오리벳티社는 일본에 그 문화적인 이미지를 침투시키는 데 성공하여 눈부신 성과를 올

리고 있다. 1975년에 일본 경제단체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취직하고 싶은 기업을 조사

한 결과, 同社는 외자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5社 안에 들 수가 있었다.

0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세계 각국의 이탈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

었다. 당시 「붉은 여단」이 암약하고 있었고, 이를 신문 특히 독일신문들이 빈번하게 취

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뷔센티니 사장은 이탈리아는 결코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리기 위해, 동시에 젊은이들에게 「오리벳티」라는 이름을 친숙하게 하기 위해 산·마르

코 사원의 말(馬) 동상전시회 및 同사원의 보물전시회 등의 문화적인 행사를 장려했다.

이들 행사는 유럽 각지는 물론 미국에서도 개최되었다. 그 결과 오리벳티社는 「행복한

이탈리아」의 상징으로서 세계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오리벳티社는 自社의 공업디자인과 문화활동에 관한 전람회를 개최해 오

고 있다. 예를 들어 50년대부터 뉴욕의 근대미술관(MOMA )에서 自社의 문화활동 전람회

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기업의 이미지 전람회로서는 최초의 일이다.

0 1978년 카르로·데·베네뎃티씨가 사장에 취임했다 . 이 때부터 同社는 이탈

리아의 문화유산 복원작업에 착수했다 . 예를 들면 밀라노에 있는 레오날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복원 , 피렌체에 있는 브랑캇치 예배당 복원 , 르·코르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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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서 그의 회화와 조각작품 대전람회 개최 등이다. 이탈

리아의 은행들은 이미 이러한 방면에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었지만, 산업계로부터의 참

가는 오리벳티사가 최초이다.

0 同社가 문화활동에 충당하는 예산은 1986년에 30억 리라, 1987년에는 35억 리라에 달

하리라 예상된다. 그 내역을 보면 복원사업과 전람회 개최로 양분된다. 同社는 매일 음악

부문을 중심으로 스폰서링 요청을 받고 있지만, 그 요청을 일체 거절하고 있다.

또한 同社에서는 문화활동예산의 전부를 自社가 이니시어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

젝트나 自社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충당하고 있다. 또한 同社는 他社와의 공동프로젝

트에는 결코 참가하지 않지만, 정부나 대학 때때로 시읍면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3) 토리노의 상·파울로 은행

0 1563년에 창업한 同은행은 시에나에 있는 몬테·파스키 은행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몬테·파스키 은행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아닌 공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同은행은 자본금도 없으며 기금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

표이사 몇 몇 명의 이사들은 경제담당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의 이사직은

토리노, 밀라노, 제노바, 로마 등 각 시의 대표들이 수행한다. 이윤은 담보자금과 세금을

뺀 나머지를 먼저 예비자금에 충당한다. 그 나머지는 일부를 병원 등의 사회사업에, 그리

고 그 일부를 과학적, 문화적 사업에 충당한다.

0 지원대상의 변화

1985년 이전까지는 여러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였다. 한 프로젝트에 출자할 수 있는 금

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다른 기업과 합동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2, 3년전부터는 이미지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한정해 집중적인 지

원을 하고 있다.

① 제1프로젝트 : 토리노의 이집트 박물관(카이로 박물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의

콜렉션을 자랑한다)사업. 이것은 정부지정의 문화재, 문화재부와의 협약에 의해 은행은

먼저 30억 리라의 예산으로, 아래의 두 가지 목표에 대해 3년에 걸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박물관의 건물전체를 복원한다.

- 내부를 개장하여 도서실, 세미나를 위한 집회실 등을 설치하여 활기 넘치는 문화센

터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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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프로젝트 : 브레라 박물관을 위해 밀라노에 있는 궁전을 구입해 복원한다(예술작

품 복원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3년에 걸쳐 70억 리라를 투입한다.

③ 제3프로젝트 : 산·후롯투오소 교회와 수도원 복원(소유자인 도리아·판휘리공이 환

경보호를 지향하는 재단에 양도했다). 이 재단과의 협약에서 3년간에 걸쳐 15억 리라의

지원을 약속했다.

④ 제4프로젝트 : 토리노 근교에 잇는 스페르가 교회당 복원 소유자인 종교단체와 3년

간에 걸친 18억 리라 지원을 약속.

⑤ 제5프로젝트 : 베르가모, 18세기 건물을 구입, 복원하여 마리오·메그리 화학연구소

부속의 奇病연구센타로 사용. 이 프로젝트에는 문화재의 改修가 포함되어 있지만, 협약은

과학연구부와 체결되었다.

0 원조방법의 변화

① 지금까지는 同은행에 들어온 많은 요청 중에서 사업을 선택하여 재정지원만을 해왔

다.

② 금후는 기술지원을 하는 한편, 同은행의 거래관계 네트웤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하

다면 건물 소유기관과 문화재부의 관계당국과 협의한 후, 프로젝트의 구상과 실행면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상기한 협약에서는 이러한 공동관리 방안이 강구되었다.

③ 최근, 同은행은 문화, 과학, 예술을 위한 재단설립을 결정했다. 이 재단을 위해 이미

150억 리라를 준비해, 이를 유가증권으로 바꿔 연간 10%의 이익을 얻고 있다. 이 기금은

매년, 이윤에서 문화 및 과학분야에 충당되는 액수가 추가되어 특정 프로젝트에 쓰여지

게 된다.

대표이사가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다. 이사는 현재 5명으로 전원 은행간부이다. 규약에

는 앞으로 이사를 4명 더 늘리게끔 되어 있으며, 문화행정의 전문가가 임명될지도 모른

다. 또한 재단에는 외부에서 문화전문가를 초빙해도 좋다고 되어 있다. 재단이 발족되면,

은행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문화프로

젝트를 이사회가 선정하게 된다.

4) 저축·공제은행

0 이탈리아에는 저축·공제은행이 93개 있으며, 이 중에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도 있

다. 이들 은행은 오래 전부터 메세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0 이들 은행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문화를 지원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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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르면, 순이익의 30%를 자선사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선사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문화프로젝트에 출

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폰서링이라는 현대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선

전효과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된다.

③ 512법의 특전(후술)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선전

이라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세금 없이 문화재 복원작업을 지원할

수가 있다.

0 활동내용

① 종래의 스폰서링

예를 들면 밀라노의 베르디·페스티발이나 보로니아의 카르랏치 전시회 등의 지원.

② 예술작품 복원

피렌체의 메디치 예배당의 타페스토리 등. 기금의 이미지 향상과 관련되는 사업이라면,

그 비용은 전술한 30%의 이윤에서 거출된다.

③ 역사건조물의 복원

예를 들어 은행이 궁전을 본사건물로 이용하고, 그 일부를 공공장소(박물관이나 강당

등)로 제공하며 유지비도 부담하고 있는 경우, 그 복원비용은 은행이 지불한다. 궁전을

개장 혹은 근대화 하여, 사회시설(노인 홈 등)로 이용하며, 그 일부를 박물관으로 할 경

우 등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보증을 선다.

④ 미술서적 출판

현재 연간 300권이 출판되고 있다. 최고의 질을 자랑하며, 기금의 주요고객 및 경영자,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기증되지만 판매는 하지 않는다. 각 은행이 이러한 책을 1년에 1

권 출판하며, 그 중에는 7, 8권 출판하는 곳도 있다. 요 2, 3년의 일이지만, 은행은 출판

사와 계약을 맺어 초판 5000부는 기금이 출자하고, 6개월 후 출판사는 자비로 출판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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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원을 받는 측

이탈리아의 메세나활동은 다음과 같이 양분할 수가 있다. 하나는 연극, 오페라, 미술 전

람회 등과 같은 문화적인 행사이다. 이에 대해서는 밀라노에 있는 핏코로·테아토로를

예로 들어 후술하기로 한다. 다른 하나는 문화유산의 보호, 복원과 관련되는 활동이다.

국가, 지방, 시읍면, 혹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메세나를 요청한다.

하나 하나의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충당된다. 이 사업들에 하나의 기업 혹은 복수의 기

업이 개입할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문화재부가 이에 참

가하게 된다.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문화유산은 이탈리아에서 중

요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메세나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정부에 의한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해서

는 밀라노에 있는 부레라 박물관의 예를 소개하기로 한다.

1) 핏코로·테아토로

0 이탈리아에서는 연극, 오페라, 무용 부문은 관광·공연부의 관할이며, 문화재부의 전

문분야가 아니다.

이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조직이 메세나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밀라노

의 스카라극단이나 핏코로·테아토로와 같은 유명한 공영단체를 지원하고 싶어한다.

0 핏코로·테아토로 극단의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주어진 공적 단체로, 주재자는 밀라노

시장, 15명의 이사는 지방, 군, 시읍면, 관광·흥행부, 저축기금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또

한 지도부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집행위원회(5명의 멤버로 구성)도 있다.

0 저축기금은 지원금 지불이 늦어질 때, 출자할 것을 보증한다.

0 극단내부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3년전부터 스폰서의 지원을 받아들이게끔 되었다.

그것도 극히 제한된 사업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은 사업들이다.

① L.A 올림픽에서의 공연과 관련된 선전비

② ENICHEM社로부터 3년에 걸쳐 연간 3억 리라의 지원을 받는다. 그 반대급부로서

모든 프로그램에 同社의 크레디트를 집어넣지만, 예술분야에서는 일체의 간섭을 받아들

이지 않는다.

0 同극단은 연간 약 120억 리라의 수입이 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 - - - - - - - - - - - - - - - - - 약 40억 리라

입장권 판매 - - - - - - - - - - - - - - 40억 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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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로부터의 수입 - - - - - - - 10억 리라(전체의 약 8%)

기타활동 - - - - - - - - - - - - - - - - 약 30억 리라

2) 부레라 미술관

0 핏코로·테아토로와 달리 同미술관은 바티칸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국영미술관이며,

따라서 법인으로서의 성격도 없고 또한 집행위원회도 없다. 예산은 로마의 문화재부가

결정하며, 수입도 모두 거기로 들어간다.

미술관의 건물과 미술품은 각각 건축물 총감독, 動産 총감독의 관리하에 있다. 同미술

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의 관리책임자는 동시에 론바르디아 지방의 모든 미술품 책임

자이기도 하다. 이 책임자는 국가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한 오리지날 작품으로, 공영 및

민간의 시설에 공개되어 있는 작품을 관리한다.

0 운영비는 국가가 대고 있다. 이 운영비 속에는 수위 100명, 직원 40명, 관할국 책임자

10명, 총감독 1명의 급료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이 급료만도 20억 리라

에 달한다.

이 밖에 연간 2억 리라가 동산의 복원작업에 충당된다. 이 금액은 미술관내의 작품과

론바르디아 지방에 산재해 있는 작품들의 복원에 쓰인다. 또한 연간 1억 5000만 리라를

교회의 그림 복원에 충당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그림 복원에 필요한 액수의 극히 일부

분에 지나지 않는다.

0 이로 인해 총감독들은 전시회나 복원작업에 즈음하여, 민간의 메세나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메세나로부터 매년 10억 리라 가까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가 보

조금의 3- 4배에 해당한다. 메세나의 지원금은 여러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자발적으로 혹은 미술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지불된 것도 있다.

⑶ 중개조직

1) 도시

0 이탈리아의 도시에는 대소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문화유산과 극장, 미술관, 오페라 극

장 등의 문화시설이 있다. 이들 문화시설은 대개 법인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시읍면 및

이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들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각종 행사, 전시회, 페스티발 등을 개최

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0 로마시의 경우

① 로마에는 특히 문화유산이 많다 . 그 절반은 법왕청 ,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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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시 소유이다. 로마시 문화재의 대부분은 1872년 이탈리아 정부와 관계를 끊고 있었

던 당시의 법왕청이 시에 기부한 것이다.

② 이탈리아에서는 시가 직접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로마시만이 그

예외이다. 그 덕택에 메세나의 지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단축된다. 시가 메세나

지원요청을 할 경우 군이나 지방, 문화재부 등의 허·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소유의 부동산이 메세나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통상 2, 3년 정도 걸리지만, 로

마시 소유의 경우는 10개월 - 12개월 정도이다(이것도 매우 길다고 생각되지만). 로마시

에서는 문화담당 보좌관이 제안하여 시의 문화위원회가 승인하고, 이후 시의회가 재가하

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③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은 때론 로마시 때론 기업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주도형

의 제안도 있다. 이는 이탈리아의 라디오국이나 T V국이 행사의 스폰서가 되는 경우에

많다.

2) 재단

0 덴마아크 스페인 등에 비해 재단수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또한 재단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다.

0 최근 몇 개의 대기업이 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기업이 재단 설립을 도우며, 대개의

경우 그 기업의 스텦이 운영을 맡고 있다. 피렛리 재단, 상파울로 은행이 설립중인 재단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 재단 내에는 기업과는 별도로 이사회가 있으며, 그 멤버로서

과학 및 문화부문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은 이러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0 대기업 자본의 전부, 혹은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이 설립한 재단도 있다. 예

를 들면 피아트社의 아니에리재단 등이다.

0 개인이 설립한 것도 있다. 이것은 가족의 일원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베니스의

Cini재단), 혹은 문화예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세나의 음악을 위한

Chigi재단)이다.

0 나폴리·노반타노붸재단(「나폴리99」)의 사례연구

① 카라브리아 지방의 귀족인 바랏코家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중의

몇 사람은 실업가로서 성공했다. 일가는 예술품 콜렉션을 국가에 기증해 로마에 바랏코

박물관이 생겼다. 수년 전 바랏코家의 후예 마우리찌오·바랏코 부부에 의해 「나폴리

99」가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대단히 야심적이며 금일 그 실현을 위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② 바랏코 부부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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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나폴리는 경영자, 외국인 관광객, 미국에서 이주해 온 유복한 나폴리 출신자

들 사이에서 매우 평판이 좋지 않았다. 더러운 거리 풍경, 시 당국의 부패, 마피아, 실업

자 증가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도시였다. 이에 부처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유

산을 복원하면 고용이 발생하며, 동시에 외국인이나 이탈리아인, 그리고 나폴리인 자신들

에게도 새로운 나폴리시 건설과 나폴리 지방의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다.

③ 부처가 제공한 기금은 4억 - 5억 리라 정도이다. 이것으로 재단은 매년 약 3000만

리라의 수입이 보증된다. 기타 500명 정도의 회원이 매년 평균 20만 리라의 회비를 내기

때문에 이에 1억 리라가 더 추가된다. 이 자금은 재단의 일반경비에만 충당된다. 재단 사

무국은 어떤 궁전의 부엌에 있으며 스텦은 소수이지만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다. 물론 부

처에게 보수는 주어지지 않는다.

④ 재단 이사회 멤버는 3명으로 이사장은 바랏코 부인이다. 이와 별도로 과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화·과학·역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된 이탈리아 내외의 전문

가 약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부처의 이러한 배려와 행동력 덕택에 同재단은 수년간에 걸쳐 몇 개의 중요한 사업

을 일으키고 여러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

개인이든 기업 경영자이든 비록 메세나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행정당국이

나 대학과 직접 교섭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부처의 「나폴리 99」나 과

학위원회에 대해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부처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재단은 행정당국과 문화책임자 및 메세나 지원자의 중개자가 되었다. 즉 문

화적인 촉매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재단에서는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메세나 지원자를 찾아내 프로젝트가

가져다 주는 이점을 잘 파악한 뒤에 양자에게 이야기를 꺼낸다.

⑥ 재단은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상당한 자금모집에 성공했다. 자금의 약 20%는 유복

한 개인으로부터의 기부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기업으로부터의 기부이다. 기업 역시 세금공제를 신청하

지 않는다. 이러한 출자는 선전이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사업비로 간주해 버린다.

재단은 기업에 대해 단발적이 아닌 중기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면 기업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또한 문화를 향수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혜택

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⑦ 재단이 활동을 개시한 지 3년이 채 못되었지만 극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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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심포지움 3회 개최 : 한 가지는 나폴리 역사의 금후에 대해, 또 한 가지는 고대

나폴리 사회에 대해, 마지막 한 가지는 나폴리와 아라곤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이 밖에

탈공업화사회와 나폴리에 대해 회의가 열렸다.

- 나폴리시의 심볼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래픽 작품 콩클 개최 여기에는 국제적인 현대

예술가 25명이 참가했다. 콩클의 비용은 아리타리아社, 아메리타리아社, 인포르마티카·

캄파니아社가 출자했다. 작품은 1986년 10월에 나폴리에서 전시되었으며, 1987년 10월에

L.A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 문화재 복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타·키아라 수도원, 카스테르노브오

의 개선문 등의 복원사업이다.

⑷ 국가와 메세나 활동

1) 중앙레벨에서의 업무분담

0 3개의 문화사업 담당부서

① 문화재 및 건축물부

동산·부동산,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이탈리아의 모든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담당

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인 기념건조물, 국립박물관, 도서관, 예술장려 등도 이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메세나기업들은 메세나활동 신청시 이 부서가 요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

와, 실제 메세나활동을 개시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

히 문화재 복원 신청의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시군면의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서는

통상 3- 4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주 문화재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2- 3개의 위원

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각 행정레벨(시읍면, 주, 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각

각의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한 문화재 복원작업을 시작하

기까지의 심사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정도 걸리는 것은 보통이다.

② 관광·공연부

연극, 음악, 무용, 오페라, 영화 등을 관할한다. 주요업무는 예산의 90%를 수많은 시설

들에 분배하는 일이다. 대개의 시설은 市常으로 그 이사회는 자유롭게 메세나기업과 교

섭할 수가 있다.

보조금 총액은 8000억 리라로 그 절반 가량이 대규모 오페라 극장에 할당

되며 , 나머지 절반이 기타 많은 조직들 (작은 오페라 극장 , 민영극장 , 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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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 영화 등)에게 나누어진다.

③ 각료회의의 정보, 출판 및 문학자, 예술가, 과학자의 저작권 총국

메세나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특히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기업이 출자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대해 공화국 대통령의 후원이나 각료회의 의장의

「추천」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를 매스미디어가 소개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메세나활동을 요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돈 한푼 쓰

지 않고 민간의 문화예술지원을 조장하는 게 된다. 이에 정부는 「추천」행사의 선택기

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메세나지원자가 계속해서 출자할 것. 예를 들어 수년간에 걸쳐 전시회, 페스티발, 예

술작품 복원을 계속 지원하는 것 등이다.

- 민간의 메세나지원자와 공공의 문화시설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것.

2) 지방, 주, 시읍면의 행동

0 공적예산의 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정부출자 52에 대해 시읍면은 37, 지방은 11

이다.

0 로마는 파리처럼 중앙집권형의 수도는 아니다. 지방도시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으

며, 흥미로운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에는 문화재 담당의 보좌역

이 있으며, 그 지방행정부 내에서의 지위는 중앙정부 내에서 문화재부 장관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0 지역권 창설(1972년)이래, 지방 당국은 법률이나 실제의 행동을 통해 문화분야에서의

사명감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시칠리아 지방과 같이 많은 권한이 주어져도 그것을 효율

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토스카나 지방처럼 독자적인 사업을 전개하

고 있는 곳도 있다.

0 일반적으로 지방의 문화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그 혜택을 받은 분야는 공연과

문화교육으로, 이들 분야는 상당히 신장되었다. 즉 이 두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1977년

부터 1980년까지의 3년 사이에 배증되었다(이는 재정지원 전체의 16%에서 35%로의 신

장). 이에 비해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금은 75%에서 55%로 감소했다. 시읍면의 지출에서

도 이와 같은 경향이 보인다.

0 예산은 일반적으로 공적조직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

지만 예산액의 65% - 83%정도 ). 특히 규모가 작은 시읍면에서는 이러한 경향

이 강한데 (공립도서관 , 다목적 문화센터 등 ), 이는 민간의 지원역량이 매우 빈약

하기 때문이다 . 대도시에서는 지원금의 일부가 민간단체의 공연활동에 충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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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많은 관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화유적에 관한 법률과 그 적용

0 이탈리아에서는 석유도 석탄도 산출되지 않지만, 상당한 문화유산이 매장되어 있다.

1981년, 당시의 노동부장관 미켈리스씨는 이것을 「광맥」이라고 불렀다. 이 문화유적은

전국에 걸쳐 매장되어 있지만 개발은 그다지 진척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자금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관료주의 탓으로 문화재부가 획득한 작은 예산조차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유적은 관광 등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에 틀림없다. 문화유

적 개발이 진행되면 고용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도 건축·토목·예술장인의 일, 출판,

관광, 정보처리 등 모든 분야에서 고용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문화재 수복

계획은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모든 면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

다는 것을 장관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했다. 이에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해 단지 서비스의 제공만이 아닌 사업의 구상 및 실행에도 직

접 관여하는 「공동지도자」로서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명문화한 것이 바

로 문화유적에 관한 법률이다.

0 먼저 목록작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모든 문화재에 관한 목록으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만든다. 정부에 대한 제안창구는 공적 혹은 민간의 문화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컴퓨터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 등이다. 이 법률에 따라 예산분배의 대상이 되는 재

산은 공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법률에는 6000억 리라의 예산분배가 계상되어 있고, 그 50%를 이탈리아 남부에 투자하

도록 되어 있다. 이 지방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의 실업이 확산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은 점, 컴퓨터부문을 너무 중시한 점, 민간기업을

우대한 점 등에 대해 비판이 따랐지만 법률은 적용되었다.

0 나폴리지방의 「나폴리 99」 재단의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① 재단은 하네웰·부르社 및 어떤 컴퓨터회사와 협력하여 데이터 뱅크 창설을 제안하

였다. 이것은 2300만 달러의 프로젝트로서, 나폴리와 플레그레안 지구의 발굴현장에서 나

온 고고학적 유물과 건축물을 컴퓨터에 입력해 가는 작업이다.

② 이 제안은 승인되었다 . 재단 건물내에서 학자 , 대학교수 , 관계 각사의 엔

지니어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재단이 행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과

학위원회가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다 . 협약은 1987년 7월에 조인되었다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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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자금을 대며, 그 返濟는 작업이 종료되고 나서 정부가 지명한 위원회(2개)의 체크

를 통과한 후에 이루어진다. 기업은 1987년에, 3년계약으로 젊은이(건축가, 컴퓨터 기사,

카메라 맨, 기록담당자 등)들을 중심으로 220명을 고용한다.

3년 후,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 중에 일부는 계약기업에 남을 것이며, 일부는 여러 문화

기관에 취직하고, 또한 몇 명은 작은 회사를 경영하게 될지도 모른다.

③ 지금 재단은 플레그레안지구의 고고학담당 총감독과 공동으로 제2프로젝트를 검토

하고 있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1000명의 고용을 상정하고 있다. 고용된 사람들은

먼저 6개월간 컴퓨터 연수를 받는다. 현재 고고학에 관한 새로운 매뉴얼이 작성되어 가

고 있다. 연수 후 일부는 반관광, 반고고학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가이드, 카메

라맨, 비디오, 출판 등).

④ 「나폴리 99」재단이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현재 3개의 프로젝트가 추

진중에 있다. 하나는 피아트社와 IBM社에 의한 폼페이와 베스비오에서의 프로젝트(490

억 리라), 그리고 최근에 지진 피해를 받은 문화건축물을 취급하는 프로젝트(320억 리라)

이다.

법률에 의해 준비된 6000억 리라 중, 1200억 리라(약20%)는 나폴리시와 그 주변지역에

할당된다(29개의 프로젝트중 4개의 프로젝트).

⑤ 극히 최근에 이와 비슷한 법률이 또 채택되었다. 이번에는 3년에 걸쳐 2조 1000억

리라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중 9000억 리라는 문화재 수복공사, 그리고 1조 2000

억 리라는 금후의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즉 미술관의 근대화, 음악발전, 역사 문화안내도

정비 등이다.

⑸ 메세나활동에 관한 세금제도와 그 이용현황

이탈리아에서는 문화사업에 대해 세제면의 장려책을 강구해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 장려책이 아무리 자유를

존중하는 것일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납세자가 기업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기업

0 먼저 저축은행과 몇 개의 공영은행은 별도로 취급된다. 법률과 그 지위에 의해, 납세

후 이익의 일부를 사회·문화사업에 충당토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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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탈리아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심을 표명하고 실제로 문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

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면·재정면에서의 이익이다. 즉 상

품선전이나 대중에 대한 기업 이미지 향상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나무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은 문화에 대한 지출을 광고보도 활동비로 간주해 이익을 산출하기 전, 즉

납세하기 전의 사업비에 넣어 버린다. 이 경우, 기업은 세무당국에 그 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현금지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선전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납입품 및 노동과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

업은 자기가 출자하고 있는 사업, 주로 문화재 복원·관리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0 기업이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기부할 경우, 그 기부는 사업비에는 계상될 수 없다.

최근 가결된 두 개의 법률에서는 과세전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0 1985년 4월 30일의 법률에 의하면 공연에 대한 기부의 경우, 다른 공제혜택을 받지

않는 신고소득세의 2%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기부는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고, 흥행활동 밖에 하지 않는 조직, 기관에 한한다.

0 1982년의 법률(법률 제512)에 의하면, 문화재에 대한 기부의 경우 과세전에 상한없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공제대상

- 문화재의 보호 및 복원에 충당된 비용.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란 1939년 6월 1일의

법률로 정의된 것.

- 국가, 공적기관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문화재의 구입, 보호, 복원에 자발적

으로 출자하고 있는 재단·사단 법인에의 기부

- 문화나 과학과 관련된 각종 전시회의 개최자 및 그 사전연구를 위한 지원금.

② 제한조건

- 문화재는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정된다.

- 문화재에 관한 그 어떤 복원작업도 미리 국가의 체크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 공제금액은 미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얻을 것.

- 담당부서는 기금이 예정대로 목적실현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예정된 기간 내에 소비

되었는지를 체크한다.

-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기부금은 전부 국고에 납입한다.

- 이러한 엄격한 정부의 감독 때문에, 기업은 문화에 대한 지출을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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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광고비에 집어넣을 수 없을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한다.

2) 개인

0 물론 개인의 경우는, 선전과 같은 반대급부가 있다 하더라도 메세나활동 비용을 과세

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0 그 대신 기업과 마찬가지로 1982년과 1985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이

그 법률적용의 혜택을 받고 싶은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약간의 출자에 대해 혜택을 받

으려고 관료들의 심사를 받으려는 개인이 있을까?

0 직접세(상속세, 증여세)나 간접세도 문화재를 양도하는 형태로 지불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부가 새로운 소유자가 된다.

0 상속세와 증여세는 1982년의 법률에 의해 완전히 면제되고 있다.

① 국가, 지방, 주, 시읍면, 비영리 재단·사단 법인에 대한 기부, 증여는 면세가 되며,

전혀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

② 대상이 누구이든 문화재가 기부 또는 증여될 경우도 면제된다. 이 문화재리스트는

1972년 10월 26일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1982년 법률 제512에서 추가 수정되었다.

제 5절 서독 (독일연방공화국 )의 메세나

⑴ 전반적 동향

0 서독의 경우, 메세나활동에 관한 정부레벨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메세나의

지원자들도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0 서독에서 선전을 수반하는 문화관련 메세나활동을 최초로 행한 기업은 IBM社, 오리

벳티社와 같은 외국자본 기업이었다. 서독의 소도시에는 社名의 공표를 조건으로 문화센

터에 출자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0 연방정부 내무부(공화국의 문화사업부)에 근무하는 Hieranymus 박사는 공화국의 관

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개인도 사회도 문화라는 영역에서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문화정책 추진에 있어 프리한 프로모터와 마찬가지로 민간

의 이니시어티브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 그러나 민간의 참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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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려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재단구상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1986년 이후, 공익재단 (예술과 과학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은 계속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재단기금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의 배분이익을 보다 장기적인 투자에

돌리기 쉽게 될 것이다.

0 또한 세법에 관해서는 존명중의 예술가로부터 작품을 구입했을 경우, 그 금액은 면세

된다는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0 1985년 가을 연방정부 내무부(공화국의 문화사업부)의 출자에 의해 『文化賞의 지침

서』라는 신간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약 1300개 정도의 모든 상이나 훈장을 소개하고 있

는 지침서이다. 이에 따르면 상금의 일부는 공적인 원조를 받고 있지만, 그 많은 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출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민간부문이 흥미로운 여러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지금도 문화부문

에 대한 기업의 출자를 유인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다.

0 또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서독의 메세나와 자유로운 문화촉진」이라는 테마의 목

록이 작성중에 있다. 이 목록은 1987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목록이 문화예술활

동의 강력한 촉진제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⑵ 메세나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개조직

1) 쿨투어크라이스(kULT URkREIS)

0 kULT URkREIS는 1951년, 서독 문화재건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BDI(독일산업연

맹)의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다.

0 회원은 약 500社 정도이며, 유명한 대기업으로부터 중규모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다. 35년간에 걸쳐 약 700명의 예술가들을 지원해왔다.

0 kULT URkREIS는 BDI의 사무소 일부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다.

0 이사회는 10인의 멤버로 구성되며, 그들은 대기업의 경영자들이다. 이사회의 멤버는

매년 최저 1000 독일 마르크(485 ECU)를 회비로 지불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더 많은 고

액회비를 내고 있다. 이것들에 의한 연간예산은 현재 100만 마르크(48만 5천 ECU)이다.

0 활동내용

① 젊은 예술가에 대한 상 및 상금수여

② 회원기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문화 프로젝트는

- 81 -



회원이외의 기업들에게도 알린다.

③ 국제적인 지원활동

0 지원대상은 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同협회의 전임멤버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문

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0 사명(1952년 강령전문의 발췌)

쿨투어크라이스의 사명은 모든 선입관, 모든 정신의 편협함을 배척하고 유능한 사람들

이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모든 예술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계는 쿨투어

크라이스의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독산업계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을 다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무를 다하고 그 실천을 구체화하

기 위해, 서독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협회를 결성하며 이를 「독일산업연맹문

화부회」라 명명한다.

2) 문화연구센터

同센터는 포르베크 여사와 비잔트씨가 이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구 및 출판계약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텦은 8명이

지만, 그들은 문화예술분야의 연구자 네트 웤의 중심적 존재이며,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大硏究書를 출판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내무, 교육,

문화, 기타 부서의 주문을 받아 행한 것이다.

3) 본의 문화기금(KF : Kunst Fonds)

0 이사회는 다음의 9명으로 구성

① 예술가 조직에서 선출한 4명

② 저작권 사무소 대표 1명

③ 갤러리협회 대표 1명

④ 현대예술협회 대표 1명

⑤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는 프리한 예술가 대표 1명

⑥ 연방정부 내무부(공화국의 문화사업부) 대표 1명 (이사회에 출석은 하지만, 어디까

지나 옵서버 자격에 불과하며 투표권은 갖고 있지 않다).

0 내무부는 매년 문화기금에 대해 100만 마르크(48만 5천 ECU)를 보조하고 있다.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심사를 통해 예술가들에게 연간 약 2만 마르크(9700 ECU)의 장학금 수여

② 젊은 예술가들의 재료비 부담

③ 젊은 예술가들의 전람회 카탈로그 제작비 부담

0 문학과 음악분야에도 문화기금과 비슷한 조직이 있다. 음악분야의 경우, 본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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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부를 둔 음악평의회(Musik Rat )가 음악산업, 음악학교, 음악가들을 연결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4) 슈트트가르트의 봇쉬재단

0 로베로토 봇쉬의 유산상속인과 봇쉬가 지명한 유언장 집행인들과의 협약에 의해

1962년부터 1964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로베르토 봇쇠 유한회사」

의 자본지분은 同氏가 1921년에 설립한 「봇쉬자산관리 유한회사」에 넘겨졌으며, 이 회

사는 1969년에 「로베르토 유한회사 재단(Robert Stiftung GmbH)」으로 개칭되었다. 同

재단은 현재 「로베르토 봇쉬 유한회사」자본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0 이 재단은 유한회사로 본사는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사업은 오직 법률로 공익성이 인

정된 것들만이다. 결정기관은 사원과 간부들로 구성된 총회이며, 재단활동은 현재 사원들

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0 재단은 사원자격으로 로베르트 봇쉬 유한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그러나 공익법

인인 재단은 기업운영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회사 주식보유 때문에 주어지는 의결

권은 봇쉬 신탁합자회사(Bosch Industrietreuhand KG)에 위탁하고 있다.

0 재단이 직접 문화활동을 행하는 일은 별로 없다. 자금의 대부분은 사회활동, 의료활

동을 위해, 그리고 서독과 프랑스, 폴랜드, 미국과의 관계(문화관계도 포함) 발전을 위해

충당된다.

⑶ 세제

Brigitte Conzen여사는 선전을 수반하지 않는 메세나활동과 스폰서링을 확실하게 구별

하고 있다. 여사는 서독의 경우 옛부터 선전을 수반하지 않는 메세나활동 기업이 있었다

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스폰서링도 계속 확산 중에 있으며, 쿨투어크라이스는 기업에

대해 이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가를 조언해 주고 있다.

쿨투어크라이스는 공익법인으로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 협회에 지불하는 회

비는 이익에서 공제된다. 이 때문에 동협회는 회원들의 활동을 조직, 관리하기 위해 별도

의 상업조직을 이용하고 있다.

세제면에서도 아직 애매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기업명이 게재되어 있는 카탈로그에의

출자금이 광고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 83 -



슈투트가르트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선전을 수반하는 메세나활동과 관련된 세제조치

의 해석은 상당히 유연하다고 한다. 만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의 재무국은 대개 기업

쪽에 유리한 해석법을 취한다고 한다.

⑷ 정부와 기업의 관계

0 쿨투어크라이스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메세나활동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정부 스스

로가 문화에 관여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Conzen여사는 또한 시나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극장이나 오페라하우스 중에는 종업

원이나 조합원의 반대로 인해 민간의 메세나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반대 이유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케른의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 좌석 한 자리당 시의 부담금은 매일 168 독일마르크(81.48ECU)인데, 입

장권은 10 독일마르크에서 30 독일마르크 사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나 오페라하우

스의 민영화는 현재 생각할 수조차 없다.

0 실제로 기업이 솔선하여 스폰서가 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

료기구가 방해를 하여 스폰서가 되어도 간부 및 친구를 위해 입장권을 손에 넣을 수 없

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이 때문에 경영자는 스폰서링에 소극적이 되며, 한편으로는 관료

주의의 폐해를 걱정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0 메스컴은 음악학교라든지 문화산업에 재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그것이 문화나 사회생

활의 기본이며 아이덴티티의 한 수단이라고 여겨지게끔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와

경제와의 결합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서독여론은 아직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탈리아와 대조적이다. 즉, 서독에서는 민간의 메세나활동으로 인해 정부보조금

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란 불안이 항상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한 문화기금의 한 간부는 정부가 예술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민간의 메

세나활동은 어디까지나 추가지원에 불과하다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문화예

술의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개입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은 현재 서독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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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기업의 메세나활동에 관한 앙케이트

출전 : 마리온·휴타만, 르돌프·슈피겔, 「메세나로서의 사업(Unternehmenals

Mazene)」, 케른, 1986년 (발췌)

1) 메세나활동의 동기

복수 회답. 기업의 절반 정도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

하고 있다. 節稅의 수단이라는 동기를 제외할 경우, 기업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 메세나

활동을 한다는 회사는 비교적 많지 않다(20%). 일반적으로 기업이 메세나활동에 참가하

는 이유 속에는 전통적인 사업, 긍정적인 자기추진,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자발적 행동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의 동기(%)

2) 기부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요인

89社로부터의 회답에 의하면, 80%의 기업이 특별히 정해 놓은 규칙은 없다고 답하고

있다. 예산을 정해놓고 있는 기업은 1社, 세제상의 한도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말

하는 기업이 1社, 세제상의 특정에 대응하여 정한다는 기업이 1社, 나머지는 세제상

- 85 -



의 특전도 매상고도 별로 관계없다고 답하고 있다.5

5 『유럽의 메세나』(기업메세나협의회, 大野朗子역, 동경, 1991년)의 제3부 「각국의
메세나사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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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메세나 활동의 실제 (Ⅱ ) -일본

제 1절 메세나활동의 배경

기업에 의한 사회공헌이 꽤 명확한 형태로서 행해지게 된 것은 아마도 19세기에 접어

들고 나서부터 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기업내부에 한정된 활동이었다. 이후, 기

업이 발전해 감에 따라 소음이라든지 매연 등이 자연 및 사회환경에 대해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따라서 기업은 지역사회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의 범

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힘을 갖고 있는 사회기관으로서의 기업이

왜 지역사회의 빈곤, 무지, 교육 등의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

이 제기되었다. 그 당시 미국사회는 월남전쟁으로 인해 피폐상태에 놓여 있었고, 한편으

로 소비자운동의 열기가 대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은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기업시민으로서의 다면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록펠러를 리더로 하는 BCA (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s : 예술지원기업위원회, 1967년)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것

도 바로 그 무렵이다. 이 활동은 록펠러 재단이나 재팬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일본에도

소개되었지만, 당시 그 이념이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일본의 기업경영자 및 경제단체

들이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활동은 개시될 수가 없었다.

한편 BCA의 활동은 유럽에도 파급되어, 1976년에 영국에서도 기업에 의한 문화지원단

체 ABSA (Association for Business Sponser ship of the Art s )가 탄생됐다. 또한 이보다

조금 늦게(1979년), 문화의 보호 육성을 국책으로 생각해 온 프랑스에서도 문화지원활동

을 행하는 민간의 기업연합조직인 ADMICAL(Association pour le Developpement du

Mecenat Industriel et Commercial, 상공업메세나추진협의회)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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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의 문화지원의 특질은 국가에 의한 지원이 적은 대신 민간기업에 의한

기부나 협찬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처해 있는 지리적 조건상,

국내에서 외국의 예술문화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강렬한 니즈에 대응하여 문예지원

활동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 기업들은 국가문화정책의 부족분을 보완

하기 위해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반드시 기업들이 그 사회적 역할

을 인식했기 때문만도 아닌, 사회의 필연적인 니즈에 대응한다는 광의의 기업활동으로

서 그것을 행했던 것이다. 물론 부차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창출하거나 혹은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70년대까지의 기업메세나활동은 어느 정도 기업의 이미지나 호감도 향상을 그 반대

급부로 바라고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선전활동과는 다른 「깨끗한 기업활동」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어 기업들은 사회와의 관련을 본래의 경영활동

이외의 분야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화

의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기능 이외에, 회사의

이미지나 기업활동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단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의식변화가

CI붐의 단초가 되었으며, 타기업과 구별되는 차이화·차별화의 한 방법이 다름아닌 기업

가치관에 맞는 문화지원활동이었던 것이다.

문화지원과 협찬활동이 점점 성행해지게 됨에 따라 문화지원의 직함 내지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社名을 앞에 내세운 지원행사가 널리 행해지게끔 되어, 결국 기업의 문화

지원활동이란 마치 회사명을 뒤집어 쓴 「冠」行事 라는 잘못된 인식을 사회전체에 정착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冠」활동이 일반화되고, 그 중의 일부가 적극적인 선전활동에 가까운 것이 되

어버린 결과, 메스컴의 논조도 「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기업활

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수한 의미의 문화지원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게 되었다. 또

한 지원을 받는 쪽에서도 「돈도 내지만 간섭도 하는」 기업의 개입에 대해 비난을 하게

되었고, 「冠」행사는 점차 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기업에 의한 「冠」활동이 너무 지나쳐 , 문화지원과 선전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해

진 것도 사실이다 . 그러나 한 시대 전 사회의 콘센서스로는 주주 혹은 고객의 직

접적인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의 문화지원은 인정받을 수 없었다 . 또한 기업

대 일반사회라고 하는 개념설정은 있었지만 , 오늘날처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한 범주로서 문화에 대한 지원을 기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상을 창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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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기도 아니었다. 따라서 기업과 경영자로서는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반대급부가

있는 사회활동이나 문화지원활동을 하는 일이 당연한 책무였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원을

의뢰한 프로듀서(producer )나 창작가(creator )의 활동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도 당연한

관행이라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 전

과 다름없이 「冠」은 기업목적과 그 경제적 책임의 기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것이

다.

시세이도(資生當)의 「冠」활동에 대해 말하면, 「레 미제라블(Les Miéralbes )을 시세

이도뮤지칼이라 명명하고 이를 적극적인 「冠」이벤트로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1987

년 초연으로부터 1990년 8월까지 113만 6천명이 즐긴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필자는 이

와 같은 「冠」이벤트를 순수한 의미에서의 문화지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장시간 계속되는 선전이라고 생각해서 「冠」의 존재의미를 확실

하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와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으며, 우리들의 문화지원에 관한 기본정책 모토인

「일본에서 최초로」를 뮤지칼분야에서 처음으로 주연 포함 전원 오디션(audition )으로

실현시켰고, 공개모집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9개월 동안 「시세이도 뷰티 사이언

스 연구소」내에 「레미제라블」 연극학교 장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오디션에 의해

유망한 뮤지칼 스타 사마다(鳥田歌穗)가 발굴되었다. 우리들의 이러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와 같은 새로운 타입의 뮤지칼 상연에 요구되는 음향장치의 개선도 불가능했을 것이

다.

현시점에 있어서도 「冠」협찬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의를 갖고 있다. 그로 인해 일반

대중이 구미나 제3세계의 문화예술을 국내에서 향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

적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적어도 후대에 있어 그 사회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

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개념으로서 장·단기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업메세나

활동이 선진제국에서 발달해, 그것이 일본에도 파급되어 「冠」협찬이 피크에 달했던 80

년대 후반에 와서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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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기업메세나협의회의 탄생과 활동

(1) 계기가 된 일·불 문화수뇌회담

1984년 프랑스 문화부와 아사히(朝日) 신문사에 의해 발족된 日·佛文化交流委員會의

제2회 實行委員會가 1987년 4월 파리 교외에 있는 「알베르칸」정원의 대온실에서 개최

되었다. 당시 「레오타르」 문화장관의 주재하에 교육, 예술,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 걸

쳐 일·불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에 관한 토의와 함께 양국에 있어서의 기업과 문화와의

관계 및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 제안된 의제 중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그 후에 구체화되었다. 1988년 11

월에 교오토(京都)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일·불 문화수뇌회담(Summit )에서는 주제

를 「문화와 기업」으로 정하여 양국에서 문화인, 창작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문화행정

담당자,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기업인 등이 모여서 3일간에 걸쳐 다각도의 토의를 진행하

였다. 이 일·불문화회담은 일반참가자들이 참여한 공개토의였는데, 회의 참가자 모두가

열기 넘치는 토론을 벌였다.

이 기간 중에 공개토의와는 별도로 양국의 기업인을 주체로 하는 비공개회의가 열려

일·불 민간기업의 문화지원에 대한 교류와 협력이 검토되었다. 이 회의석상에서 프랑스

의 ADMICAL(상공업메세나추진협의회)의 쟉크 리고 회장이 일·불 및 일·구라파 간의

연대에 대해 강력히 호소하여, 일본측에서는 자국내에 이와 같은 조직의 설립을 신중히

검토하게 되었다. 그 후 발기인으로서 유력기업 대표자들의 참가가 확정되어 「기업메세

나협의회」가 1990년 2월에 임의단체로서 발족하였고, 같은 해 4월에 문부성으로부터 사

단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당년 7월에는 제1차 총회를 열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순조롭게 발족된 배후에는 , 문화와 문화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기대의 고양이라는 시대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 이와 함께

기업측의 사회적 의식이 확대되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 따라서 기업메세나협

의회 설립의 직접적 계기는 프랑스 A DM ICA L의 연대호소였으나 , 반드시 프랑스

A DM ICA L의 일본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 A DM ICA L 자체가 작크 리

고 회장의 강력한 리더쉽 하에서 많은 곤란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

리는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프랑스 이외의 미국, 영국, 독일 등 나라에 따라 성격이 다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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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들과의 연계도 고려하여 일본적이며 전방위 외교가 가능한 단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2) 메세나 元年

기업메세나협의회는 발족 당초부터 예상 이외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프랑스어 「메세나 (Mécènat )」가 『현대용어의 기초지식』 등과 같은 용어사전

에 등장하여 일본어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침투는 물론 메스컴의 보도에도 힘 입은 바가 크지만, 시대와 사회

그리고 기업 등이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또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사업목적으로서 ①계몽 보급사업, ②정보수집 중개사업, ③조사 연구사업, ④顯彰사

업, ⑤협력·후원사업, ⑥국제교류사업의 6개 항목을 설정한 바와 같이, 기업메세나협의

회는 기업메세나 사상의 보급·계몽을 도모하고 기업과 사회의 콘센서스를 창출하며, 또

한 세제 등의 시스템 개선 및 인재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서 출발하였다.

기업메세나협의회 활동이 도화선이 되어 발족 후 1년 사이에 문화재단 설립과 기업내

의 문화부서 설치, 게이오대학 문학부의 「아트 메니지먼트」, 「아트 프로듀스」 강좌개

설(1991년 4월)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가 500억엔, 민간이 100억엔의 기금을 내어 설립

한 「예술문화진흥기금」 (1991년 3월)도 그 상당부분의 기금을 당협의회 회원의 참가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신문, 잡지 등에서도 문화면을 확충하여 메

세나활동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게끔 되었다.

(3) 근대일본의 메세나활동

메세나라는 프랑스어를 사용한 까닭으로 「일본의 메세나는 외국을 흉내냈다」라고 단

락적인 논평을 하는 평론가도 있고, 또한 「메세나가 일본에 상륙했다」고 쓴 신문기사

도 있었지만, 메세나의 전통은 원래 일본에도 있었던 것으로 결코 외국의 흉내나 수입품

만은 아니다.

근대에서 현대에 걸쳐 일본문화를 지탱해 온 게 「국가」가 아닌 「민간」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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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戰前에는 개인 혹은 대기업의 재

단에 의한 사회공헌, 문화지원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유교적 도덕관을 기초로 한 陰德思想에 의해 의도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다. 전후에는 민

간기업, 재단, 수익자 등에 의해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경우도 기업이

문화지원을 행하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메세나협의회가 갖고 있는 새로운 의미의 하나는 종래 자연발생적으로 행해졌던

소박한 문화지원의 일본적 전통을 메세나라고 하는 서구개념에 의해 현대적 가치로 활성

화시켜, 기업활동과 문화지원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한 데 있다.

발족 1년째, 메세나에 대한 찬성·비판의 兩論이 비등했다. 「기업은 감성적, 지성적인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화이며, 따라서 그 밖의 문화지원에 대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든가, 「기업이 메세나활동을 하는 이론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의견,

혹은 「필앤스로피나 메세나는 기업이 사회에 대해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이다」라든지

「메세나활동을 하면 좋은 인재가 모인다」라는 현실론, 또한 「메세나는 도박에 돈을

거는 기업의 道樂」, 「거품경제가 붕괴되면 메세나의 열기는 식고 만다」 등 여러 의견

들이 있었지만, 현재 그것이 비판론이건 찬성론이건 간에 메세나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는 완전히 확립되고 말았다. 즉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메세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메세나를 사회통념으로서 성립시켰다는

점은 기업메세나협의회 설립의 커다란 의의이자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메세나에의 기대

기업메세나의 사상과 활동은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제경

제학 학생협회 동경대학위원회는 1991년 4월에서 1992년 5월까지 수도권 10수개

대학의 학생 403명을 대상으로 「기업메세나활동에 대한 의식조사」를 행했다 . 회

답자의 68%가 메세나라는 말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 메세나의 의미를 알 고 있는

자가 43% ), 85%가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그리고 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누가 할 것인가란 질문에 , ①기업 , ②국가 , ③재단의

순서로 대답하여 , 기업의 예술지원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기업메세나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더 확대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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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가 18%, 「경기에 따라 증감되지만 계속해 나간다」 66%, 합계 80% 이상이 거

품 경제 붕괴 후에도 기업의 메세나활동이 그다지 쇠퇴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정

의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시, 이러한 활동은 판단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생각한다」가 11%,

「어느 정도 생각한다」가 42%로 약 반수 정도가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社風

이나 이미지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호감도의 지표로서 메세나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학생 자신들의 자주적인 프로젝트에 의한 흥미로운 보고서이다. 흔히들 4, 5년

앞의 미래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지지하고 있는

생각이 몇 년 후에는 세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메세나는 틀림없이

육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 3절 메세나활동의 고양

(1) 『메세나白書』는 말한다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작성한 『메세나백서 91』 (91년 6월 출간)과 『메세나백서 92』

(92년 8월 출간)을 비교해 보면, 경기후퇴라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의식의 레벨업과 진지한 태도면에서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메세나활동 실태조사」에 대해 회답을 한 회사수는 前回 351社, 今回 455社로

100社 이상 증가되었으며,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前回 150사, 今回 256

사 였다. (그림1) 그리고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256社를 대상으로 그 이념 및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회답을 구한 결과, 실로 82.8%에 달하는 212社가 회답을 보내왔

다. 그 결과를 쟝르별로 정리하기는 곤란하지만, 거기에는 메세나활동에 대한 212 가지의

생각과 방침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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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前回, 今回 다 같이 「사회공헌의 일환」이 단연

톱, 뒤를 이어 「自社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기업문화의 확립을 지향해서」의 순위

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前回 6위였던 「사원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가 今回는

4위로 부상하고 그 대신 「판촉의 일환」이 5위로 떨어졌다. (그림3)

사내에서 메세나활동을 리드하는 것은, 前回에서는 사장이 1위였던 것에 비해 今回에서

는 담당부서가 약간이긴 하지만 사장을 제치고 1위가 되었다(그림4).

또한 256社 중에서 문화·사회공헌에 관한 전임·담당부서를 대부분의 기업이 설치하

고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그림 5).

지원분야를 예술부문에 한정해서 보면 음악, 회화, 연극, 공예, 사진, 미술관, 조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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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무용, 영화, 서도, 그래픽, 민속예능, 역사적 건조물, 복식디자인, 판화, 문화유적, 현대

건축, 비디오, 미술서적, 造園, 기타 등으로 쟝르가 매우 넓다.

그 중에서도(그림6)에 있는 바와 같이 음악분야의 지원은 단연 톱임을 알 수 있다. 今

回 『메세나백서 92』에서 집계한 256社의 1567건의 지원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음악·

뮤지컬」이 452건 (32.1%)으로 170社가 지원하고 있어, 2위의 「회화」134건 (8.6%, 73

社)에 비해 대단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음악이외의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왜 증가하지 않나라는 문제와 관련되며, 금후 이 문제는 심각하

게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음악분야를 쟝르별로 세분해 보면 클래식이 68%를 차지해, 2위의 포퓰러음악 1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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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현대음악 8.8%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연주 형태면에서 보면 오케스트라가 38.8%,

실내악이 20.8%, 독주회 및 독창회가 13.6%으로 압도적으로 클래식 중심의 음악이 지원

대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지원이 왜 클래식 음악에 집중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 하나는 클래식은 고상한 음악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이

미 내려져 있고 , 다른 예술분야보다도 지원하기 쉬운 안정성이 있다는 점이다 . 또

한 明治時代의 근대화 이후, 일본의 음악교육은 서양음악 일변도로 진행되어 누구라도

베에토벤이나 모짜르트, 바하 등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친숙해져 있고 어느 정도

의 감상능력이 있어 청중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티스트측의 매니

지먼트 체제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조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음악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그 사회적 평가가 내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회

적 평가가 확정된 것에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체질과 더불어, 아티스트 측의 매

니지먼트 체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기업과 효과적인 코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것

도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부진의 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행정, 기업을 불문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예술활동

전반의 기획제작을 할 수 있는 인재육성, 이른바 아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다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기성예술가지원」 30%에 대해 「젊은 예술가지원」

18.7%, 「아마츄어지원」 13.7%, 「청소년 육성」 12.9% 등으로 유성을 목표로 한 지원

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해야만 하며 (表 1), 지금 평가가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21세기의 예술을 창출할 전위예술가에 대해서도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

또한 今回의 중점 지원분야로서 음악, 회화 다음 제3위로 지역문화진흥이 부상하

<표1> 음악 장르별

- 97 -



A군 (형태) B군 (장르) C군 (지원목적)

오케스트라 162건

오페라 47건

실내악 87건

독주회 , 독창회 57건

합창 40건

뮤지컬 25건

클래식 264건

현대음악 34건

국악 8건

민요 8건

동요 19건

민족음악 7건

대중음악 48건

젊은음악가지원 78건

기성음악가지원 125건

아마츄어지원 57건

청소년육성 54건

감상자 계발 104건

였는데, 이는 메세나활동 이유인 사회공헌의 태반이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사회공헌」

이라는 지역밀착형 메세나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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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메세나를 움직이는가 ?

지원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복수회답을 구한 결과 「自社의 방침에

맞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서 지원한다」가 55.1%로 1위였다 . 이것은 자사방침에 맞

는 것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싶다는 담당자의 의식을 잘 나타내 주고 있지만 , 실

제로는 「직접요청」이나 「간접요청」을 받은 것 중에서 자사의 판단기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대리점과 상담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기업이 25%에 머물고 있는 것은 메세나와 「冠」이벤트를 구별하고 있

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 제3자의 힘에 의존하지 않은 기업의 「자주적인

선택」 및 「자주적인 기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 메세나에 관한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인재 , 즉 기업정신과 예술에 대한 이해 및 문

화를잘아는인물의확보·육성이절실히요구되는바이다.이러한인재육성은노하우의축적이없는기

업의 경우 대단히 어렵고, 따라서 이른 바 아트매니지먼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

다.(그림7)

<그림7> 지원대상의 선택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인적지원, 장소지원 및 기타의 4항목을 설정해 회답을

요구했다. 전체 지원건수 중 자금지원 71.3%, 인적지원 22.5%, 장소지원 16.8%라는 결과

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자금지원만이 아닌 다른 경영자원에 의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

다는 사실이 복수회답에 의해 밝혀졌다. 이화 같은 사실은 기업측에 다양한 지원방법과

대응자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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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액에 대해서는 180사의 회답을 얻었는데, 그 총액은 253억 3,746만엔, 1사 평균

1억 4,076만엔이다. 그리고 1,000만엔 미만의 기업이 48사 (26.7%), 1000만엔- 5,000만엔의

기업이 53사 (29.4%), 1억엔- 5억엔의 기업이 47사 (26.1%)이었다. 이 숫자 속에는 기부

금, 각종 사업협찬, 문화이벤트, 문화사업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지출총액의 과다

및 질적 평가에 대해 판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회답을 한 기업 스스로가

메세나를 이해하고 지출을 한 실태가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 통계는 매우 귀중

한 데이터라 생각된다. 참고적으로 같은 시기의 일본 문화청 예산은 약 500억엔, 「예술

문화진흥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31억 3,390만엔이었다.

이상, 『메세나백서 92』에서 주요한 몇 가지 항목을 발췌해 메세나활동의 현황을 살펴

보았다. 금회의 실태조사에서는 조사기간이 1991년으로, 거품경제 붕괴 후 경제계의 혼란

과 경기후퇴라는 상황이 메세나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했었는데, 각 질문항목의 회답

내용이 나타내듯이 양·질면에서 메세나가 착실히 확대, 정착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제4절 제 1회 메세나대상 결정

(1) 치열했던 심사위원회

기업메세나협의회의 顯彰事業으로 메세나대상이 있다. 매년 1회, 과거 1년간에 걸쳐 사

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기업,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예술이나 예술가를 표창하는 상은 대단히 많지만, 그것들을 지원하는 측의 지원방식 및

내용에 평가를 내리는 상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메세나운동의 존재방식에 대

해 하나의 지침을 제시한 시도로서 져널리즘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게되었다.

작년은 전국에서 자천, 타천을 합해 270개를 넘는 프로젝트(응모기업, 단체수 160)가 응

모해 아주 치열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제1회 메세나대상 및 91 메세나상은 다음

의 9개 기업에 주어졌다.

주식회사 INAX

건축, 현대미술등의 전람회 개최 및 출판 등

이와타니 (岩谷) 산업주식회사

「고향교향악 시리즈」 및 NHK교향악단협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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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론주식회사

「크레아티비타리아」의 특별협찬 등

코니카 주식회사

「대영박물관 일본 갤러리」 설립자금 지원 등

신일본제철주식회사

「新日鐵 음악상」 창설 등

세이코, 엡슨주식회사

「사이토 기념 오케스트라」의 구주공연 협찬

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

아마츄어 오케스트라 지원활동 등

하야시바라(林原) 그룹

「국제예술·문화진흥장학금제도」 창설 등

모빌석유주식회사

「모빌·라이프·사운드」제공

이 중에서 제1회 메세나상은 하야시바라 그룹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8社에 메세나특

별상이 주어졌다.

하야시바라 그룹은 岡山市를 본거지로 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식품 및 의약품 메

이커로 연간 매상고는 500억엔, 종업원수 200여명의 중견기업이다.

대상의 수상대상이 된 메세나활동은 「국제예술문화진흥장학금제도」의 창설(1991년)

로, 초년도에는 영화「마지막황제」의 주제곡을 연주한 중국의 젊은 음악가 陶敬穎여사

등 5명을 지원하였다. 또한「하야시바라포럼」(1985년 창설)이 1990년 8월에 수학자 히로

나카(廣中平祐)씨를 초청해 「특수함수」를 테마로 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 실적 등에

의한 것이다.

하야시바라 그룹은 지방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국제레벨의 회의 및 강연회를 기

획, 개최하는 한편 지방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요 몇년 사이 비젠도(備前刀)의 재

흥사업에 착수하는 등, 독창적이면서도 소박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영화「검은

비」에 대한 출자로 인연을 맺은 이마무라(今村昌平)감독에게 伊勢神宮의 式年還宮을 소

재로 한 영화제작을 의뢰, 촬영을 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일본의 전통공예품 산업

전집』이라는 자료를 구미 각국의 도서관에 기증하는 등, 지원활동의 폭은 대단히 넓고

그 내용 역시 매우 참신하다.

우리들은 이번 심사를 통해 일본의 각 지방에 이러한 메세나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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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새로이 인식했다. 잡지의 기획일로 하야시바라 그룹의 대표 하

야시바라(林原健)씨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메세나활동의 핵심을

찌르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메세나는 자선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업이익과는 별개라 생각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세나활동을 기업이 행하는 이상, 그것이 무료봉사이건 무엇이든

간에 유형·무형의 형태로 전부 기업에 환원되어 되돌아 옵니다. 따라서 메세나가 기업

활동과 전연 무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경제계』1992년 5월호).

필자 역시 오래 전부터 같은 생각을 해왔다 . 문화지원이라는 투자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 , 그리고 메세나활동을 하는 것도 회사의 체질

을 바꾸어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 , 그리고 그 출발에 있어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

는 ,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문화지원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반대급부를 가

져다준다는 역설은 同氏처럼 소박하게 메세나를 계속해 온 사람이나 기업만이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수익을 올리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지방에 있으면 먼저 그 지

역에 밀착된 문화지원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자체의 존속이 어렵

게 됩니다……」라는 同氏의 발상은 BCA의 J .D.옹그 회장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2) 인재를 기르는 메세나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 때문에 1992년 2월 중순에 來日한 옹그 회장은「기

업과 예술–미국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우리들이 지방의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여러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문화·예술이 꽃피지 않으면 좋은 인재가 육성되지도 않고 또한 모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주위에 좋은 인재가 없다면 자기 회사에 좋은 인재가 들어올리 만무하다. 장기

적으로 보면 메세나는 기업이익과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발언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어 있다.

오까야마켄(岡山懸)에서는 약 60만명이 동경으로 나갔고, 그 유출인구는 지금도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하야시바라씨는 지방을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이를 막

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것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의 역할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대기업 이상으로 수준 높은 메세나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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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실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항상 무엇이 순수하고 무엇이 순수하지 않은가란 관념론만이 선행되고 있

다. 그리고 이 관념론은 메세나활동을 실천해본 적이 없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있는 자들

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되돌아 보아 무엇이 이루어졌나를 기

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 훨씬 더 도움이 되며, 메세나를 현실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3) 메세나의 다양한 형태

메세나특별상을 수상한 8사는 모두 다 창의력 넘치는 메세나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 중에서도 신일본제철주식회사는「新日鐵 콘서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36년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아마

츄어 음악가)가 보낸 엽서를 추첨하여 공개녹음도 하는 이벤트이다. 음악평론가이며 게

이오 대학 문학부교수인 미야마(美山良夫)씨는 이 공개녹음을 통하여 일본 초연의 현대

음악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新日鐵의 회사규모에서 보면, 이 콘서트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것 이상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아닐까. 新日鐵의 경우, 음악을 지원했다고 해서 철이

잘 팔려나가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감동한 것은 경영난에 빠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세나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온 점이다. 이러한 활동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및 감화는 자로 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메세나 백서, 메세나대상을 총괄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이해될 것이다. 먼저 메세

나는 대기업만의 고유영역인가? 하야시바라 그룹의 예를 보면 아니다이다. 메세나는 오

너기업의 것인가?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아니다이다. 메세나는 소비재기업의 전

유물인가? 新日鐵의 예를 보면 역시 아니다이다. 메세나는 불경기에 좌우되는가? 이것

역시 新日鐵의 예에 의해 아니다이다. 메세나활동을 리드하는 것은 사장인가?『메세나

백서 92』에 따르면, 그것은 현재 변화 도중에 있으며 사회기관으로서의 기업이 조직적으

로 메세나에 뛰어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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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최근의 메세나 , 국내동향

(1) 문화청의 상황

문화청의 자문기관인 문화정책추진회의는 1991년 7월 31일에「문화의 시대」에 대처할

문화진흥의 당면 중점시책으로서, 뛰어난 예술단체, 활동 지원, 문화진흥을 위해 인

재양성 및 확보, 세제상의 우대조치 정비를 제언하고 있다.

이 제언을 받은 문화청의 92년도 예산은 495억 9, 800만엔으로, 91년도 예산보다

7.9％ 증가했다. 이 증가분은 그 대부분이 사적 등의 공유화를 위한 매입비용으로 충당

되어, 이하 언급하는 메세나 관계예산은 10억엔도 안되는 미니예산이다.

새로 시작된 사업의 하나가「아트 매니지먼트 담당자 양성강좌」이다. 공립의 문화회관

운영 및 사업기획에 관계하는 매니지먼트 담당자를 위한 양성강좌이지만 민간시설의 희

망자도 참가할 수 있다. 1992년 가을부터 1주간 전국 7개 장소에서 개최한다. 예산은 1,

200만엔.

다음 인원면에서 기업메세나를 담당하는「예술문화 지원활동 전문관」의 신설이 결정

되었다. 1992년 가을부터 문화청의 문화보급과에 배속되어 기업메세나의 상담 및 조언,

아트 매니지먼트 담당자 양성사업 추진, 메세나 세제의 검토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연계에 의한 예술활동지원 추진예산은 약 1억엔 증가하여 6억 3,400

만엔이 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민간이 50％ 지원하는 예술공연에 대해 문화청도 50％를

지원한다. 1991년도 해외공연지원 7건이 1992년에는 8건으로, 국내공연지원은 26건에서

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간접적인 메세나지원 시책으로서「신문화거점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먼저 3개지역에 매년 2,600만엔 씩을 5년간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다.

또한 다목적 홀이 아닌 장르별 전용 홀 건설에 1992, 93년도에 합계 3억엔의 보조금이

지급되게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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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문화정책추진회의는 1992년 7월 13일 다음과 같은 3분야에 걸쳐 제언을 정리했

다. 「생활문화의 환경 만들기」와 「예술가 등의 인재양성」및「예술 창조활동의 공간

정비·확보」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먼저 생활문화의 환경만들기에서는 지방기업과 지역

문화 관계자와의 연계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도 기업측과의 간담

회 등을 활성화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예술가 양성에서는 무대미술 등 무대 후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능인정제도를 실

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해 가는 등 폭 넓은 관점에서 검토·조건정비 등을 제언하고 있

다. 특히 아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양성, 메세나 담당관(예술문화지원활동 전문관)의 신설

등은 평가되지만, 금후 정부가 행해야 할 부분과 자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부분 및 민간

기업 재단이 해야 할 부분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

은 메세나예산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2) 아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인재육성

메세나를 추진하는 기업은 물론, 행정측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아트 매니지먼트 분야의 인재이다.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 기획력, 정보, 판단력을 갖

추고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사회에 예술을 소개하는 일을 아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인재양성 기관은 전무에 가깝다.

기업메세나협의회의 당면목표는 문화예술 창조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 특히 소프트 웨

어 부분의 강화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소프트 웨어의 중심은 인재

만들기이다.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 및 행정과 아티스트 사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인

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영과 조직체에 잘 알고 더불어 문화예술도 이해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아트 매니지먼트 강좌」

를 개설, 국내외의 중요한 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하바드대학, 뉴욕대학을 비롯 전국 주요대학의 경영과정에 아트

매니지먼트, 아트 어드미니스트레이숀 강좌를 개설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예술활동

을 담당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구미에서는 아트 매니지먼트 국제회의가 열릴 정도

로 이미 잘 알려진 전문분야이다.

이 분야의 인재육성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게이오 대학에서는 1991년 4월

부터 종합대학 최초로 「아트 매니지먼트」 강좌와「아트 프로듀스」강좌를 문학부에 개

설, 매주 90분의 상설강좌로서 운영하고 있다.

매니지먼트 강좌에서는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술평론가와 큐레이터(학예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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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초빙하여 회화, 조각, 영상, 사진, 음악, 패션 등의 새로운 전람회 기획, 준비, 개

최에 이르기까지 또한 변모하는 미술관과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콜렉터, 경매,

그림거래, 국제미술전, 기업과 문화지원의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

다.

아트 프로듀스 즉 현대예술제작론 강좌에서는 동대학 조교수이며 음악평론가인 美山良

夫씨와 각 분야의 제작 사이드에서 활약중인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현대의 예술창

작 특히 오페라, 발레, 댄스 등의 무대예술, 영상 프로듀스와 관련된 제문제 등을 강의하

고 있다.

전문학교에서는 쇼와(昭和) 음악예술학원이 1992년 4월부터 「음악 메니지먼트 코스」

를 설치하여, 음악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리키며 또한 무대예술, 아트매니지먼트에 관

한 기초지식도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 기업내에서 기업경영을 잘 알고 아울러 문화예술과 기업활동의 융합을 꾀

할 능력을 갖춘 인재, 이른 바 문화 테크노크라트의 육성은 필수적이다. 지금은 기업과

문화예술 창조자가 상호이해를 위한 기회나 장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

로 다른 세계에 각각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 이 양자 사이를 연결하는 일은 자유

로운 프로듀서나 에이전시가 담당해 왔지만, 그저 양쪽 이야기를 조정하는 역할에 머물

러 있었기 때문에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양자 사이에 서서 양자의 이해를 설득

하고, 신념을 합치시키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존재가 일본에서는 아직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재를 육성함에 있어 기업과 학교, 기업과 미술관 사이에서 인적교환을 하려는 아이디

어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아트 메니지먼트 전공학생을 일정기간 실습을 위해 기업에

파견, 근무케 하는 것 등이다. 또는 기업의 문화부원을 미술관에 보내 큐레이터의 조수로

일하게끔 하는 것이다. 메세나운동도 이제 각론, 구체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문화경제학회의 발족

문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조직 「문화경제학회」(회장 倉林義正 :

東洋英和女學院大學 교수)가 1992년 4월에 발족되었다.

회장인 쿠라바야시(倉林) 교수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주로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우리들은『예술』이라는 이익이 되지 않는 서비스도 연구해 나

가려고 한다」고 잡지·신문 인터뷰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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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경제학회가 1975년에 미국에서 발족되고, 80년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그 연구자

가 증가되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일부의 인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의 생

활은 변변치 못하다. 그들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만들어 주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 네트워

크의 경제적 기초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등이 바로 문화경제학회의 연구 과제이

다. 드디어 문화의 소프트웨어 기반공사가 시작된 느낌이다.

(4) 지방의 메세나

지방에서도 1990년에 발족한 「기업메세나 群馬」(群馬懸)에 이어「秋田메세나협의

회」(秋田懸),「캥거루메세나협의회」(岐阜懸),「東海메세나연구회」(名古星市),「京都·기

업과 문화의 모임」(京都市) 등이 발족되고 또한 지원연구단체의 설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각지의 경제단체도 기업메세나의 협력에 의해 지역문화의 진흥을

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2년 7월에 나온 문화정책추진

회의의 건의에 의해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제 6절 제 2단계로 접어든 메세나활동

(1) 총론에서 각론으로

발족으로부터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이제 메세나라는 용어 및 개념이 사회에 널리 인식

되게끔 되었다. 메세나라는 새로운 키 워드와 개념을 둘러싸고, 당사자와 관계자들 사이

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국외자들로부터 찬성론, 비판론에 이르기까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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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일본과 같은 고도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이 정도의 논의 및 문제제기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기업메세나협의회의 발족에 즈음하여, 우리들은 먼저 구미지역의 기업에 의한 문화지원

의 역사 및 현상을 조사하고 메세나의 철학 및 개념연구와 이를 토대로한 계몽운동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BCA가 중심이 되어 벌써 25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ADMICAL이 중심이 되어 12년 전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보다 훨씬 늦게

출발한 일본은 이들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계몽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1992년 7월 현재, 참가기업은 순조롭게 증가되어, 준회원(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

해 217社에 이르고 있다.

기업메세나협의회는 사회에 대한 계몽활동을 마치고, 이제 총론에서 각론·구체론으로

나아가서는 기술론의 제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계몽활동 중심의 총론시기는 『메세나백서 91』와 『메세나백서 92』, 그리고 유럽의 메

세나 상황을 정리한『유럽의 메세나』출판, 제1회 메세나대상 발표(1991년 12월) 등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2) 경영과 메세나

현재 논의중인 문제의 하나는 메세나와 경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익창출이 매우 어려운 현상황에서 메세나를 하면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란 논의이다. 이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발족 당초부터 초점이

되어 온 문제이다.

거품경제 붕괴 직전, 기업메세나협의회의 발족에 즈음한 기자회견 석상에서 발기인의

한 사람이며 이사장직을 맡게된 필자에게 기자들이 퍼부은 질문의 하나는「회사의 이익

이 줄게 되면 메세나는 강 건너가는 게 아닌가」란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경기가

후퇴하면 기업이익이 감소한다. 이익이 줄어들면 문화지원이 감소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

지만 제로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줄어들음으로써 지원하는 쪽이나 지원받는 쪽이나

신중해져 질 높은 메세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이 메세나의 본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문화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올해만

하면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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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는 포인트 클럽이라는 것이 있다. 그主旨는 경

상이익의 1％를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는 약속을 하자는 것으로, 그 1％중에서 몇 ％ 정

도가 메세나활동에 쓰이는 것이다. 가령, 이로 인해 회사가 망해버리는 경영상태라면 그

경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경상이익에 상관없이 매년 일정하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

만 현시점에서 한꺼번에 그 단계까지를 바랄 수는 없다. 당면의 기준으로서 경상이익의

1％중 몇 ％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거품이 꺼져 경기가 후퇴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메세나활동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원자금의 액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도 그 변화의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메세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아닐까.

거품경기시대에는 기업이 안이하게 자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 광고 대리점이

준비한 메뉴 중에서 적당히 선택한 이벤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각 기

업들이 한정된 금액 속에서 메세나의 내용을 진지하게 음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의 축적이야말로 기업내에 문화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경기변동과 메세나

문화를 창조하는 측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적용될 수 있다.「거품이 꺼져 결과

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카자르스 종합프로듀서인 하기모토(萩元晴彦)씨는 日經業新聞

(1991년 11월 18일자)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同氏가 말하는 좋은 스폰서란「돈도 내고

입도 벌리는 (간섭하는)」스폰서이며, 「기업측도 자기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확실히 갖고

우리들에게 부딪혀 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들도 스폰서를 설득할 수 있는 이론무장

을 해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돈은 내지만 입은 벌리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좋은 스폰서라 생각되기 십상이지만 실

은 그렇지 않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메세나의 한 존재방식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

가 없다. 하지만「입을 벌린다(간섭한다)」라는 것은「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돈을 내는 기업측이 생각하는 만큼 예술에 종사하는 인간이 어설프지는 않다. 스폰서와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립해 왔고, 때로는 서로를 속여온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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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하지만 그 대립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조의 에너지가 나오며 그 결과가 바로 문

화유산의 일부가 된 것이다. 단 그 대립은 쌍방에게「진짜」를 지향하는 의식이 전제되

지 않으면 안된다.

(4) 의견이 분분한 메세나와 필앤스로피

회사가 왜 문화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 의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으려

경제학자나 경제평론가들이 왕성한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그 명확한 해답은 찾아

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이 금일의 사회공헌활동 및 메세나활동의 문제점의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성행하게 된 1960년대에,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밀톤·

프리드만은 「기업은 본래의 사업을 만족하게 수행하는 것만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내

일의 위험, 투자,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 이외에 관

여하는 것은 그 사회적 책임에 반한다」고 말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반대했다.

그 후 기업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인 접점 확대와 함께 그 사회적 책임

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통념일 뿐

이지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T MS』이라고 하는 기업의 法務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취급하는 잡지가 있다. 이

잡지에는「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먼저 기업과 관련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제언이 보인다(Vo1, 21, NO. 13, 1992년 6월 15일).「메세나활동 등 본래 기

업활동과는 무관한 분야에, 교제비나 광고비를 지불하는 감각으로 행하는 사회공헌은 제

2차적인 것이다. 기업과 관련되는 관계자와 일상업무 속에서 공정하게 교제하고 적정한

이익분배를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사항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금일의 사회적 시

야에서 바라보면 매우 편협하고 문제점이 많은 주장이라 생각된다.

가령 내가 인쇄회사에 다니는 인간이라면, 카탈로그의 수주를 하고 있는 미술관에는 돈

을 대지만, 그 이외에는 절대 돈을 대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고전적

인 이유설명은 기업은 본업과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른

바 本業主義의 인간들에게서 주로 나오고 있다.

經團連의 소비자·生活者 위원회에서도 합숙을 하며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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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에게 환원하면 된다」는 本業

派와 「본업만을 해가지고서는 결코 사회기관으로서의 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는 사회

공헌파를 제비뽑기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왜 제비뽑기를 했냐하면, 거기에 참가한

멤버 전원이 사회공헌파였기 때문이다.

토론의 결과 , 이론적으로는 본업파 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 . 「사회기관으로서

의 기업은 직접적인 기업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환언할 권리가 있는 것

일까 , 혹은 의무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상징되듯이 본업파의 논리는 매우

단순명료했으며 , 사회공헌파들은 이를 반박할 명확한 논리를 제시할 수가 없었다 .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 그리

고 기업의 사회공헌은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란 문제제기도 있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무한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인복지라든지, 약

자 구제라든지 혹은 미술지원이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야 할 것과 기업이 해야 할 것을 나눈 필요

가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기업의 중간경영자들의 의식이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에 좀 놀랐던 것도 사실이다.

(5)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론적 근거

1992년 1월말에 경단련 소비자·생활자 위원회에서 강연한 J .베이즈씨(『포츈』지발행

인)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논의를 하는 것보다 무엇

을 해 무엇을 얻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닐까? 미국에서는 개척자

시대 이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기풍이 있으며, 기업의 지역 및 사회

에 대한 공헌에 있어서도 그 동기라든가 목적을 묻는 일은 없다. 이념보다도 먼저 실행

이 중요하다」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사회는 필자도 포함되지만 특히 이념적 근거를 좇아 책상이나 紙上의 논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론적인 근거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메세나에 착수하여 실적을 하나 하나 쌓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론적인 근

거도 마련되는게 아닌가라고 요즈음은 생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부터 91년에 걸쳐 경제동우회의 경영문제위원회 코퍼레이트시티

즌쉽 部會가 기업시민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보고서(『다원가치 경영으로의 전환』)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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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했다. 워킹 그룹에 참가한 16社의 실무담당자들이 각각의 사내에서 행해진 實列를 자

세히 조사한 것이다. 거기에서 상기한 部會에 참가한 각사 대표자들이 놀란 것은 자사

내에 이렇게 다양한 사회공헌 관련활동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는 점이다. 게다가 본업과는 전연 별개로 기업시민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업과

가까운 분야에서 혹은 본업 그 자체 내에서 훌륭히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코퍼레이트 시티즌쉽 部會가 출범되어 보고서를 작성한 1년

후에는 16사 중에서 6社가 사회공헌 담당부문을 설치하였다. 아사히 맥주회사의 기업문

화부, 오므론의 기업시민실, 코니카의 기업문화실, 日産자동차의 사회문화실, 일본 IBM의

기업총무, 資生堂의 기업문화부가 그것이다.

「본업 속에도 사회공헌활동이 있다. 게다가 본업에 가까운 곳에서의 활동은 지속

되기가 쉽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은 복지교육연구소의 코하라(木原孝)씨

였다. 同氏는 최근『피지원자 쪽에서 본 기업시민』이라는 흥미로운 조사보고서를 작성

했다.

지원을 받는 쪽에서 본 기업의 자세 및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본

업내 혹은 본업 이외에서의 사회공헌에 대한 기발한 힌트가 많이 들어 있다.

기업과 지원을 받는 쪽 쌍방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이론보다 실행 그리고 그 결과를 다

시 생각해 본다는 메세나운동의 새로운 단계가 도래했음을 제시해 주는 보고서라 생각된

다.

제 7절 일본형 필앤스로피와 메세나 : 그 역사와 특징

(1) 陰德思想

일본의 경우 사회공헌의 성격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하나는 유

교, 불교, 카톨릭, 기독교 등 사상적 근거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사회공헌이라는 것

은 기독교 사상으로 일본인들에게는 익숙치 않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야마오카(山岡義典)씨의 『일본의 재단』(中公新書)를 읽어보면 사회보은사상에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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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한 여러 가지 흐름이 있으며, 결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상적인 근거는 서로 다를지라도 부를 가진 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사회에 대

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행위는 모두 동일하다.

두번째의 특징은 유교적인 도덕관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념이 일반인들에게 공유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음덕을 쌓으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라는 음덕사상, 즉 선행

을 몰래 함으로써 좋은 보답을 얻는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이

서양의 개념과는 다른 일본의 독지활동이었다.

이 때문에 독지가에 의한 공익사업 및 자선행위는 공표되지 않아 , 금일 이에 관

한 자료는 거의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 따라서 지금 그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이러한 음덕행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역할이 지대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음덕사상 때문에 사회적 가치로서 인지,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사회에서는 음덕사상은 아직도 미덕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현대적인 기업의

경우에도 여러 회사가 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재단의 경우는 최근까지 본사의 사원

들에게 그 활동내용을 알려서는 안된다는 철칙이 있을 정도로 매우 철저했다고 한다.

필자는 음덕의 미덕을 정면에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1900년대 초와 금일처럼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와는 기업과 사회와의 접점의 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돈을 벌게되면 그것은 사회의 덕택이라는 사회보은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

었다. 하지만 현재처럼 기업존재가 거대해지고, 세상에 대한 비중이 커진 이상 기업은 사

회적 책임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개인의 경우는 음덕행위

라도 지장이 없지만,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나 종업원들에게 그 활동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만 한다. 하물며 기업이 공개사회인 선진제국에 진출하여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러 이러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볼런티어(Volunteer )활

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사회에서의 필앤스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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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인들이 필앤스로피의 중요성을 통감하게 된 것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그 계기가 되었다. 신앙에 기반을 둔 볼런티어활동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서구사

회의 필앤스로피 앞에서는 「감추면 덕이된다」는 일본식의 음덕행위는 결코 통용되지

않는다. 통용은 둘째치고 일본의 특수성으로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기분나쁜 일본」이

라는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일조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음덕이 하나의 미덕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들이 이 정신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속에서 성립된 독지활동의 전통이 국제사

회 속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보편적인 것을 향해 우리들의 가치축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음덕에서 陽德로,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말이다.

(3) 일본형 메세나

지금까지 기업에 의해 행해져 온 문화지원의 상당부분은 경영자의 재량이 큰 非上場기

업에 의한 것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상 백화점, 미디어산업(신문사, 전후에는 T V

방송국), 기업이미지와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소비재관련기업, 유통기업, 생산하는 상품의

성격 자체가 문화현상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 기타 국제적(global) 기업이 관련되어

있다.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백화점 문화행사이다. 일본에 온 외국인, 특히 문화지원활동이

공공지도형으로 행해지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일본의 백화점 주최행사를 보고, 「사기업

인 백화점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공간과 비용을 들여 행사를 하는가」하고 깜짝 놀란

다.

지금은 일본의 사정이 이해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프랑스 회화전을 백화점에서 개최하

기 위해 작품을 빌리려고 신청하면, 당연히 전시장소로 국립미술관 혹은 같은 레벨의 미

술관을 상정하고 있던 상대편은 놀라기도 하고 한편 실망하기도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

후 일본에서는 공공미술관보다 백화점 쪽이 관객 동원수가 훨씬 많고 질적으로도 더 충

실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특히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백화점 개최행사, 혹은 백화점의 존재가 일본의 문화활동에 기여해 온 역할은

매우 크다.

사람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백화점 내에서 쇼핑토록 한다는 이점(merit )을 겨냥

하여 문화적인 행사를 하는 백화점의 문화지원활동은 이미 메이지(明治)시대부터 행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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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1905년 1월 1일 미쓰고시(三越)로서,

「明治東京逸聞史」(森瀨銑三著, 平丹社1969)에 의하면 미쓰고시포목점(三越吳服店)이

첫 광고를 내서「동양에 있는 디파트먼트 스토어(department store)는 일용상품 전부를

망라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 광고에는 영업품목을 세세히 열거하고「그 밖에 사진전

시장 및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고 적은 후, 「그 외의 것도 증설중에 있다」고 끝맺고

있다(1907.9.15). 덧붙여 말하면 미쓰고시 최초의 문화행사는 1904. 10월 미쓰고시포목점

시절에 개최된「光琳유품전람회」라 한다.

문화시설이 적은 환경속에 놓여 있던 일본인들에게 백화점은 단순한 쇼핑장소

를 넘어 근대문명과 문화가 집약된 정보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오늘날

에 있어서도 백화점행사에 신문사가 후원하고 협찬기업을 모집하는 구조는 민간문화활

동의 중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후 T V방송국이 영상이라고 하는 새

로운 미디어로 수행해 온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T V방송국이 문화성(文化性)이 있는 것을 다룬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도 즉각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협찬기업 측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민간

기업이 문화지원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그 성과를 볼 수 없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구미와는 달리 단기간의 실적으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될 위험성이

비교적 적다는 사실에 있다. 많은 경우 연공서열을 통해 최고경영자로 취임하면 대개 그

대로 장기간 머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경영평가는 단기실적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보아서 사회의 지지를 받고 경영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경영

관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실적이 一義的으로는 경제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주 이외

의 일반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에 대한 경제, 비경제가치의 실현, 사회에 대한 善

意라고 하는 것이 사회전체로부터 평가대상이 되어 그 회사의 기업이미지(企業像)가 형

성된다. 특히 유통 내지 소비재 관련기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회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

를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매상을 증대시키며 종국적으로는 기업이익을 증대시킬 가능성과

연결된다고 하는 메커니즘이 점차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에 있어 경영자들의

기본적인 경영관으로 잠재되어 있던 것과 일치되어, 오늘날 기업의 사회에 대한 관심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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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절 메세나의 장래와 일본형 메세나의 전망

(1) 메세나의 힘

1992년 5월 뉴욕에서 미국 BCA와 일본 기업메세나협의회의 공동개최로 「日光

메세나 서미트」가 열렸으며 내년 2월에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 뿐만 아니라

미·영·불·일의 4개국 사이에서는 문화지원부서끼리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여기서는 日美構造協議와 같은 문제는 불필요하다. 이러한 국제레벨의 교류는

이론적인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행동 및 경험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이러한 국제교류가 바로 경제적 불균형에 따르는 마찰을 해소해 준다고는 할 수 없지

만,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이해증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마찰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자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및 문화와의 접촉기회를 가짐

으로써 경영 그 자체의 존재방식이 영향을 받게 되어, 사회로부터 고립된 혹은 국제적으

로 고립된 기업행동이 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금후, 기업메세나의 교류는 세계연대 속에서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활발하게 추진되며,

그 결과 각국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교환되어 서로 자극을 주고 받음으로써 메세나활동은

한층 촉진되리라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점차 문화에 대한 투자가 정비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

국들에 비해 월등히 뒤떨어져 있는 소프트면, 즉 아트 매니지먼트 분야의 인재가 육성되

고 있다는 사실은 평가할만 하다.

게이오대학의 아트 매니지먼트 강좌에서 필자는 기념강연의 강사직을 맡은 적이 있었

는데 청강희망자는 정원의 10배나 되는 700명이나 되었다. 일반청강생 중에는 기업이나

행정부에서 메세나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부들도 있어 예술의 보급, 진

흥에 정열을 쏟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열정과 시대적 요구를 고려한다면, 이와 비슷한 강좌가 다른 종합대학, 공공단체, 민간에

까지 파급되어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된다.

2년후, 게이오대학 아트 매지니먼트 강좌를 수료한 문과계 학생들이 국내 최초의 문화

전문가로서 사회에 나가게 되다. 기업에도 비로서 문화 테크노크라트의 새내기가 탄생하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이들이 기업메세나의 중심적 존재로서 활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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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된다. 그 때가 되면, 기업은 단지 예술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닌 예술창조에 관

여하는 지원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창조에 관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메세나

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모처럼 강좌를 수료한 학생들이 거기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갖추

어 있지 않지 않은가, 혹은 수강생을 연수생으로 받아들이는 기업은 있는가라고 걱정하

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메세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의 기업이 그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학교와 메세나운동이 유대를 강화하고 교류를 촉진하게 된다면 그 의의는 지대하리라 생

각된다.

(2) 메세나稅制

기업이 메세나활동을 추진해 감에 있어,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다름아닌 세제상의 우대

조치의 문제이다. 『메세나백서 91』에서 메세나활동에 따른 장해요인 중에서 「면세조치

가 없다」가 제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예술문화지원에 대한 면세조치 문제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제기되었고, 요 몇년 사이에

는 經團連이나 일본상공회의소로부터도 매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총론에서 각론

및 기술론 단계로 접어든 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는 1991년 10월 29일에 기업메세나활동에

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요망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문화청 등 관계자와의 회담 결과, 요망사항만의 제안은 별로 의미가 없었기 때

문에, 금후 관계자와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적어도 정부, 大藏省(경제기획원)의 이해를 구

할 수 있는 구체방안 작성에 진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기업에 대해 문화창조를 위한 사회적·국제적 공헌을 요구하고 있

는 상황을 강안한다면, 세제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3) 자연스러운 연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선진적인 지역에서는 개별적이긴 하

- 117 -



지만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 물론 그것을 가능케한 것은 국가 문화예

산이 500억엔임에 대해 지방은 5,500억엔이나 된다 .

하지만 요 몇년 사이 , 지방의 막대한 문화예산은 하드부문 즉 문화회관 등의 건

설비에 충당되어 건물 안의 소프트부문에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문화회관을 건설한 시·군·읍의 경우 그 건물의 유효한 활용이 충분치 못

하며 , 결과적으로 문화 홀이 항상 비어 있는 경우조차도 있다 . 이것 역시 과도적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 문화 홀이 전국 방방곡곡에까지 세워진 현

시점에서 소프트부문의 충실을 어떻게 꾀해 나갈 것인가가 신중하게 고려되기 시작하

고 있다.

현재, 가장 선진적인 사례로서는 이바라끼켄(茨城懸)의 미토(水戶)예술관을 들 수 있다.

미토예술관은 100억엔을 시설물 건설에 충당하였고, 이 밖에 매년 水戶市예산의 1%를

예술관에서 행해지는 전람회 및 연주회 등의 운영에 충당하고 있다. 이처럼 항상적·안

정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업지원만을 받게 되면 대단히 의미있는

문화예술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 필자는 일본형 메세나가 확실한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국가주도의 프랑스형, 민간주도의 미국형,

관민협조의 영국형과는 다른 「일본형 메세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와 기업이 각각 장점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나누어 지원함으로써, 상호보완적

으로 자연스러운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 三者 사이의 영역 분할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며, 어떤 섹터에 어떤 분야가 베

스트인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하지만 메세나의 대상을 대별해 보면,

① 문화재의 보호 및 보존

② 클래식 음악이나 가부끼(歌舞伎)와 같은 장기공연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및 일반공

연

③ 미래의 창조·창작분야에 대한 지원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①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현재 국가 문화

예산의 대부분이 보호 및 보존, 유적발굴 조사비용에 충당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바로 그 점이 국가메세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립국장 사업도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국립극장은 一國의 문화수준을 상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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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얼굴로서 절대 필요한 것이며 또한 그 곳에서 상연되는 연극은 그 내용면에 있어 일

정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반국가, 반체제의 이른 바 카운터

컬춰를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국가에 비해 상당히 자유롭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은 그 시대의 문화조류에 따라 그때 그때 필요한 타이밍에

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와 기업이 제휴하여 성과를 올린 일례로 1990년에 일본에서 열린 브리티쉬

페스티발 (U K IN JA PA N ), 91년 영국에서 열린 재팬 페스티발 (JA PA N IN U K )을

들 수 있다. 재팬 페스티발에서는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약 20억엔의 자금을 모아 동경

글로벌극단의 「葉武烈土錦繪(햄릿야마토니시키에)」을 비롯해 영국 각지에서 다채로

운 프로그램을 전개해 성과를 올렸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

로 말하면 정부와 정부소관의 재단 및 기업과의 자연스러운 연대가 이룬 성과라고 좋은

평가를 얻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의 제휴에는 여러 가능성이 생각될 수 있다. 하나의 사례를 들

면, 동경 근교의 町(읍)에서 町長이 주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멋진 음악 홀을 지어버리

고 말았다. 주민들은 반대했지만 세워버린 이상, 음악 홀을 성공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읍 전체의 불명예가 된다고 생각한 어떤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회사이익의 적은 범위 내

에서 매월 수십장의 입장권을 사기로 했다. 입장권을 샀을지라도 입장권이 사용되지 않

는다면 그 음악 홀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한 경영자는 자기의 친척, 사원,

이웃 사람들에게 입장권을 보냈다. 이를 3개월간 계속하자 처음엔 음악 홀에 가고싶어

하지 않던 사원들이 스스로 「사장님 이번 입장권은 언제 주시렵니까」라고 입장권을 재

촉하게끔 되었다.

이 경영자는 대단히 기뻤다고 한다. 적어도 자그마한 형태로 지역문화에 공헌할 수 있

었다는 사실이 기뻤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매우 이상적인 기업메세나의 모습이

며, 지방자치단체와 가업과의 자연스런 연대라 할 수 있다.

(4) 문화지원에 관한 교육과 보급

한편, 문화지원에 관한 교육이나 보급·계몽활동은 특정 섹터에서 행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의 三者가 연대하여 착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광범위한

활동을 가능케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금후 아트 메니져 양성에 대해서는 관민이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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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 역시 일종의 연대라 할 수 있다.

아무튼 각 섹터마다 가장 효율적·효과적인 메세나활동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고 三者가 상황에 따라 서로 손을 잡는 것이다. 상호관계가 강제

라든지 지도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체와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하여 말

하면, 기업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지원문제로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때로는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메세나운동의 장해요인이 되

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는 전통성이 있는 분야를 지원해 간다 . 그리고 민간메세나의 방향은 미래성

이 있는 분야를 지향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서 삼자의 영

역분할에 의한 상호독립적인 느슨한 연대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

다면 선진제국 중에서 메세나의 한 모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또한 요즈음 「풀뿌리형」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메세나가 등장하고 있다. 여러 사람

들이 공동으로 소액의 기부금을 내,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메세나를 기대하는 것이다. 中

央대학의 코시오(小 )교수등이 추진하고 있는 「멘델스존·하우스기금」도 그 하나로서,

금후 이러한 형태의 메세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형 메세나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定量的으로 파악된 적이 없는 기업과 민간재단의 문화지원 실적을 정확히 조사·분석

해 메세나의 사회적 가치 및 그 정당한 자리매김에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활동 3년째의 메세나운동을 총괄하면, 日佛문화서미트를 계기로 기업메세나의 개념이

도입되어 기업자신 및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며, 메세나라는 말도 급속히 침투되

어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문화지원의 의의에 대해 기업경영자가 어

떻게 생각하며, 어떤 이념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 또한 주주 및 일반인에 대한 콘

센서스 창출, 정부에 대한 면세조치 요망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모든

과제들을 일본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조화시켜 해결할 수 있도록, 서구 선진국의 좋은

점을 흡수하고 이를 일본형 메세나로 활성화해 나가는 노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메세나의 이상적인 형태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할애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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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지원에 충당하거나, 혹은 본업 내에서 자연스런 형태로 문화를 지원함으로써, 회사의

방침의 문화예술에 대해 이념을 갖추어 나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가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속에 문화의 숨결이 깃들고, 자연스럽게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메세나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액수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각한 경기후퇴 상황하에서 기업은 바로 지금 대형의 빛 좋은 개

살구 같은 「冠」시대를 졸업하고 새로운 메세나시대에 돌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6

부록 1 :

사단법인 일본 기업메세나협의회 정관

제 1장 총칙

(명칭)

제1조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기업메세나협의회(영어명 : Association for Support of

the Art s )로 칭한다.

(사무소)

제2조 : 이 법인은 사무소를 東京都 千代田區 有樂町 2- 5- 1에 두고 그 부속사무소를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목적)

제3조 : 이 법인은 예술문화활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기업 상호간의 연락과 협의를 도

모하며, 예술문화지원에 관한 계몽, 정보제공, 顯彰등을 통해 우리 나라 문화예술의 향상

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제1장 제3절 : 『기업과 문화』(加藤秀俊편, 21C에의 뉴매니지먼트 제5권, 동경, 總合法分,
1993년)의 제6장 「메네나운동의 이상과 현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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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4조 :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문화에 관한 계몽과 보급

2) 예술문화 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배포 및 중개

3) 예술문화 지원활동의 조사 및 연구

4) 예술문화 지원활동의 현창

5) 해외 유사기관과의 교류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회원의 종류)

제5조 :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법인

2) 준회원 : 이 법인의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명예회원 : 이 법인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총회에서 추천된 자

앞의 회원중 정회원을 민법상의 社員으로 한다.

(회비)

제6조

1) 정회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준회원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회원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입회)

제7조

1)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락

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는 입회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본인의 승락으로 회원이 된다.

2) 입회를 인정받은 정회원 및 준회원은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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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상실)

제8조 : 회원이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退會했을 경우

2)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3) 사망 혹은 실종 신고를 받거나 또는 회원인 단체가 소멸했을 경우

4) 제명된 경우

(퇴회)

제9조 : 정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퇴회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임의로 퇴회할 수 있다.

(제명)

제10조 : 회원이 다음 각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그를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3)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

(갹출금품의 불반환)

제 11조 :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그밖의 각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4장 임원 및 직원

(임원)

제12조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12명 이상 30명 이내

2) 감사 : 2명

3) 이사 중 1명을 회장, 4명 이내를 부회장, 1명을 이사장, 1명을 전무이사로 한다.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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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3) 특정 이사와 그 친족, 그 밖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합계수는 이사 현재 이사수

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이사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5) 감사는 상호간에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여서는 안된다.

6) 이사는 만 80세를 넘어 선임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장은 만 75세, 전무이사는 만70

세를 넘어 선임될 수 없다.

(이사의 직무)

제14조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그 會務를 總覽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이 법인의 會務를 통괄한다.

4)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것과 이 법인총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의결하여 집행한다.

(감사의 직무)

제15조 : 감사는 이 법인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다음 각 사항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서 부정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文部大臣에게 보고한다.

4) 앞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한다.

(임원의 임기)

제16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은 허용한다.

2)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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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

다.

(임원의 해임)

제17조 : 임원이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 현원수 및 정회원

현원수의 각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그를 해임할 수 있다. 단, 그 임원

에게 총회전에 변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임원의 보수)

제18조

1) 임원은 有給으로 할 수 있다.

2)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명예회장, 고문, 평의원)

제19조

1) 이 법인에 명예회장, 고문 및 평의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 고문 및 평의원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

다.

(직원)

제20조

1)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은 이사장이 任免한다.

3) 직원은 유급으로 한다.

제 5장 회의

(이사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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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1) 이사회는 매년 3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 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

구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이사회의 정족수 등)

제22조

1) 이사회는 이사 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議事를 진행하여 의결할

수 없다. 다만 當該議事에 한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議事는 이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

상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의 구성)

제23조

총회는 제5조 1호의 정회원으로 조직한다.

(총회의 소집)

제24조

1)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앞의 항 이외에 정회원 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을 경우, 그 청구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

집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7일 이내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류로 통지한다.

(총회의 의장)

제25조 : 정기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의때마다 출석정회원

의 호선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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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사항)

제26조 : 총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총회의 정족수 등)

제27조

1) 총회는 정회원 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의사를 진행하여 의결

할 수 없다. 다만 當該議事에 한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 및,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

로 하여 표결을 위임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議事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회원에 대한 통지)

제28조 : 회의 의사요령 및 의결사항은 전회원에 통지한다.

(의사록)

제29조 : 모든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자의 대표 2명 이상이 서명날인

한 후이것을 보존한다.

제 6장 자산 및 회계

(자산의 구성)

제30조 : 이 법인의자산은 다음으로 한다.

1) 설립당초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회비

3)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4) 사업에 따른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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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수입

(자산의 종류)

제31조

1) 이 법인의 자산을 나누어 기본재산과 운용재산 2종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한다.

0 설립당초의 재산목록 중 기본 재산장부에 기재된 재산

0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재산

0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운용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자산의 관리)

제32조 : 이 법인의 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기본재산 중의 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예금으로 하는 등 확실한 방법에 따라서 이사장이 보관한다.

(기본재산의 처분권한)

제33조 :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운용재산으로 편입해서는 안된다. 단,

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문부대신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에 한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경비의 지급)

제34조: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운용재산으로 지급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제35조 :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이것에 수반된 수지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문부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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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결산)

제36조

1) 이 법인의 수지결산은 이사장이 작성하고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재산증

감 사유서 및 이동상황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부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이 법인의 수지결산에 잉여금이 있을 시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한다.

(장기차입금)

제37조 : 이 법인이 차입을 하려고 할 경우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단기 차

입금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문부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의무의 부담)

제38조 : 33조 및 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지예산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법

인이새로운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계년도)

제39조 :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정관의 변경)

제40조 : 이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사 및 정회원 각 현원수 4분의 3 이상의 의

결을 거친후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해산)

제41조 : 이 법인의 해산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사 및 정회원 각 현원수 4분의 3 이

상의 의결을 거친후 문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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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의 처분)

제42조 : 이 법인의 해산에 수반되는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사 및 정회원

각 현원수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친후 문부대신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목적과 유

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

제 8장 보칙

(구비한 장부 및 서류)

제43조 : 이 법인의 사무국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단, 법령

에 의해 이것에 대신하는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야 할 때는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정관

2) 사원의 명부

3) 임원 및 여타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재산목록

5)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7) 이사회 및 총회의 該事에 관한 서류

8) 업무일지

9) 관공서 왕복서류

1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장부

제4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서류 및 제7항의 서류는 장기간, 제6호의 장부 및 서류

는 10년 이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및 장부는 1년 이상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

다.

(세 칙)

1) 제13조 규정에 관계 없이 이 법인 설립당초의 이상 및 감사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1992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2) 제39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인 설립당초의 회계년도는 법인 설립일부터 199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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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세계의 메세나기관

(아이랜드)

cothù - T he Business Council for the Art s

소재지 : Irish Management Institute, Sandyford Road, Dublin 16, Ireland

전화 : 001- 353- 956- 911

팩스 : 001- 353- 955- 150

(미국)

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s Inc.

소재지 : 1775 Broadw ay, New York, NY 10019, U.S.A .

전화 : 001- 1- 1- 212- 664- 0600

팩스 : 001- 1- 1- 212- 956- 5980

Art and Business Council Inc.

소재지 : 130 East 40th Street , New York, NY 10016, U.S.A.

전화 : 001- 1- 1- 212- 683- 5555

팩스 : 001- 1- 1- 212- 683- 5559

(영국)

Association for Business Sponsorship of the Art s (ABSA )

소재지 : Nutmeg House, 60 Gainsford Street , Butlers Wharf, London SEI 2NY,

England

전화 : 001- 44- 71- 378 8143

7 『메세나백서 91』(기업메세나협의회편, 동경, 1991년)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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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01- 44- 71- 407- 7527

(EC)

Comité Européen pour le Rapprochement de l 'Economie et de la Culture(European

Committee for Business, Art s & culture) (CEREC)

소재지 : Nutmeg House, 60 Gainsford Street , Butlers Wharf, London SEI 2NY

England

전화 : 001- 44- 71- 378- 8143

팩스 : 001- 44- 71- 407- 7527

(이스라엘)

T he Isr ael- British Arts Foundation

소재지 : 31 Ahad Haam St ., T . A . 65202 Isr ael

전화 : 001- 972- 3- 200305

팩스 : 001- 972- 3- 292143

(호주)

Australian Business Support for the Arts (ABSA )

소재지 : 137- 139 Regent Street , Chippendale, New South W ales 2008, Austr alia

전화 : 001- 61- 2- 698- 1688

팩스 : 001- 61- 2- 699- 1618

(오스트리아)

Wirt schaft für Kunst

소재지 : Austrian Management Club . Kärner str asse 8, 1010 Vienna, Austria

전화 : 001- 43- 222- 512- 7800

팩스 : 001- 43- 222- 513- 8956

(네델란드)

Genootschap voor Reclame Section Sponsors voor Kunst

소재지 : Hogehilweg 8, Postbus 12786, 1100 AW Amsterdam - Z. O., T 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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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01- 31- 20- 973701

팩스 : 001- 31- 20- 910433

Corporate Affair s

소재지 : Noordhollandstraat 26, 1081 AT , Amsterdam, T he Netherlands

전화, 팩스 : 001- 31- 20- 465540

(캐나다)

T he Council for Business and the Atrs in Canada (CBAC)

소재지 : PO Box 7, Suite 1570, T he Simpson T ower , 401 Bay street , T oronto,

Ontario M5H 2YA, Canada

전화 : 001- 1- 416- 859- 3016

팩스 : 001- 1- 416- 869- 0435

(그리이스)

OMEPO - Association for the Support of Cultural Activities

소재지 : 5 Pentelis Street , 105 57 Athens, Greece

전화 : 001- 30- 1- 325- 0319

팩스 : 001- 30- 1- 325- 2963

(스웨덴)

Kultur Och Näringsliv (Swedish Association for Cultural Sponsorship)

소재지 : c/ o Industriförbundet , Box 5501, S - 11485 Stockholm, Sweden

전화 : 001- 46- 8- 783- 8051

팩스 : 001- 46- 8- 662- 3595

(독일)

Kulturkreis im 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E . V. (KBDI)

소재지 : Gustav - Heinemann- Ufer 84- 88, D- 5000 Köln 51, Germany

전화 : 001- 49- 221- 3708- 406

팩스 : 001- 49- 211- 3708- 73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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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企業メセナ協議會 東京都千代田區有樂町 2- 5- 1, 有樂町 マリオン13階

소재지 : 100(우편번호)

전화 : 03- 3213- 3397

팩스 : 03- 3215- 6222

(홍콩)

T he Foundation of businesses in Support of the Arts

소재지 : 23/ F , Shui On Centre, 6- 8 Harbour Road, Hong Kong

전화 : 001- 852- 582- 2625

팩스 : 001- 852- 824- 1719

(벨기에-불어권)

Fondation pour la Promotion des Arts - Prométhéa

소재지 : 60, rue de la Comcorde, 1050 Bruxelles, Belgium

전화 : 001- 32- 2- 513- 7827

팩스 : 001- 32- 2- 502- 2657

(프랑스)

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u Mécènat Industriel et Commercial

(ADMICAL)

소재지 : 116 rue La Boétie, 75008 Paris, France

전화 : 001- 43- 1- 4225- 6593

팩스 : 001- 43- 1- 4563- 29288

8 『메세나백서 92』(기업메세나협의회편, 동경, 1992년)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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